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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다양한 항공기 전시와 함께 열띤 학술토론이 펼쳐졌다. 
김홍래 참모총장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94. 10.7)

방공포 사격시범에 참석, 
단거리 유도무기인 자브린 

발사기를 조작하고 있는 

김홍래 참모총장 
(94. 10. 22)



’94군사운영분석 ►

학술대회 참석차 공군 
본부를 방문한 이홍구 
부총리 경 국토통일원 장관을 
맞이하여 기념품을 전달 
하고있다. (94. 10. 28)

▲ 클라우스 독일합참의장이 공군본부를 방문, 양국 공군간의 우호증진을 다짐하며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94. 11.23)



’94년도 공군의 이런일，저런일

① 중형 수송기 CN-235의 도임으로 전술공수작전능력이 비약적으로 신장하게 되었다.

② Aᅡ상 유래없는 지난 여름의 가품극복을 위해 우리 공군은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원을 동원, 

농민들에게 큰 험이 되었다.



’94년도 공군의 이런일，저런일

③ 금년 10월 1 일은 공군이 지난 49년 10월 1 일 창군된 이래 45주년되는 기념일이었다. 
공군본부는 창군 45주년을 맞아 ‘공군 45년사’를 VTR테이프와 사진책자로 제작하였다. 
(사진은 10월 1일의 공군 한강변 행사)

④ ’94. 8. 13 제 3591 부대에서

열린 항공무기체계 전시 및 썬더버드 
시범비행은 공군력의 과시와 함께 
공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장소가 되었다.

⑤ ’94년도 공군 군악정기연주회가 

9개지역을 순회하며 대민 문화행사를 

가져 공군의 산뜻하고 세련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사진은 대전시민회관 

에서의 연주회)



’9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 거행

김S 섭 소령，최우수 사격 조종사의 영예 一

’94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이 김害래 참모총장이 임석한 가운데 12월 14일 

제 3526부대 주기장에서 거행되었다. 금년 대회에서는 제 3515 부대의 김홍섭소령이 
영예의 탑건으로 탄생 하였으며 제 3526부대의 207대대와 제 3515부대의 162대대가



?  5
AIR FORCE QUARTERLY

1994년 겨울호(통권 제229호)

完壁한 領空防衛 任務完逐
最上의 戰 備 態 勢  確 立  

現  存 戰 刀  極 大 化  

未 來 指 向 的  敎 育 訓 線  

合  理  的 指 揮  管 理

공 군 본 부



정신자세를 가다듬는 반추의 시간

창밖으로 뉘엿거리는 붉고 고운 해를 본다. 참으로 고요한 시간.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 

지는 동선의 끝자락에서 주변을 장엄하게 물들이면서 인간에게 시간의 매듭을 일깨워 주려는 

해. 그렇게 한해가 가고 다시 새해가 오고 있다.

과도기，격변기 등 이미 식상해져 버린 단어들이지만，일 많았던 甲成年 우리 모두 열심히 

뛰었고 또 살았다. 모두 최선을 다해 잘해 주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4년의 시간들은 주 

임무완수에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우리공군 가족들이 서로 치하하고 위로하는 온전히 우 

리들의 시간이다.

정겹게 서로를 마주하는 노을지는 이 시간들을 공군가족은 반추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지혜 

를 갖는다. 최선을 다해 질주하는 동안 잊고 있었거나 소홀했던 점，또 마저 이루지 못한 일들 

은 무엇이었던가. 정신내면의 모습으로 기억의 이랑을 다듬으며 준비하는 새해.

시간의 퇴적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는 가속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도전과 응전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가격파괴，신세대, 소비구조의 변화, 세계경제블럭…… 이런 단어들은 한 시대가 거대한 변화 

의 도상에서 보여주는 최근의 구체적인 현상들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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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군도 이러한 변화에 무관하지 않고，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영공방위 임무완수라는 공군본연의 소명의식이 자리잡고 있음 

은 이미 부언을 요치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해도 공군의 존재 의미는 변할 수 없는 때문이다.

공군의 존재의미가 있다면 공군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정신자세도 있다. 건강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만든 국민의 군대, 책무앞에서 엄격해짐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하는 강한 

군대，영공을 빈틈없이 방위하는 대한공군의 성원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군은 그러한 정신자세 

를 가다듬는 도야의 장이다.

사회가 군의 모태고 군이 사회의 보루이기에, 공군가족의 정신자세와 그로부터 우러나는 인 

격소양은 군을 군답게 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 또 나라에서 준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갔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안목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들을 정신자세와 인격을 조각하는 훌륭한 도량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신도야의 장을 비추는 새해가 떠오르고 있다. 저녁노을과 새벽여명이 크게 다르지 않듯이 

우리의 소명은 변함이 없고, 주임무 위주의 부대관리에 온 공군가족이 열과 성을 한데 모아 성 

실히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동경하고 열망하는 완벽한 영공방위는 능히 달성되리라 굳게 믿 

는다.



뜨거운 마음과 차가운 대리

지난 늦가을 아침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니 마침 라디오에서 홀 

러나오는 음악에 젖어 키를 잠깐 두고 멍하 

니 앉아 있었다.

차 바로 앞의 조그만 단풍 나무의 빨간 

색깔 단풍잎은 이 가을을 한꺼번에 느끼게 

하였다. 벌써 가을이 다 지나가는 구나 하 

는 생각으로 감정이 센티멘탈하게 될 때는 

한창 어릴적에 제 딴에는 꽤 깊이 생각 해 

보았던 실존이니 방황이니 자아실현이니 하 

는 단어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그 때는 그래도 무언가 생각하고 고민하 

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마치도 아무 

생각없이 살고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 

이 들었다.

이럴 때는 허탈해진다고나 할까 하는 감 

정이 쌓이는 것은 나만의 일은 아니겠지 하 

고 위안을 하기도 한다.

그날 오후에는 사무실의 동료 한 분이 

“이 가을에 책 한 권을!”하면서 가을이면 

자주 듣게되는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흔히 

하는 멘트를 농담처럼 읊조렸다. 그렇지 않 

아도 "올 가을에는 책 한권은 읽고 넘어 가 

야지”하고 생각하던 나는 그 소리를 기다리 

기라도 한 것처럼 무작정 행정자료실로 갔 

다. 우선 당장 아무 책이라도 한 권 들고 

다녀야 그래도 가을을 지내면서 덜 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서가를 돌면서 책을 

구경하다가 따로 넓은 한 칸을 혼자 차지하 

고 있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집었더니 “두개

의 군과 하나의 조국”이라는 책이었다. 현재 

독일 국방차관으로 재직중인 쉔보옴 장군 

(예)이 쓴 책이라는데 육군 군사연구실에서 

번역 발간한 것으로서 1990년 독일 통일 당 

시 동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독군 인수 

및 재창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당시 

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이었다. 

우리의 처지도 분단국이면서 통일을 지향하 

는 만큼 제목 자체가 관심을 끌었으며 형식 

이나 내용이 딱딱한 논문도 아니고 자연스럽 

게 기술한 것이었지만 게으름 때문에 이 겨 

울이 다 되어서야 끝낼 수 있었다.

서독에서는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 

라고 한다. 민주사회에서의 군인은 다만 제 

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가 임 

무수행을 위한 특수제한사항 외에는 전적으 

로 일반 시민의 그것과 동일함을 말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군인도 같은 개념 위에 있 

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민 

간인들도 군인은 약간 다른 사람처럼 생각 

하고，군인 자신들도 무의식 중에 민간인들 

과는 약간은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과속운전 

을 하다가 단속하는 사람에게 걸렸지만 위 

기를 무사히 모면한 선•후배 혹은 동료의 

얘기라든가, “걸리면 부대에 급히 가는 길 

인데 좀 봐 주시구료”하면 봐 주겠지 하며 

요행수를 바라는 것은 서독 군인들의 입장 

에서 본다면 유치한 짓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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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봐서 봐 줄 이유도 없다고 보이 

는데 단속원이 봐 주는 것을 보면 군인은 일 

반인과는 약간은 다르다고 (?) 생각하는 것 

같다. 서독의 경우라면 없을 것 같고 아마도 

대개의 선진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 

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서양에서 군 

복무 한다는 것을 서비스(Service;봉사)한 

다고 하는 것이나，서독의 “제복입은 시민" 

이라는 개념은 모두 "국민이 되고 이에 더해 

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서독 군대에는 “이념적 지휘”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자유 민주 체제 _수호를 위한 

군복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병사들에게 인 

식시킴으로써 이들이 자발적으로 군무에 임 

하도록 하는 독일연방군 특유의 이념교육체 

계라는 것이다. 이념적 지휘 개념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 서독의 군인은 “한 군인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A Soldier can 

do wrong) 는 사실도 그리고 그는 어떤 체 

제에 기여해도 되고 어떤 전략을 따라도 되 

며 어떤 임무를 완수해도 되는가를〈그리고 

언제 거부해야만 하는가를〉분간할 줄 알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아마도 

2차 대전 당시의 나치 정권의 반인류적인 

지시에 대하여도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하는 둥 너무나 큰 역사 

적 과오에 기인된 경험의 산물이 아닌가 추 

즉해 본다. 역사를 통해서 한층 더 운숙해 

지는 독일민족의 우수함을 느끼게 하는 대 

목이다.

동•서독 정부의 노력으로 동독이 서쪽으 

로의 흡수통일이 결정되어 서독은 동독 군 

대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과연 “어떻게 

해서 바로 어제까지 총부리를 마주하던 적 

을 동료로 받아들였을까?”가 궁금하였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느낀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내 

로서 그들이 스스로 변하여 오기를 기다리 

면서 한편으로는 특별히 못 된 동독 공산주 

의 골수분자들을 냉정하게 도태시키는 서독 

의 군인들은 현명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념적 지휘”라는 개념과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독일국민은 

현재도 강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 

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을 반문하여 우리 

의 처지를 돌이켜 본다.

서독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치밀하게 

이룬 통일을 보면서 언젠가 들은 말인 "가 

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귀절이 

생각난다. 떠

이 석 호

중령/공군본부 기획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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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년은 우리의 해

돼지띠 장병■의 새해맞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속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희망과 도약의 己玄年 새해가 

밝아왔다.

육십갑자(穴十甲子)의 열두번째 해로 돼 

지가 주는 후덕함에 괜시리 좋은 일들만 있 

을 듯한 새해 첫장을 혹，돼지꿈으로 장식 

한 공군가족은 없는지… 역사적으로 볼때 

십이간지의 열두번째인 友年의 경우, 1983 

년 남북 이산가족찾기가 처음 실시되었고 

1899년엔 경인선이 개통되었으며, 우리 역 

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창제된 

1443년 역시 玄年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번영의 도화선이 되었던 玄年의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와 각오로 

첫 행보를 내딛을 것인가? 모두가 원대한 

포부와 다짐을 되새기는 이 시점에 조국 영 

공방위의 최일선에 선 전투조종사로서 가슴 

에 새겨지는 각오와 상기할 만한 몇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전투조종사의 사명의식을 고취시키 

는 해가 되어야겠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한반도 안보현실은 마무리되지 않은 북한 

핵문제와 김일성 사후 예측이 불가능한 북 

한 정세에 비추어 볼때 심히 불안정한 상태

라 아니할 수 없다.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 북측대표 박영수의 

‘불바다 파문’ 은 단순한 경 악과 분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배가의 응징보복을 결심할 

수 있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의 전쟁에서 입증된 공군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전력임 

을 상기해 볼때 불과 수분 거리에 적과 대 

치된 즉응전력으로서의 공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완벽한 출격태세 유지와 내 한목숨 

불사를 수 있는 사명감 고취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군위상 정립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장교 탈영사고와 총기오발 

사고 등 다수의 군기문란 사고로 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공군 역시 참모총장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으며，동료 조종사 순직 및 다수 

의 공군 주력기 손실이라는 비보를 감수해 

야만 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언론과 외부의 평가 

에 부화뇌동하는 나약한 집단이었던가? 동 

료의 순직을 눈앞에 직면했으면서도 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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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년은 우리의 해

가르며 초계비행에 오르고 코앞에 적과 대 

치하면서 묵묵히 경계근무를 임하는 초병의 

노고속에 부모형제는 단꿈에 젖어들고 조국 

은 번영을 거듭해 오지 않았던가?

이제 우리 군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변 

치않는 군본연의 위상을 정립할 때가 왔다. 

아무리 사회적 가치기준이 윤리■도덕적으로 

변모되고 안보의식이 달라져도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軍은 그 절 

박한 조국현실의 초후보루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은 심히 해이 

해진 상태임을 부인할 순 없다.

무질서한 통일논쟁과 민주화의 분출욕구， 

반공이념의 약화 및 주사파 파문 둥 각종 

사회적 혼란은 결국 무력 적화통일을 고수

하고 있는 북괴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중대 

시키기에 충분하다.

평화를 위해 軍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가 

있다면 병마를 없애기 위해 의사가 없어져 

야 겠느냐고 반문해 보련다. 외부의 어떤 

혼란속에서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위국헌 

신의 군사명이기에 감히 조국안보를 우리에 

게 맡겨달라 큰 소리쳐 본다.

1949년 10월 불과 연락기 몇대로 시작 

한 우리공군이 반세기를 통해 이룩해 놓은 

푸른 제복과 빨간 마후라의 의미를 음미하 

며 광음속에 박차오르는 전투기에 몸을 실 

어 믿는 이들의 참다운 수호자가 되고자 밝 

아오는 95년의 태양을 향해 가슴벅찬 날개 

짓을 해본다. 그 긍지만큼 나의 조종복에 

는 땀이 홈백 배어들 것이다.@@

나 시 중

소령/제3591부대 2이대대

15



9 5 년은 우리의 해

돼지띠 장병，의 새해맞이

돼 지 의  해를 꿈꾸며

19기년 돼지의 해에 태어난 내가 벌써 

24살이 되었고 내 뒤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돼지의 띠를 갖고 태어날 두번째의 아기 돼 

지들의 해가 바로 1995년， 이 두 번째의 

아기 돼지들의 해를 맞아 젊은 돼지로서 그 

동안의 나의 생활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지금은 양쪽 어깨애 자랑스런 다이아몬드를 

각각 하나씩 얻고 있는 혈기 왕성한 공군 

소위 최영배.

하지만 1990년 2월 1일，눈덮인 공군사 

관학교의 정문을 통과해 메추리로서의 첫 

발을 내딛을 당시의 최영배는 지금처럼 패 

기만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1990년 초의 추운 겨울은 나와 같은 날 

달걀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함성으로 저 멀 

리 쫓겨가고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작은 메 

추리는 생도제복의 화려함과 멋진 생활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푸른 색 상의에 박힌 14개의 빛나는 은빛 

단추와 나풀대는 새하얀 견장 수술，하늘 높 

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는 하얀 깃털…

하지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매력적인 

복장과 아울러 주어진 생도 1학년으로써의 

생활은 사관학교 찬미자로 자처하는 나의 

입에서도 결코 즐거운 시기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힘든 것이었다.

2학년이 되면서부터 나는 좀 더 새로운 

생활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건 자신의 생 

활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꾸려 나가야 한다 

는 것이었다. 전처럼 선배들이 챙겨주는 것 

도 줄었다. 해야 할 일은 많아졌지만 일일 

이 지시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찾아서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만 

했다.

언제 3학년이 되었는지 다시 4학년이 되 

었는지도 모르는 사이 어느날 갑자기 ‘졸 

업’ 과 ‘임관’ 이라는 두 단어가 나를 찾아왔 

다. ‘졸업이라，드디어 독수리가 날개를 펼 

칠 때가 된건가?’

포근한 보금자리인 사관학교를 떠난 새끼 

독수리의 첫 부임지는 공군 교육사령부.

한달간의 T IC  교육을 마치고 배치를 받 

은 곳은 장교 12명에 하사관 1명, 사병 1 

명으로 이루어진 항공병학교 일반학 교관 

실.

사무실의 선배 장교들의 눈에는 과연 사 

관학교를 4년간 다닌 저 애승이 소위가 어 

떻게 다를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하여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느끼듯 하나의 괴 

물이 되어버렸다.

괴물이 되기 위해 4년동안 예비장교로서 

힘든 훈련을 받았던 것인가? 하지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괴물의 진면목을 보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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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은 우리의 mn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했다.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자.

사관학교에서 황태자로서 대우받던 나이 

지만 장교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지 알 

때까지는 가장 밑바닥의 하찮고 귀찮아 하 

는 일들부터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

배울 것은 무궁무진했다.

우물 안 개구리같이 살아 온 내가 세상의 

넓음을 배우게 되었고, 일반대학을 나온 장 

교선배들 곁에서 효율적인 인간관계， 업무 

처리법 둥을 배웠다. 그러한 많은 것들 중 

에서 내게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은 미래 

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 

게 한단계 한단계 준비하는 자세이었다. 사 

관학교의 다소 경직된 교육과 졸업 후의 고 

정된 진로 둥에 길들여진 나는 스스로 운명 

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 내가 많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아 

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경쟁자는 내 옆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기생들만이 아니라 그 시간 학원을 찾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둥 땀홀리며 사 

회에 있던 또 다른 젊은이들이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장차 공 

군을 이끌 지휘관이 되어 부하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신문，잡지，뉴스 등을 통해 시 

사적인 정보와 기타 여러 지식을 폭넓게 습 

득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 

을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나를 바라 

보던 그들도 점차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 다 

르긴 다르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점차 

비중있는 일을 내가 맡게 되었다.

비록 8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항공병 

학교는 내가 장교가 무엇인지 또 장차 지휘 

관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깨닫게 

해 준 제2의 모교가 되었다.

이제 나는 항공병학교의 생활을 정리하고 

내 고유의 특기인 조종에 맞춰서 비행훈련 

에 입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같이 지내던 어느 일반장교가 말했던 것 

처럼 ‘선택받은 자’ 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의 시작이다. 그 어떤 훈련보다도 힘들다는 

비행훈련…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고통을 

이겨내어 훌륭한 공군의 조종사가 되는 길，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선택해준 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95년에 새로 태어날 아기 돼 

지들의 앞날에 신의 축복이 함게 하길 기원 

한다. @@

최 영 배

소위/공군사관학교 212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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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은 우리의 해!!

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이

돼  지처럼 튼 튼 한 ，95년이"■

27년，군생활이 저물어 간다. 그래서 새 

해는 더욱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낯선 

생활로 들어서는 初老의 나는 새로운 인생 

을 또 꾸려가야 할것이다. 己友年을 감정도 

여러 갈래, 생활도 좀 분주하게 시작될 둣 

하다. 27년을 뒤돌아보니 뚜렷한 나의 혼 

적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내 젊 

음을 바친 군이기에 한마디 회고가 없을 수 

없다. 여기에 회고의 일부인，후배님들에게 

주는 충심어린 몇자를 적어 본다.

군에서도 갓 군에 들어온 몇몇 장병들 사 

이에 힘든 일과 수월한 일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현역 사병들은 애초에 특기가 부여되 

어 예하 부대로 배속되지만, 단기사병들은 

개개인의 특기를 고려하는 것이 어려운 실 

정이다. 훈련이 종료되어 각 대대로 배속될 

때면，가장 일하기 싫은 곳이 취사장 근무 

이다. 단기 사병제도가 도입된 이래 취사장 

은 거의 단기 사병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제 

점이 생기기도 한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 새벽부터 밤까지 별 

다른 휴식없는 근무 시간，불규칙한 생활로 

인하여 지금은 가장 기피하는 근무지가 되어 

버렸다. 과거 배고픈 설움을 달래기 위해 인 

기가 좋았던 취사장 근무가 흐르는 세월속에

어느덧 구석으로 소외된 곳이 될 줄이야!

하루 먹을거리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연 

중무휴로 쉬지 않고 반복되는 업무에 권태 

룰 느끼기 십상이다. 어느 전역하는 고참병 

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취사장 근무는 

울고 왔다가 웃고 간다”라고. 그 이유는 처 

음 근무때는 힘들고 어렵지만，고참이 되어 

서는 떠나기 싫은 곳이라고 후배들에게 말 

한다는 것이다. 식당 관리 하사관으로서 과 

거와 비교해 볼때 허무한 심정마저 든다.

군복지향상과 더불어 나날이 변해가는 이 

곳 취사장. 과거 가마솥에 쌀을 씻어 밥을 

하고 삽으로 밥을 퍼 깍아 배식하던 시절에 

는 사병들과 배식병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 

여 가림막을 설치하고 적다 많다는 실랑이 

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조리 기구의 보급으 

로 주부식의 질과 양이 향상되다 보니，장 

병들의 기호도 변하여 고기류보다 신선한 

야채류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 급식되는 우 

유와 계란， 주기적으로 다양한 면종류 분 

식，계절별 신선한 과일 및 쥬스류, 행버거 

및 돈까스 등이 급식되고 있는데 이제는 고 

칼로리 식품은 취식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니 신세대 젊은 장병들이 구시대의 배 

고픈 시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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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요즈음 젊 

은 사병에게 느낄 수 있는 공통된 것이 있 

다. 바로 젊음의 패기가 없다는 것이요，자 

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을 소 

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를 매도하 

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느끼는 현 

상으로 특히 식사 시간에 두드러 지게 나타 

난다. 군인의 기본자세를 군대 예절과 결부 

시킬 수 있는데，식당내에서 배식을 기다리 

며 차례를 지키는 자세, 자욜배식에 따라 

먹을 만큼 식기에 퍼담는 량을 조절하는 자 

세, 식사후 뒷처리 하는 자세 둥에서 간혹 

나타나는 흐트러진 일면은 나약함과 자신만 

을 위하려는 이기심을 보여준다.

강한 군대는 강한 군인이 모여 이루어진 

다는 당연한 이치를 새삼 되새겨 봐야겠다.

군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비슷한 처 

지에서 고락을 나누고 명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다시 다양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들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다. 다른 어느 조 

직보다 강도높은 육체적 훈련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연습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전우와 

진실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군이 인격과 인간관계를 성숙시키 

는，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패기, 협동심，단 

결심 둥을 군에서 배우게 해야 될 것이다.

정병강군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의 토대위 

에 육성되둣이 나약한 정신자세를 치유하기 

위하여 군대의 기본 예절을 배우고 주어진 

식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임한다면, 자기 중심이 아닌 전체 

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전우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젊음의 패기는 이런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일과후에는 군생활을 정리하고 

젊은 후배에게 이 자리를 넘겨야 한다. 패 

기에 찬 젊은 시절 군생활을 시작하여 27 

년간을 군에 몸 담고 보니，어느덧 구세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 못내 서운하고 못 

다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젊은 후배들이 있기에 든든한 마 

음이 든다.

남아있는 장병들에게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 최선을 

다하는 강한 군인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자 

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젊음의 패 

기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떠

이 주 필 

원사/제3975부대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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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01

9 5 년의 다짐

군 생활의 절반을 보낸 이즈음에 여기서 

두번째의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를 맞는 심정은 정말 각별하다. 왜냐 

하면 헛되이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소 

중한 시간들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시 사회로 나가 흔들림 없이 그 

곳에 적응하려면 더욱더 올해는 소중한 한 

해임을 깨닫게 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갑자기 달라져 

버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리고 그 나름 

대로의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보낸 한 해였 

던것 같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후회의 찌꺼기를 남기게 하듯이 

모자람이 많았다.

상반되는 양면의 숱한 감정과 결과를 두 

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상처를 입었는지 모 

른다.

그때에는 ‘후회없는 삶을 살자’ ，‘순간 순 

간 최선을 다하자’ 는 스스로 세워둔 인생 

지표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곤 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건 환경의 탓이라고 치부하고도 싶었지 

만 언제나 커다란 목표와 각오를 세우지 못 

한 나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었 

다. 어쩌면 사회에서 맞이할 수도 있었던

20

을해년， 군에서 맞이하기에 조금은 우울하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를 군에서 보 

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더없이 보람스러 

운 시간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별한 나의 해를 맞으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굳은 각오와 결의를 새삼 

다져보고자 한다.

새해엔 이제껏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타 

성과 나태함들을 버려야겠다. 조금씩 편해 

지는 생활에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며 

오직 편하고자 하는 게으름과 이런 일들은 

저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하며 요령을 피우 

는 나약함들.

의례껏 이때까지 해왔던 나쁜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생활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깊이 반성하며 

새해엔 과감히 그러한 것들을 버리며 군생 

활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없이 하루하루 앞당 

겨지는 제대날짜를 꼽아보는 어리석음을 범 

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보람되고 유 

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 

천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되겠다.

시간을 아껴 잘 활용하는 것은 나에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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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절실하다. 반복되는 일상에 싫증을 느끼 

기만 하는 잘못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 

다.

시간에 쫓기듯이 살기보다는 내가 주체가 

되는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하급자간에 생길 수 있는 불만과 불신을 

널리 포용할 수 있는 이해심을 기르고 올바 

르고 건전한 병영생활이 되는데 상급자로서 

한몫을 했으면 한다.

나 하나가 아닌 우리를 먼저 앞세우며 개

인주의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전체를 생각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길러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작은일부터 꾸준히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나에겐 올해가 

아주 뜻깊은 해가 될것이다.

밝아오는 새해의 아침이 군생활의 절정 

임을 말해주둣이 올해를 기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困

김 영 철

상병/제8196부대 관제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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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띠 장병들의 새해맞이

건강，기쁨，감사의 9 5 년

어느새一.

이렇게 되뇌이는 독백속엔 얼마간의 목마 

름과 우수가 나지막히 드러워진다.

** 어느새”라는 수식어가 回期의 앞에서 탄 

식같기도 하고 흐느낌같기도 한 감상을 동 

반함은 어인 까닭인가?

그 소중했던 한 해가 이렇듯 빨리 나의 

곁을 서둘러 떠나다니.

일년이란 세월이 내게 주는 그 모습들一.

나의 스물네번째 365일은 어떤 빛깔, 어 

떤 내음, 어떤 모양을 한 열매로 표현될 수 

있을까.

언젠가 가슴 아파 묻어두었던 기억들의 

파편들이 가슴 깊숙히 박혀있고 때론 지루 

함으로 밀려왔었던 시간들의 흔적들도，지 

쳐서 허덕이며 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 

지 내 삶의 무게를 전가시켜야 했던 순간들 

이 있었음을.

그러나 또 그중에서도 혹 남에게 준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는가. 조심히 찾아본 

다. 직장에서 나누었던 동료와의 따뜻한 언 

어들, 어렵게 만학을 하는 동우들, 나를 정 

겹게 지켜봐주던 벗들，내 소중한 식구들의 

깊은 마음과 사랑.

아! 아무리 찾아도 난 너무 엄청난 사랑 

만 받아온 게 아닌가.

참으로 올해엔 다사다난했었던 시간들이 

었어.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세익스피어의 말이 아니래도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리라. 진정 끝은 더욱 아름다워야 하 

리라. 이제까지의 삶이 그렇지 못했더라도 

더 나 자신을 부추기고, 추스리며 마지막까 

지 말이다.

또다시 출발의 선상에 올랐다. 한해가 추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긴장 

을 준다. 만약 출발이 덥거나 비가 추적추 

적 내리는 그런 계절이라면 우리의 생활이 

또한 얼마나 느슨하고 이완될까.

그 첫 출발의 냉쾌한 기온에 몸을 담그면 

형온못할 숙연함에 사로잡힌다. 청결하게 

씻은 손으로 읽고 싶던 책의 첫 페이지를 

여는 설레임같은 첫 출발.

내 가슴속에서 푸드득 이는 그 어떤 것 

들. 아무리 고단한 나날일지라도 새해 새날 

은 까닭 모를 설레임이 솟아나는 그런 시기 

이다.

인생은 自立自行이요. 自活自營이라니. 

난 또 어떤 정신과 어떤 자세 어떤 철학으 

로 95년을 맞이해야 할까?

정월의 문 앞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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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다짐을 해 본다.

나의 일년은 지난 여러 일년들과 앞으로 

의 수많은 일년들과 이어지는 것이니 내가 

감당할 만큼의 분량만큼 계획하며, 한해를 

하루같이 감당할 만큼 하기로 하자고. 시작 

하는 걸음을 그 정도씩만 한다면 바른 시작 

이 되지 않을까.

부끄럽게 내 여건을 잘못 생각한 무리한 

계획으로 지난해의 일이 고스란히 새해로 

넘어오지 않도록 세심해 본다.

그러나 다만 초조해 말 일이라고 자꾸만 

나에게 타일러야지. 이정도 살아 오는 데도 

정신과 건강이 얼마 만큼 힘들었는데, 무리 

한 욕심 버리자고，털어내자고 내 발자국의 

길이만큼씩만 해 나가자고 그것이 내게 맞 

는 가장 좋은 시작이며 바른 출발이라고 스 

스로에게 타일러 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듯한 새해!

이 문을 나서면서 나와 내 주변을 편안하

고 따스하게 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생활에 

충실한 한해를 살고 싶다.

매일의 생활을 밝고 따스하게 하자고. 그 

것이 말이 쉽지 실천과 실행이 얼마나 힘든 

지. 그리고 하루 하루를 한없이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며 충실한다는 것이一 .

“B B 臭好S ”이라고 했던가. 하루 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도록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도록 하자!

난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해 줄수 있을까. 더 

불어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하루 

의 생활을 시작해야지.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나의 생명신에게 기도를 드려야겠다.

오늘 하루 건강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기쁨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사의 날이 되게 하소서.

급•경

ᄂ 、1  성 미 정

9급/공군본부 행정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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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 / 軍 / 禮 / 讀/ 文

옛날의 전쟁수행 방법은 항상 적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그 나라의 치명적 중 

심부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대는 그 

중심부 전면에 산개하여 그들의 피와 그들의 

육신으로 방어하였다.

그곳에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고， 

이 부분을 점령하기 위해선 오랜 시일이 걸 

렸다. 이것은 전장에서의 주목표물은 군대라 

는 이론에 도달한다.

이제 우리는 이 치명적인 中心部에 空軍刀 

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미래에는 이 치 

명적인 부분과 산업시설 부분에 아무런 장애 

없이 공군# 사용하여 곧바로 도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이 전쟁수행적 이론이다.

-W illiam  'B il ly ' Mitchell,
1926. Z  美국회에서의 증언 중에서 

와



: / 軍 / m / 讀/ 文

1990년 8월 전세계가 이라크의 쿠웨이 

트 침공에 대해 반응을 보이자，사담 후세인 

은 다가올 전쟁은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43일간의 주야간 24 

시간 공격 ~ 그리고 불과 100乂와간 동안의 

지상전 - 후에 후세인은 굴복하였고, 지상전 

을 100시간만에 완료시켰던 원동력은 물론 

공군력이었다.

_ 미 제7공군사령관 Ronald R. Fogleman-

25



『 병 m m _ h

이 정  원

대령/공군본부 

국방제도개선연구위원회

본 내용은 금년 3월 국방제도개선 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국 

I 방제도개선연구결과의 보도자료■ 참고하여 필자가 공군장병 8

I 보용으로 재정리 작성한 것임. <편집자 주>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배 경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한 문민정부의 

출범은 우리 군에 있어서는 신국군 건설을 

태동케 하였고 이에 군은 개혁과 변화의 시 

대를 맞아 새로운 국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 

의 각종 감사 및 포탄 사기사건 발생 등으 

로 율곡사업에 대한 의혹과, 국방예산이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 

심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군의 명 

예가 실추되고,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온 

율곡사업의 성과가 과소평가되면서, 향후 

적정 국방예산 획득에 지장을 초래하는 둥

자칫 국방정책 수행이 어렵게 될지도 모른 

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제에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 

기로 삼아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 

성 보장 둥 율곡업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된 것이다.

2. 추진경위

금년 1월 율곡, 군수조달업무에 정통한 

전문요원으로 국방제도개선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감사결과와 작년도에 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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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구성，6개월간에 걸쳐 연구했던 기 

존 연구안 둥을 기초로 하고，여러 실무부 

서와 방산업체，•그리고 외부전문가 둥으로 

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3. 국방제도개선 기본방향

첫째는 율곡의 첫단추가 되는 소요 및 기 

획기능을 강화하고 둘 째 는 「효율성, 합리 

성， 책임성， 전문성， 투명성」의 5대 원칙 

을 충족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단계 축소와 사업추진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대책강구로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 

며，부서별 상호견제와 기능분권에 의한 업 

무추진보다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의 책 

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좌 

할 수 있는 전문분석집단의 기능강화 및 활 

용 중대, 국방예산 및 국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으로부터 신 

뢰와 호응을 받을 수 있고，투명성과 군사 

보안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넷째는 기업경영의 원칙을 도입，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국방예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다섯째는 국방자원 관리상 책임 

과 권한이 수반되고 미래 정보화시대에 부 

합되는 기능 및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다.

4. 주요 개선내용

가. 전력소요 제기의 합리화 및 변경억제

율곡사업의 첫 단추인 전력소요제기는 군

사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동 및 각군 

별 전장운영개념을 정립하고，전장운영개념 

에 입각해서 각군과 합참에서 소요를 창출 

하며, 이렇게 창출된 소요는 과학적인 기법 

에 의거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합참에서 최종승인하고，승 

인된 사업만 소요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계 

획작성을 위한 소요로 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소요제기에 장기간이 소요 

되어 계획화하기 전에 대상무기체계가 진부 

화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군에서 개념소요를 제안토록 하고， 년1회 

하던 것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한번 결정된 소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일단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소요의 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국방부, 합참，각군의 실무 국장 

급으로 구성된 소요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 

여 결정토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특정 

인의 개인적 의견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고 

변경되는 소지를 방지하고，전력정비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지양하고 안정을 도모함으로 

서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군사력 건설을 가 

능케 하였다.

나.율곡사업의 책임체제 확립

율곡사업에 대한 책임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소요에 대한 확정은 합참이, 획득방법 

•기종결정은 국방부에서 책임지고 수행하 

며，협상 및 계약은 국방조달본부에서，그 

리고 모든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업무를 국 

방부에서 집중관리 하던 것을 단순무기체계 

는 각군에 위임하여 각군의 책임을 강화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율곡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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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단계별, 사업별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 

여 책임체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을 도모토록 하였다.

다.각종 심의회 전문성/효율성 증대

율곡관련 심의회는 합참에 무기체계 심의 

회， 국방부에 획득심의회와 전력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 단순화하였다. 무기체계 심의 

회는 무기체계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채택하 

며 시험평가 방법을 결정하고，획득심의회 

는 무기체계 획득방법 및 기종결정을, 전력 

정비사업 추진회는 율곡사업의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전력화에 필 

요한 요소의 누락여부와 협상 및 계약의 적 

절성등을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모든 심 

의회 구성은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각군 

참모부장급을 포함하여 실무국장급과 관계 

자문요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형사업은 정부유관부처 국장급 

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투명성을 부여하였 

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종 심의회의 전문성 

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의사결정의 합리성 

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라.율곡사업의 예산편성 및 심의확대

율곡사업은 지금까지 약 20여년 동안 방 

위력 개선이라는 단일항으로 총액만을 예산 

편성하여 승인받는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추진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또한 최 

근 각종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결 

정이나 집행과정에 대한 의혹과 시비가 계

속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예산부터 국 

가안보상 또는 협상전략상 비밀을 요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예산편성하여 경 

제기획원 심의와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였 

다. 이렇게 하므로서 국방예산의 합법적이 

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율곡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마. 대형사업의 국가계획화 및 안정적 

추진 보장

타 정부부처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이나 

경부 고속철도와 같이 규모가 큰 대형사업 

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 

부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극히 드 

물었다. 앞으로 국방부사업도 1조원 이상 

되는 대형사업은 국가계획화 하여 정부 유 

관부서와 합동위원회를 편성하여 사업계획 

을 심의•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승 

인을 득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국가안보를 위한 

대형사업은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집약하여 

공개리에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 

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바.무기체계 성능결정의 합리화

지금까지는 최초 소요제기 단계에서 부정 

확한 자료를 기초로 요구성능을 확정, 추진 

함으로써 요구성능 자체의 합리성이 부족했 

고，과도한 성능요구로 연구개발 및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의사결정이 지 

연되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이를 보 

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각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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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인 소요만 합참으로 제기하고， 합참 

에서는 무기체계 전문가와 ADD둥 과학기 

술진에 의해 요구성능을 합리적으로 정량화 

하며, 개발 및 시험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보 

완하여 기종결정 단계에서 최종 확정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한 것은 세 

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를 갖고자 할 경우, 최초부터 요구성능을 

확정짓지 않고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서 최종단계에서 확정하는 보편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며，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한국적 

특성과 비용一효과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한 

요구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부정 

확한 요구성능을 최초부터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시비 

요인을 사전 배제함으로써 전력정비 사업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획득방법/기종결정 절차개선

지금까지 획득방법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해외구매 중 한가지 방법으로 결정하 

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함으로서 

국내 연구개발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기 

술도입 생산과 해외직구매의 경우 사전에 

기술도입 생산으로 결정하고 협상을 추진함 

으로서 기술이전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융통성이 제한되며 또한 

협상대안의 폭도 제한을 받고 협상의 주도 

권도 상실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이러 

한 문제점 둥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이외의 기술도입생산/직구매 대상사업은 획

득방법 협상을 탄력적으로 복합운영함으로 

써 기술이전의 실질적 효과와 경제성을 동 

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을 전개하고， 협상결과에 따 

라 최선의 획득방법과 기종을 동시에 결정 

하며 아울러 기종결정 후 별도로 채택하였 

던 무기체계채택과정을 통합함으로써 단게 

를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업추진 단계를 간소화 

하여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협상의 주도 

권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효과를 

추구하며, 국익차원에서의 경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 연구개발 정책의 획기적 개선

현재까지는 모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ADD에서 담당하고 일부는 ADD관리하에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왔으나 이를 개선하여 

향후 ADD는 고도정밀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연구사업만 담당하게 하여 핵심무기 

연구개발 위주의 고등연구소로 육성하고， 

재래식 통상무기와 통신전자 및 기동장비 

둥 민수우위 기술분야는 ADD의 관여없이 

방산업체 책임하에 개발하게 하고，지금까 

지 금지되었던 무기체계에 대한 방산업체의 

자체개발도 허용하였으며, 연구개발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단절과 불필요한 행정소요기간 

을 대폭 축소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서 

ADD는 명실공히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을 전담하는 고둥연구소로 발전시키고， 방 

산업체의 주도적인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향 

상과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신장하며 연구개 

발 기간을 2~3년 단축함으로서 적기에 전

29



력화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자. 시험평가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시험평가 주관부서가 합참과 

국방부로 2원화되어 있었고, 시험평가 시 

행기구도 다원화되어 있으며, 시험평가 기 

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시험평가 결과 

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도 다소 미흡하였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험평가에 대한 

조정•통제 책임을 합참으로 일원화하고，합 

참의 조정• 통제 하에 기 술시 험 은 개 발자인 

ADD와 방산업체가 실시하고 운용시험은 

각군 책임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 실시하 

도록 하였으며 이때 시험평가단은 각군 요 

원과 국방부, 합참， 국과연， 국방품질관리 

소 요원 둥으로 합동 편성하며, 시험평가 

결과는 각군의 시험평가 단장이 직접 서명 

하여 합참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 

으로써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추진 

을 촉진하고， 시험평가 단장에게 무한책임 

을 부여함으로써 시험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시험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차. 율곡/군수조달 인력의 전문화

율곡/군수조달 분야에 근무하는 현역장교 

는 세부직능을 분류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함 

으로써 특기소지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이들 특기소지자는 군내 군사학교 또는 민 

간대학 위탁교육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배양 

하도록 하고， 해당 직위에는 특기소지자만 

보직하고 진급선발시는 우대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유인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전문 

인력 확보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

편，이들 전문인력의 보수교육을 위해 국방 

군수관리학교를 창설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율곡/군수조달 전문요- 

원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며 율곡/군수조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카. 군수본부 조직쇄신 및 능력향상

군수본부의 관리계층은 7단계 구조로 되 

어 있어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 

요되므로 처장과 담당관의 2개 계층을 폐 

지하여 의사결정 소요기간을 단축시켰고， 

원가와 계약기능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각 

사업부로 통합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또한 생 

산업체에 현장원가자료 획득요원을 증원하 

고 법무관실과 감사관실을 보강하여 상호견 

제와 균형을 도모케 하였다. 한편 외자처의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 인원을 증원하여 외 

자부로 승격하는 둥, 군수본부 모든 부서는 

담당직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보직하고 

군무원 인력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군 

무원도 직무별 특기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전 

문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강 

화토록 하였다. (국방군수본부는 금년 8.18 

부로 국방조달본부로 조직개편 완료하였음)

타. 군납업체 등록 및 보안측정 제도 개선

현재의 군납업체 등록제도는 등록창구의 

다원화로 각 기관별로 등록절차 및 요건이 

상이하며 일관성이 결여되고, 입찰참가 기 

회가 제한되었으며 내자의 일부 업종에 한 

해서 등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조달본부 및 각군의 등록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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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을  통 일 하 고 ， 조 달 본 부  등 록 업 체 에 게 는  

등 록 증 을  교 부 토 록  하여 각 군 에 는  재 등 록 하  

지 않도록 하 였 으 며 ， 정 기 •추 가 등 록  이외에 

도 수시 로  등 록 할  수 있도록 수 시 등 록 제 도  

를 활성화 하 였 다 . 또한 정부 인 •허 가  품 

목, 실 태 조 사  생 략 품 목 둥  일정한 자 격 을  구 

비하여 군납 미 등 록 업 체 도  입찰에 참 여 할  

수 있도록 하 였 으 며 , 내 •외 자  전업종에 대 

하여 등 록 제 도 를  실시함으로써 등 록 제 도 를  

실시하지 않던 시 설 공 사  둥은 입 찰 시 마 다  

동 일 서 류 를  제출하지 않도록 행 정 을  간 소 화  

하 였 고 ， 해외업체에 대한 신 용 _ 인  및 각종 

현 황 파 악  둥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보 안 측 정 은  모 든  군 납 업 체 를  대 상 으 로  실시 

하 였 으 나  앞 으 로 는  군 사 비 밀 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방 산 업 체 , 방 산 물 자  생 산 업 체 ， 

비밀사업에 참 여 하 려 고  하는 업체 (무역대리 

상 포 함 )로  제한하여 실 시 하 고 ， 기타 일반 

물자 및 상용성 물자 군납업체에 대 하 여 는  

보안 측 정 을  폐 지 함 은  물론 보안측정시 제출 

서 류 도  대폭 간 소 화 하 였 다 . 이렇게 함 으 로  

써 기 대 되 는  효 과 는  군납 희 망 업 체 들 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 대 하 고 , 조달업무의 투명성 

을 제고하며 행 정 규 제 를  완화함으로써 국민 

의 편 의 증 진 을  도모하게 되었다.

파 .군 수 조 달 의  투 명 성  제 고  및 합 리 화

현행 군 수 조 달 업 무 는  계약체결 지 연 으 로  

인해 납품이 지 연 되 고  사 고 이 월 예 산 이  과 다  

하게 발생되며 생산업체의 전반기 조업이 

불 가 능 하 고  가동율의 심한 변동이 있 었 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임율에 의 한  원 가  

산 정 제 도 를  통해 생산업체 임금협상에 관계 

없이 예 상 임 금  수 준 을  토 대 로  원 가 산 정 을

완료하여 조기 계약체결이 가 능 토 록  하 며 ， 

사 전 생 산 준 비 제 도 에  의해 계 약 체 결  이전에 

업체 는  생 산 준 비 를  할 수 있고, 품 질 보 증 활  

동 을  실 시 함 으 로 써  생 산 기 간 을  단 축 하 며 , 

조 달 업 무  전 산 화 체 계 를  통해 원 가 ， 계 약 ， 

대 금 지 불  등에 관한 자료 를  합 리 적 으 로  관 

리 •운 용 하 여  신 뢰 성 을  높 이 고 ， 조달청 위 탁  

구 매 대 상 을  확대하여 군수조달의 투 명 성 을  

높혀 조달본부의 업 무 부 담 을  완 화 할  계획이 

다. 이렇게 하므로써 군 수 조 달 업 무 의  능률 

성이 획 기 적 으 로  제고될 것 이 며 ， 국 방 부 측  

으 로 서 는  산 정 원 가  및 계 약 금 액 의  신뢰성이 

제 고 되 고 ， 행 정 소 요 기 간  단축 및 조기 계 약  

체 결 로  납 품지연 및 사 고이월 예산발생 방 

지 가  가능케 되며, 생 산 업 체 에 게 는  전반기 

조 업 착 수 로  계획생산이 확 대 되 고  안정적인 

가 동 율 을  유지 할  수 가  있을 것 이 다 .

하. 군 수 관 련  부정비리 및 하 자 발 생  방지

이 제 까 지 는  연간 수조원에 이 르 는  방대 한  

국 방 예 산  집 행 실 적 을  감사하기 위해 국 방 부  

감 사 관 실 과  특 검 단 을  활 용 하 였 으 나  정 부 조  

직인 국방부의 감 사 관 실 로 서 는  방 대 한  국방 

업무 를  감사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 르 며 ， 특 

검 단 도  설립 당시와는 업 무 가  상당히 변 화  

되어 역할의 재 검토가 요 구 되 고 ， 조 달 본 부  

에 대한 국 방 부  관련국의 참 모 감 독 체 제 도  

미 흡 하 였 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 검 단  

을 「국 방 감 사 본 부 」로 개편하여 공 인 회 계 사 와  

율 곡 /군 수 조 달  전 문 요 원 을  보직시켜 이 분 

야에 대한 전 문 감 사 기 관 으 로  정 예 화 할  것이 

며, 앞 으 로  국방 부  본부의 감 사 관 실 과  국 방  

감 사 본 부 , 각급제대의 각종 사 정 기 관 을  총 

동원하여 부 단 한  사 정 /감 사 활 동 을  전 개 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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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였 고 ， 또한 국방본부의 각 국 에 서 도  조 

달 본 부 를  참 모 감 독 할  수 있도록 감 독 체 제 를  

확 립 하 였 으 며 , 특히 해 외 구 매 와  관란하여 

신 용장 개설 은 행 과  조달본부간의 약정에 의 

해 은행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부과토록 

하여 상호 긴밀 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하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5 중 점검체제를 강 

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수조달 업무에 대해서 

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정 및 감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부정, 비리를 방지하여 조달업 

무와 관련된 국민의 의혹을 불 식 시 키 고 ， 해 

외구매와 관련한 하자발생이나 사 고 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상의 국 방 제도개선에 관한 주 요 내 용 을  

요약하여 단계별로 도표화하면 다음 과  같다.

단계 ► 현실태/문제점 ◄ ► 개 선 내 용 ◄

。기획/계획문서 준거기능 미흡 。국방기본정책서 발간
。기획담당관의 경험적 착상에 의한 소요판단 "전장운영개념에 입각하여 체계적 절차에 따

소요 。각군의 소요제기 기능 미약 및 기획조직 약화 라 소요제기
'■무기위주의 소요작성 OJSOP에 부대기획 통합

창출 。일시적 집중제안으로 심층검토 및 사전분석 。각군에 수시소요제안 및 “군 중기전력소요
미흡 서” 제출 기능 부여

및
。소요변경 과다 。전력구조에 소요판단의 중점을 두고 광련 

Package소요 창출
田소요변경 방지를 위한 “소요조정 위원회” 를

제안 신설, 운영

소요 불안정 및 집행단계에서까지 소요재론 논리적 근거에 의한 소요창출 및 안정

무기
»ROC작성과 결정 업무를 전력소요 기획부서 。합참에 무기체계 전담 부서 신설

에서 담당 ᄋ수시 무기체계 소요제안

체계
田지속적으로 보완발전 해야하는 ROC를 획득 。최초 개념ROC를 제기, 단계적으로 정량화,

추진단계에서 확정하여 융통성 제한 보완하여 무기체계 채택시 확정
。부정확한 ROC 작성 ◦ROC 정 량화 업무의 과학화 (ADD 검중 지원)

선정
달성곤란한 ROC 제기 합리적/과학적인 달성 가능한 R〇C 확정

。획득방법을 기종결정전에 연구개발, 기술도 。「국산무기를 쓴다」는 원칙에 의거 연구개발

획득 입생산，해외구매 중 한가지로 결정 우선결정
。선진국방과학 기술획득 정책 미흡 。기타 획득방법은 유익한 협상전략에 의거 결정

。기종결정시 획득방법 동시 결정
。획득심의회에 정부 유관부서 실무국장 참석방법

결정 사업추진 초기에 획득방법 결정으로 협상력 융통성 있는 획득협상 전략으로 협상력 제고
저하 및 국익 손실 및 국익도모

연구
。국과연에서 대군 기술지원, 사업관리 업무 。국과연은 고도정밀무기체계 및 핵심기술/부

수행 품/소재 개발에 전념

개발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동기미약 및 。민수우위 기술분야 업체 주도로 연구개발 전환

업체 자체개발 제도 미흡 。업체 자체에서 무기체계까지 개발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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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 과다 및 장기수요 。연구개발 단계 축소，적기전력화 보장
연구 (5단계 7~12년) (3단계 4~8년)

。연구개발 단계 전환시 비용대 효과 분석실시
계속진행 여부 결정

개발 연구개발 체계가 핵심과제 개발 및 목표지향 
성 부족

국과연을 국방과학기술의 고둥 연구소로 발전

。시험평가 조정/통제 부서가 획개국과 합참으 。조정/통제부서를 합참으로 일원화
로 2원화 -D/T, 0 /T를 구분 각1회 실시

시험 »DT/ OT통합 실시로 전문성결여 및 개발자와 -D/ T는 개발자가 주관, 0 /T는 수요군에서
운용자간 의견 상충 시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

。시험평가 업무처리 단계 복잡 및 중간 검토 。시험평가업무 행정처리 기간 단축
과정에서 내용 변경 가능성 내재 。평가 결과는 평가실시 부서에서 각군경유(각

평가
군은 의견서만 첨부)보고

시험평가 체제의 책임성, 객관성, 전문성 시험평가 책임체제 구축 및 행정소요기간 단
부족 축으로 적기전력화 보장

기종 。업무가 유사한 기종결정과 무기체계채택을 。기종 결정과 무기체계 채택 동시 수행

결정
분리 단계적으로 처리 ᄋ단순무기체계는 각군에 기종결정 권한 위임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업무를 국방부/합 。기종결정시 업체대표 의사개진 기회 부여
/ 참에서 전담 ᄋ획득심의회에 법률가, 과학/기술자 둥 전문

무기 。과도한 행정기간 소요 가 참여, 의사결정 보좌
제계

채택
국방부/합참 업무과중 및 행정기간 장기소요 단계축소, 기종결정 권한 수요군 위임 및 

행정기간 단축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국방부 사업 。대형사업 국가계획화 범정부적으로 추진
으로 추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국방안보재원 포함

중기
■■전력정비사업의 과도한 비밀 유지 ■■전력정비사업 범주 조정
。계획사업과다로 전력정비사업 위상 저하 。운영유지성격 사업을 전환, 핵심 율곡사업으

계획

。국방재원 변동 및 사업 변경 과다 로 정예화
ᄋ중기계획 사업 선행조치 계획수립, 사업추진 

통제

사업수 과다 및 계획사업변경 빈번 전력정비사업의 소수정예화 및 대형사업 
국가계획화

。율곡예산 미편성 및 공개 제한 。운영유지성격의 사업을 예산편성, 정상적인
예산 »X년도 사업 미확정으로 예산편성 곤란 심의/공개

。총액으로 편성, 사업간 예산 임의조정 。잔여사업은 단계적으로 예산편성，심의/공개

편성

。예산편성체계 2원화 。선행조치가 완료된 사업만 X년도 사업으로 
예산 편성

。경기원 장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예산과목 
전용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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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편성 체계 일원화

편성 율곡사업의 예산편성 및 심의 불가피 전력정비사업의 특성고려，예산편성 및 심의 
/공개는 단계적으로 실시

■■전정위 위왼의 비전문성 。전정위 위원을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
집행 。투자규모 대형화로 대통령 재가 규모 부적절 。대통령 재가범위 상향 조정, 현실화 (000억

승인
(현재:00억원 이상) 원 이상)
。집행승인 건의서 검토 절차 복잡 및 장기소 。집행승인건의서 실무 조정회의 실시

건의
요 。예산배정/집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예산배정/집행계획변경 절차 복잡 (2~4주 소요)
및 (2〜4개월 소요) 。단가차액 물가상승율 수준으로 탄력 적용

결재 집행승인 건의/재가 기간 장기간 소요 집행승인 소요기간 획기적 단축,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

ᄋ신용장 개설은행 결정 기준 불명확 。신용장 개설은행 결정시 경쟁입찰 제도 도입
。외자조달 사후관리 소홀로 하자 업무처리 미 。하자처리에 다중점검체제 확립 (5단계)

협상 홉 。조달계획 작성의 단계화 및 부대 조달 확대
。조달계획 작성기간 부족 。예상임율에 의한 조기 계약 및 사전생산/품

/ 。원가산정 및 계약지연 검 법적 보장
/ 。계약업무의 비표준화 。조달청 위탁구매 확대

계약
。원가자료 획득 및 관리체계 미비 。전문협상팀 운용
■■착•중도금 지급 및 용도확인 제출서류 복잡 〇시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및
및 내용확인 곤란 。계약업무 표준절차 제정

。원가자료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 
OKS/ 사용규격품 조달확대

조달 。착•중도금 사용계획과 실적신고

조달계획/계약업무 미흡 효율성 저하 업무의 표준화로 효율성 중대 및 
다중점검체제 확립

。기관별 평가분석 범위，책임한계 불명확 。평가분석업무의 합참/국방부 책임한계 설정
。기획/계획 단계별 사전 평가분석 미실시 。기획/계획 단계별 사전 과학적 평가분석후

평가
ᄋ평가분석요원의 전문성 결여 의사결정 반영
。감사기관 다원화 및 업무 총괄 조정/통제부 。평가분석부서에 전문 인력 보강
서 부재 。국본감사관실의 조정/통제 기능 강화

。중복감사로 인한 피감사 기관 업무지장 。예방차원의 계획감사 실시 및 중복방지
/ 。특검단의 설치목적 변화로 임무/기능 재정립 ■■감사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특검단을 국방 감사전문 기관으로 개편

감사 정황적, 정성적 평가분석 및 중복 감사 과학적 평가분석 결과에 의한 
의사결정 및 감사 기관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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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율곡/군수분야 근무장교에 대한 전문성향상 。전병과에 전문특기제도 시행

및 유지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 미비 •■국방 군수관리학교를 창설하고 현교과과정

인력
■장기보직 곤란 확충 및 추가과정 신설
•상위직위 진출율 저조 。율곡/군수조달분야 상위진출은 타특기와 동

•영관장교 및 군무원에 대한 율곡/군수분야 일비율에 의한 진급공석 할당 및 진급선발
확보 전문화 교육체계 미비 。국방 민간인력 비율 및 상위직위를 연차적으

。정책수립 부서에 민간 인력이 적고 전문성 로 확대
/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미비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개선

유지
율곡/군수조달분야 전문성 결여 교육체계 확립 및 동기부여로 전장교/군무원 

의 자발적인 전문성 노력 유발

。모든 무기체계/장비의 정부주도 개발로 방산 ᄋ민수기술우위분야 업체주도로 개발 전환
업체의 수동적 참여 및 기술기반 취약 。예상임율에 의한 계약제도 시행

방산
。집행승인후 계약 및 품검자연으로 업체생산 •사전생산 및 품검 법적 보장

라인 가동 곤란 。국내 기술향상 및 축적을 위한 국산화 개발

업체
。국산화 개발 지원제도 미흡 지원 제도 정비
■■업체 등록창구 다원화 및 기관별 요건 상이 •군납업체 등록제도 획기적 개선

활성화 。미등록 군납업체 입찰 자격 제한 。등록요건 통일/제출서류 간소화
。전 군납업체 보안측정 실시로 업체참여 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 한, 의혹 야기 ■■보안측정 제도 개선

규제
•보안측정 대상업체 대폭축소 
•보안측정신청서 제출 서류 간소화

완화
(9~11종 — 3종)

방산업체 기반취약 및 정부행정규제 민수기술우위분야 업체주도로 개발전환 및
완화방침 미준수 국방조달 참여기회 확대

5. 결론

이 상 과  같은 율곡과 군 수 조 달 분 야 의  종합 

적 개 선 으 로  기 대되는 효 과 는  첫 째 ， 합리적 

인 소 요 제 기 와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축 소 ， 

의사결정 절차의 간 소 화 로  적기 전 력 화 를  

보 장 하 고  둘 째 ， 유리한 협 상 전 략  수 립 ， 합 

리적 원 가 산 정 •계 약 •군 수 품  조 달  등의 제도 

개 선 으 로  조 달 소 요 기 간  단축 및 경제적 구 

매 활 동 을  보장하여 국 방 예 산  운 영 을  효 율 화  

하며 셋 째 , 국민에게 의 혹 과  불 편 을  준 율 

곡 예 산 편 성 과  조달에 관련된 규 정 을  대폭

정비하여 대군 불 신 감 을  불 식 하 고  국 방 업 무  

의 투 명 성 을  제고하며 넷 째 ， 첨 단 핵 심 기 술  

위주의 연 구 개 발 을  활 성 화 하 고  방위산업의 

경 쟁 력 을  신장시켜 2 1 세기에 대 비 한  연구 

개 발  기반을 확충하게 될 것 이 다 . 아울러 

금번 제 도 개 선 은  일과성 연구에 그치지 않 

고 지 속 적 으 로  추진하기 위해 국 방 제 도 개 선  

추 진 위 원 회 가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공군에 

서 도 「국방제도개선 공 군 추 진 위 원 회 」가 구 

성 되 어 기 획 관 리 참 모 부 장 을  위 원 장 으 로  〇 

〇명의 연구위원이 확고한 신 념 과  실천의지 

를 가지 고  강력히 추 진 하 고  있다. 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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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최근 국 제 정 세 는  탈 냉 전 시 대 가  도래하면 

서 각 국가의 개 방 화 가  가 속 화 되 고 ， 세 계 각  

국 은  국가이익 추구 를  우 선 시 하 는  실리 위 

주의 무 한 경 쟁 시 대 로  돌 입 하 였 다 . 또 한  남 

북한 관계에 있 어 서 도  김일성의 사 망 과  그 

에 따 른  김정일 체제의 구 축 이 라 는  변수로 

인해 앞으 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런 예측 

도 할 수 없는 상 황 이 다 . 그 러 한  안보환경 

임 에 도  불 구 하 고  국 제 화 , 개방화의 영 향 으  

로 국민의 안보의식 퇴 색 과  장병들의 정신 

적 취 약 요 소 가  노 정 되 고  있는 것이 현재 우 

리의 실 정 이 다 .

이 러 한  제반 여 건 들 을  종합해 볼 때 국 가  

방위의 막중한 임무를 수 행 하 고  우리 군이 

장병들의 확 고 한  국 가 방 위 임 무  완 수 의 지 를

서 흥 교

대 령 /공 군 본 부  정훈감실

다지기 위해 실 시 하 는  정 신 교 육 은  매 우  중 

요 하 다 고  볼 수 있다.

그 러 나  각종 여 건 상  우리 군의 정 신 교 육  

이 체 계 적 으 로  확 립 되 기 에 는  어려움이 많은 

실 정 이 므 로  그 어 려 움 을  극 복 하 고  필승의 

신 념 을  고 취 할  수 있는 정 신 교 육 체 계  정립 

방안이 절실 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교육의 

체계 와  현실태에 대하여 살 펴 보 고 ， 지 휘 관  

중심의 정 신 교 육  체계정립에 대해서 나름대 

로의 방안 을  제시해 보고 자  한다.

2. 정신전력과 정신교육

가. 정 신 전 력 과  지 휘 관 의  역 할  

정신전력의 총 책 임 자 는  지 휘 관 이 다 . 지휘 

관은 지휘 및 참 모 계 통 을  적절히 활 용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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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력 을  지 도 육 성 해 야  한다.

정신전력의 지 도 육 성 은  복합적인 참모 활  

동 속에서 이 루 어 진 다 . 정 신 전 력 은  신 념 , 

사기 , 단 결 ， 군 기 라 는  가 치 덕 목 으 로  구성되 

어 있다. 그 것 은  지 휘 관 을  중 심 으 로  한 형 

식 적 ， 비형식적 교 육 과 정 을  통해 학 습 되 고  

발현되는데 이들 요 소 는  어느 특정 참 모 의  

책임이 아니며 지휘관의 사 려 깊 은  관 심 ， 모 

든 참모의 긍 정 적 이 고  적극적인 활동둥이 

복 합 적 으 로  작 용 되 어 야  하는 종 합 적 , 체계 

적인 활 동 이 다 .

정신전력 지 도 육 성 을  위한 활 동 을  도 표 로  

나타내면 다 음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정 신 교 육 을  통한 정신 

전력의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요 인 은  

지휘관의 통 솔 이 다 . 정신전력 지 도 활 동 = 지 

휘 통 솔 이 라 고  보 아 도  큰 무리 가  없다. 이점 

에서 정신전력 강화에 대한 지휘관의 역 할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휘관의 정 신 전 력 강 화 의  핵 심 요 체 인  

것이다.

나. 정 신 전 력 에 서 의  정 신 교 육 의  위치

현대의 전 쟁 양 상 은  이전의 전쟁에 비해 

군과 사회의 정신전력에 대한 중 요 성 을  더 

욱 크게 부 각 시 키 고  있다. 상대의 전 투의지 

를 말살하여 승 리 를  쟁취하기 위해 사 상 전 , 

심 리 전 , 선전전 둥이 강 조 되 고  전후방이 없 

는 배합전이 예 상 되 는  전 쟁 에 서 는  정신전력 

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 이 다 .

정 신 전 력 을  강화하기 위 해 서 는  구 성 요 소  

인 신념 을  고 취 시 키 고  사 기 를  앙양하며 단 

결을 강 화 하 고  군 기 를  확 립 시 키 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신 념은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왜 싸 

워야 하고 또 왜 이 겨 야  하 는 가  하는 확 고  

한 태도를 견지케 해 주 며 , 전쟁 및 전투에 

있어서 목표 를  제 시 한 다 는  점 에 서 , 그 리 고

〈표1> 정 신 전 력  육 성 활 동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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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투 의 지 를  불러 일 으 키 고  원초적인 힘을 

제 공 한 다 는  점에서 정신전력의 가장 기초적 

이고 중 심적인 위치 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장 병 들 에 게  확고 한  신 념 을  심 어 주  

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이 바로 정신교육이 

다. 특히 정 신 교 육 은  군인의 가 치 관 ， 태 도 ， 

신 념 ， 도덕성에 관 한  교 육 이 고  장병의 정신 

적 자질에 관 한  교육이기 때문에 정 신 교 육  

은 정신전력 강화의 첩경이 된다. 현재의 

정 신 교 육 체 계 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정 신 교 육  체계도에 나 타나 있는 것과 같 

이 정 신 교 육 을  구 성 하 는  요소 가 운 데 에 서 도  

정 훈 교 육 은  일 부 분 이 지 만 , 비중은 가장 큰 

것 이 라 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각 부 

대에서 시 행 되 는  정 신 교 육 은  모두 정 훈 교 육  

활동을 위 주 로  진 행 되 고  있기 때문이다.

3. 정신교육의 현실태

정신교육의 체계도에서 보듯이 정 훈 교 육  

은 일부에 지나 지  않지만 현재 실 시 되 고  있

는 정신교 육 에 서  정훈교육이 차 지 하 는  비중 

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 러 한 만 큼  정 

훈 교육은 정 신 교 육  가운데 가장 중 요 한  것 

이라고 보아 도  지나 친  말은 아닐 것 이다.

따라서 정훈교육의 실 태를 살 펴 보 는  것은 

현재 이 루 어 지 고  있는 정신교육의 실태 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 법을 

제고해 줄 것 이 라 고  생각한다. 여 기 에 서 는  

정 훈교육 담 당 자 와  정훈활동 방향변화의 측 

면으로 나누어 살 펴 보 기 로  한다.

가. 정 훈 교 육  담 당 자 의  문제

현재 공군에서의 정 훈 교 육 은  정 훈 장 교 와  

정훈지도장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 

훈장교의 경우 국방부 지침에 의거, 1982년 

부터 인 문 사 회계열의 석 사 출 신 을  선발하여 

중위로 임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신교육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 

청에 따라 교관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 

육효과를 증대시 키 려 는  기대와 또한 계급구 

조에 있어서 교관의 계급을 한단계 상향조정 

함으로써 그 효과 를  더욱 극대화시키려는데

정신전력 가치관 I 육 정훈I 육 나라사랑

(신념, 사기 ——  생활교육 —  윤리교육 ——  통일안보

단결. 군기) —  훈련.지휘통솔 —一 인격교육 —  군대윤리

ᄂ  환경조성 ᄂ  법규:m육 ——

〈표 2〉 정 신 교 육 체 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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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석사출신의 

중위임관 정훈장교들의 장기복무 희망이 적 

음으로써 정규 사관학교 출신의 정훈장교들 

만으로 정훈장교 인력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정훈교육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이 다 .〈표3>

한편 정훈장교의 부족으로 인해 정훈지도 

장교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갖게 되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대대의 행정계장으로 대대정 

훈지도장교의 직을 겸직하게 됨으로써 정훈 

교육보다는 여타의 업무에 더욱 관심을 보 

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훈교육의 효과를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정훈교육은 효과가 높지 못하고 정신전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대한 지장을 초 

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신교육의 문제점 

인 것이다.

나. 정 훈 활 동  방 향 변 화 의  문 제

정 훈활동은 그 내 용상 크게 세가지 로 .구 

분될 수 있다. 정훈교육활동，공보활동, 문 

화활동이 그것인데， 과거 정신교육이 크게 

강조되던 시기에는 정훈교육활동이 매우 중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표3> 정훈특기 기수별 석사장교 분류 현황

임 관  년 도 출 신 기 수 인 원 (명) 비 고

계 205

1982 A누후 77 기 6

1983 ” 78기 11 1년 연 장 :1

1984 '，79기 24

1985 '， 80기 18

1986 ” 81기 5

1987 ” 82기 10

1988
，， 83기 0

"  84기 27 장기신청: 1

1989 ” 85기 8

1990 " 86기 17

1991
，， 87기 4

" 88기 20

1992
，， 89기 6 ，

，， 90기 18 4 년연장: 1

1993 "  91기 14

1994 "  92기 17

•관련근거:국인사9 1 6 1 -2 9 9 (8 0 . 6. 26) 정훈장교 인사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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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되 었 으 나  현재의 추세는 공 보 ， 문화활동 

이 중 시 되 고  있는 것이다.

예하부 대 에 서  직접 정 훈 활 동 을  담당하고 

있는 정 훈 참 모 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현재의 정훈활동은 주로 교육을 

위주로 실 시 되 고  있는 것이 사 실 이 지 만 ， 앞 

으로 정훈활동 방향은 공보문 화 활 동  위주로 

전 개 되 어 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표4 및 표 5〉

안보이념교육의 강조는 80년대 대학생들의 

좌경사상 및 신좌경논리의 대 두 가  급팽창했 

던데 기인하 였 지 만  공산권의 붕괴와 탈냉전 

시대의 전개로 말미암아 다소 퇴색되었다.

또 한  문 민 정 부  출범 이후 군 도  국민 을  위 

한 민 주 군 대 로 서 의  위상 을  되 찾 자 는  취지에 

서 공 개 개 방 화 가  가 속 화 되 었 다 .

이에 따 라  과거 안 보 이 념 교 육 보 다 는  바람 

직한 군 대 상 을  널리 홍 보 하 고  위 민 군 대 상 을  

정립하기 위 한  공보활동에 치 중하게 되었던

하 지 만  최근 주 사 파  논란이 일 어 나 는  둥 

안보의식의 해이현상이 문 제 가  되 자  다 시 금  

심리 전  오염방지 차원에서의 안 보 이 념 교 육  

이 강하게 제 기 되 고  있다.

그 러 다  보니 정훈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 전 문화된 사 회일 

수 록  특 기 분 야 가  더욱 세 분 화 되 는  것이지 

만 ， 정 훈 교 육  전문 특 기 와  공 보 문 화 만 을  전 

담 하 는  전 문 특 기 로  분 류 할  수 없는 현실에 

서 정 훈 장 교 가  과연 어떤 일에 더욱 비 중 을  

두 어 야  하 는 가  하는 매우 중 요 하 다 고  할 수 

있다.

그 러 나  무 엇 보 다 도  정훈교육의 입지 를  축 

소 시 키 는  것은 지휘관의 태 도 이 다 . 앞서 이 

야 기 한  바와 같이 지 휘 관 은  정신전력의 총 

책 임 자 이 다 .

그 럼 에 도  불 구 하 고  지휘관의 입장에서 가 

시 적 으 로  성과 를  얻기 어 려 운  정 신 교 육 을  

추 진 하 기 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것이다.

〈표 4〉 현재 가 장  비중을 두어 추 진 하 는  업무 분야

구  분 계 정 훈 교 육 고ᄇ히•도 〇  S  〇 문 화 활 동

인 원 (명) 23 13 g 4

비 율 (%) 100 5 6 .5 2 6 .1 1 7 .4

〈표5〉 바람직한 향후 정훈업무 발전방향

구 분 계 정 훈 교 육 문 화 홍 보 활 동

인 원 (명) 23 7 16

비 율 (% ) 100 3 0 .4 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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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군의 경 우  임무수행의 특성 상  매 

우 치 밀 하 고  섬 세 한  지 휘 관 리 가  요 구 되 고 , 

또한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러한 일은 더욱 어렵다.
임무특성상 비 행 작 전 을  위주로 모든 업 무  

가 운 영되고 있 고 ， 전 부서가 전 문 직 능 별 로  

세분화되어 소단위 근 무장을 단위 로  근 무 하  

게 된다.

따라서 전장병의 집 체 교 육 이 란  사 실 상  거 

의 불 가 능 한  것 이 다 . 즉 비행훈련이 중지되 

지 않는 한 정 상적인 정 신 교 육 이 란  힘 들 다 . 

따라서 지휘관의 관 심 정 도 와  얼 마나 솔 선 수  

범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대간 격 차 가  극 

심하게 나 타 나 고  있다.

4.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 방안

위와 같이 정 신 교 육 은  여러가지 문 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신전력의 총 책 임 자 이 고  

핵심 역 할을 담 당 해 야  할 지휘관들이 성 과 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정 신 교 육 문 제 를  가 시 적 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업 무 보 다  뒷전 

으로 미루고 있어 힘들다.

공 군 본 부 에 서 는  1993년 11월 정 훈 활 동  

실 태 조 사 와  병행하여 정훈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 를  실 시 하 였 다 .

그 가운데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주 요  역 

할담당자에 대 한  설문문항이 있 었는데 그 

답변의 순 위 는  소속부서장이 3 4 .7 % ， 부대 

지휘관이 2 8 % ， 정 훈 장 교 가  2 0 .1 % 로 각급

지 휘 관 (부 서  장) 중심 의 역 할이 62. 7 % 로서 

지 휘 관  중심의 정신교육체계 정립이 중 요 한  

것 임을 시사해 주 었 다 .

또한 정 훈 교 육 활 동 에  대한 인 식 으 로  정 과  

교 육 시 간  보 장 (50. 6 % )과 지 휘 관  관심 제 

고 (39. 7% ) 등이 매우 중요한 것 으 로  설 문  

조 사 결 과  나타 났 는 데  이것은 정 신 교 육 에  있 

어서 지휘관의 관 심 여 부 와  역할이 얼 마 나  

지 대 한 가 를  단 적 으 로  드 러 내 주 는  결 과 라  할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했둣이 정 신 교 육 은  단지 

정 훈 참 모 (장 교 )의  소 관 으 로 만  인 식 되 어 서 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정 훈 참 모 는  지휘관이 정 신 교 육 을  강 

화할 수 있도 록  능 동 적 으 로  보 좌 하 고  지휘 

관으로서의 위 상 과  권위를 높여줌으 로 써  부 

대 지 휘 관 리 를  성 공 적 으 로  수행할 수 있 도 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가. 지 휘 관  참 모 회 의 의  활용

현재 예 하 부 대 의  경우 대 체 로  주 1회씩 

지휘 관  참 모 회 의 가  열린다. 지 휘 관  참모회 

의시 참모들이 윤 번 제 로  돌 아 가 면 서  5 분 

주 제 발 표 시 간 을  만들어 참모들의 정 신 교 육  

에 대한 관 심 을  제 고 시 키 고  스 스 로  정 신 교  

육의 핵 심 주 체 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를  만 

들 어 주 는  방 법 을  강 구 하 는  것이 좋 겠다.

이때 정훈참모의 역할은 매주 단 위 로  주 

제를 선정해 주 거 나  기타 필요한 자 료 를  제 

공해 주는데 있으며, 주제발표의 요령에서 

발표문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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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화 기 법 을  가 르 쳐 주 면  된다.

나. 정 신 교 육 의  날 운영

공 군 에 서 는  경계부대의 경우 매월 1，3주  

토 요 일 을 , 지 원 부 대 의  경우 매주 토 요 일 을  

정신교육의 날 로  지 정 ， 운 영 하 도 록  지 침 을  

하 달 하 고  있 다 . 설 문 조 사  결과에 따르면 

7 2 .7 % 가 대 체 적 으 로  운 영되고 있는 것으 

로 응 답 함 으 로 써  긍 정 적 으 로  평 가 된 다 .

그러나 작 전 임 무  위주의 지 휘 관 리 로  인해 

형 식 적 으 로  운 영 되 거 나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매월 부 별 (작 전 부 ， 군 수 부 , 기지전 

대 )로  시 범 대 대 를  선정하여 3 부장이 소속 

부의 시 범 대 대 의  정신교육의 날 운 영 을  참 

관하도록 하 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집 체 교 육 이  사실 상  힘든 점 을  감안 

하여 정 신 교 육 의  날 운 영 내 용 을  V T R 로 편 

집제작하여 각 대 대 별 로  배포하여 활용하거 

나 V T R 유 선 망 을  활용하여 방 영 하 는  방법 

도 생각할 수 있 겠 다 . 다만 이 경 우 ， V T R

편 집 ， 제작에 필 요한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 

어야 한다.

그 것 은  V T R 의 활 용 이 라 는  측 면 에 서 도  

매우 긍 정 적 으 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1993년 도  정 훈 활 동  설 문 조 사  결 과 ， 정훈교 

육교재로서 가 장  적 합 하 다 고  생 각 되 는  교재 

로서 V T R 이 5 1 .3 % ， 영화 2 8 .2 %  둥 영 

상 매 체 (시  청각 교 육 교 재 ) 가 7 9 .5 % 로 장병 

들이 시 청 각  교 육 을  선 호 하 고  있음 을  나타 

내 주고 있기 때 문 이 다 .〈표 公

다. 신 분 별  주 제 발 표 회 의  효 율 적  운영

현행 정신교육의 날 운영은 정신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바 ， 각 군 마 다  정착 발  
전 되 어 야  함에도 불 구 하 고  문 제 점 과  개선방 

향이 계속 제 기 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으  

로 신분별 또 는  계급별 주 제 발 표 회 를  적극 

적으 로  실 시 하 는  것이 요망된다.

이는 매월 2 회 또 는  4 회의 정신교육의 

날이 실 시 되 고  있는 여건하에서 월 1회 정

〈표6> 안보의식 제 고 를  위한 주 요  역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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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대대원 전원이 참가하여 주제발표 

회를 개 최하는 방법이다. 규 모 가  큰 부대의 

경 우 에 는  계 급 별 로  구 분 하 여  주 제 발 표 자  

2 ~ 3 명 을  사전에 선 정 하 고  1인당 1 5 ~ 3 0  

분의 발표와 이에 대하여 4 5 〜9 0 분까지의 

토 론 을  실시한다.

이러 한  기회를 통하여 국방부에서 하달되 

는 각종 특별 영 상 교 재 를  이 용한 시 청 각 교  

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성 과 를  제고시킬 수 

있고 교 육 참 여 도 를  보다 높여 결국 교 육 효  

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될 수 있으 

리라 본다.

라. 정 신 교 육 과 정  운영

집체교육이 곤란한 공군부대의 경우 정신 

교육 을  가장 효 과 적 으 로  할 수 있는 방법 은  

2 박 3 일 내지 3 박 4 일의 합 숙 교 육 을  실시 

하는 정신교육과정의 운 영 이 지 만 ， 합 숙교육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여건이 조 

성되지 않으며, 각 사무실에서 교육인원 차 

출 협 조 가  되지 않는 경 우 가  많다.

이 경우 지휘관의 관 심 여 부 는  결정적이 

다. 각 대대별로 인원을 윤 번 제 로  입과시키 

는 방 안 ， 또는 일 정 인 원 을  할당하는 방안 

둥이 생각될 수 있겠다.

또한 지 휘관 참모들이 윤 번 제 로  정 신 교 육  

과정의 교 관 으 로  참여하게 되면 관 심 도 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대대장 정신훈화 및 정신교육교안대회

공 군 에 서 만  실 시 되 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 

다. 지금까지 많은 대 대 장 들 과  정 신 교 육 교

관들이 참여하여 많은 효 과 를  거두었다.

평소에 관심이 없던 지 휘 관 이 라 면  이 대 

회 를  기 피 하 거 나  참 여 하 더 라 도  대 회를 위한 

준 비 를  하기 때문에 실 질 적 인  내용에 있어 

서 훌륭 한  정 신 훈 화 나  정 신 교 육 안 이  되기 

어 렵다.

따라서 매월 두번의 정신교육의 날을 이 

용해 대대장 정 신 훈 화 와  교 안 발 표 를  번갈 아  

실 시 하 도 록  정 례 화 하 는  것이 좋을 것 이다.

그 리 고  각 대대를 관 할 하 고  있는 부장 들  

이 돌아가면서 참 관 ， 채 점 을  하여 연중 최 

우 수 자 를  선발, 차기 본선대회에 참여시키 

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 람 직 하 다 고  생 

각 된 다 .

바. 특임 정 훈 장 교 제 도 의  다 변 화 와  

정 훈 장 교 의  충 분 한  확 보

현재 정훈장교의 대 부 분 은  석사출신의 장 

교로서 장기복무 희 망 자 가  나오지 않 음 으 로  

써 장 기 복 무  정훈장교의 부 족 을  초 래 하 고  

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시대적 변 화 와  욕 

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문 

화적 욕구에 맞는 전 문 정 훈 장 교 의  필요성이 

대 두 되 었 다 .

따라서 안 보 이 념 교 육 을  전 제 로  한 특임석 

사 제 도 와  병행하여 정훈장교의 일부는 신 문  

방 송 학 , 연극영화, 미 술 디 자 인 ， 음악 둥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장기 또는 연 장 복 무  

희 망 자  중 흥보 및 문 화  전 문 요 원 을  선 발 하  

여 소위 로  임관， 충 원 하 는  방안 을  강 구 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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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훈장교의 인원 은  현재원 115명어) 

대 외 부 서 ， 위 탁 교 육 , 부관 등 불 용 요 원 을  

제 외 한  103명 수 준 으 로 ， 예하부대의 경우 

를 보면 비행단의 경 우  정 훈 참 모  포함 2 

명 ， 독 립 전 대 급  부 대 는  1명 ， 독립대대급의 

부 대 는  정 훈 장 교  미 인 가 부 대 가  많다.

따라서 정 훈 교 육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는 비 행 단 급  부 대 에 는  3 명, 독 립 전 대 급  부 

대 에 는  2 명 ， 독 립 대 대 급  부 대 에 는  1명 둥 

정 원 을  확 충 하 여 야  한다.

5. 결 언

손 자 는  정 신 전 력 을  장병이 지 휘 관 과  같은 

뜻을 가진 상 태 라 고  말 하 였 다 .

인간의 사 고 와  행동은 상 호 밀 접 한  관계를 

가 지 고  있기에 사고의 변 화 는  곧 행동의 변 

화에 직결되며 사고의 변화 를  유도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장병의 사 

고를 지휘관의 의 도 대 로  변화시킬 수 있다 

면, 이러 한  방안이 곧 정 신 교 육  강화의 지 

름길인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지 휘 관 은  부 대 정 신 교 육  

의 핵심으로서 부대의 성원에 대해 모든 책 

임을 지 고  지 휘 권 을  행사하며 부하 를  지도 

하 는  것이다. 이것이 진될 경우에 소속 

부 대 원 들 의  정 신 전 력 은  극 대 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 휘 관  중심의 정 신 교 육 체 계  정립은 

정신전력 극대화의 첩경인 것 이다.

위 글에서 논의된 방안 이 외 에 도  지 휘 관  

의 정신교육에 대한 관심 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 련 되 어 야  할 것이다. 그 

럼으로써 궁 극 적 으 로 는  국가방위 임무완수 

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한치의 차 질 도  없 

도록 노 력 하 는  것이다. 置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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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 / 軍 / 禮 /讀/文

꿈 속에서 기환이는 휴전선 부근에 있는 멋진 전 

투기를 보았습니다.

“이야， 멋지구나! 나도 타보고 싶은데…. ”

그러자 가만히 있는 #  알았던 전투기가 움직이 

며 투덜거렸습니다.

“홍 ! 멋지기는， 너희는 나를 단순한 전투비행기 

로 알고 헛된 공상을 하지만 나와 나를 조종하시는 

공군아저씨들이 이 일을 재미로 하는 줄 아니?”

기환이는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 멋진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나는 상상만 해도 즐거워. ”

전투기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늘을 나는 기분은 좋아. 하지만 우리는 

나는 재미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아. 다만 한가지 

꿈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 지 .”

기환이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원데?”

전투기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길었습니다.

“조국통일.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이런 

고된 일을 해나가고 있단다. 기환이의 꿈이 무엇인 

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주름잡으며 다니는 나와 

공군아저씨들의 꿈은 단 하나， 통일이란다. ”

기환이는 아무말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늘의 소원」에서 발췌 

^  제11회 호국문예행사 산문부문 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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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제작을 마치고

공군이 창설 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4 5 년간의 발 자 취 를  영 상 으 로  담은 “ 공군 

4 5 년 사 ” 가 제 작 되 었 다 . 초창기 열악 한  조 

건에서 미 군 으 로 부 터  L - 4 연락기 10대를 인 

수 받 아  어렵게 출 발 한  모습에서부터 오 늘날 

F -1 6 으로 현 대 화 된  과 정 을  영 상 으 로  확인 

하면서 제 작 을  총 괄했던 실 무 담 당 자 로 서  감 

회가 새 로 웠 다 .

처음 제 작 을  구상하면서 의 욕 만 을  앞세워 

무모하게 시 도 하 는  것이 아 닌 가  하는 두려 

움도 없지 않 았 다 . 그 러한 이유로서 우선 

다큐멘타리 형식의 제 작 을  위해서 필수요건 

인 자 료 확 보 는  물 론  자료의 소 재 가  전혀 파 

악되어 있지 못 했 다 .

그 리고 어차피 공군자체내의 기술이 불비 

한 이상 외부에 발주하여 편집 제작을 의뢰 

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집행 을  

원 칙 으 로  하 는  예산처리 문 제 도  주요 고려

사 항 으 로  대 두 되 었 다 .

그 러 나  영 상 으 로  재현된 공군의 역사 는  

공군장병의 교 육 시 나  국민에게 공 군 을  홍보 

하고 이해시키 는 데  효과가 클 것 이 므 로  언 

제 누 가  하든지 꼭 해야만 될 일 이 며 , 차제 

에 관련 영 상 자 료 도  체계적으로 정 리 할  필 

요 가  있기에 제 작 을  시도하게 되 었다.

먼저 자 료 획 득 을  위하여 자료 를  소 장 하 고  

있 으 리 라 고  추 정 되 는  국립 영 상 제 작 소 , 

K B S , 그 리 고  국군 홍 보 관 리 소 의  필 름 목 록  

을 점 검 하 였 다 . 그 중 공군관련 목 록 을  뽑 

아 보니 어느 정 도  자료 가  될 것 같 았 다 .

창군 당시와 6 . 2 5 관 련 자 료 는  K B S 와 국 

립영상제작소에서 주로 보관하고 있고 국군 

홍 보 관 리 소 는  6 0 년대 중반부터 국 방 뉴 스 를  

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의 자 료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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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리소에 협 조를 구 하 기 로  하였다.

다행 히도 국립 영 상제 작소와 홍보관리 소는 

기대 이 상 으 로  적극 협조하여 주 었다.

경험이 있는 사 람 이 면  알 겠 지 만  영상편집 

이 일반적으로 생 각 하 는  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작품 을  제 작 하 는 데  홍 보 관 리 소 와  국립 

영상제작소의 적 극 적 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

하는 것이 가장 중 요 한  일이었다.

역사적 사 실 을  다룸에 있어서 그것이 비 

록 사실적 나열에 다 름 아 니 더 라 도  나 름 대 로  

의 방법론이 있으며 기획자의 의 도 가  반영 

되기 마련이어서 여 간  조 심 스 러 운  것이 아 

니 었 다 .

인물중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편 제 라  

든 가  복제 등 구체적 변천사에 촛점 을  맞주 

어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 이 다 . 그 러 나

가 능 했 을  것이다.

그 러나 자료의 대 외 제 공 을  원 칙 적 으 로  금 

지 하 고  있는 K B S 는 정 식 으 로  판매는 하되 

무 료 제 공 은  곤 란 하 다 는  것 이 었 고  정 식 으 로  

판 매 하 는  액수 가  상 상 을  초 월 하 는  것이어서 

실 망 을  금할 수 가  없었다. 다행히 유사 한  

자 료를 별 도로 확 보 할  수 있어서 제 작 에 는  

별 지장이 없 었 으 나  이 기회에 공 군 관 련  자 

료를 모 두  확 보 한 다 는  부수적인 목 표 달 성 을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다 음 으 로  취합된 자 료 를  어떻게 구성하여 

공군의 4 5 년 이 라 는  역사를 담아낼 것인 가

공군 발전의 원천 은  창군에 서 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 공 방 위 라 는  공군의 소명 을  완 

수 하 는  일에서부터 출 발 하 는  것이 고  이 와  

관련된 전력증강에 촛점이 맞 춰 져 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 각 이 었 다 .

또 역사의식의 발 현 이 라 는  측면에서 공군 

의 뿌 리 를  부각시키는데 상 당 부 분 을  할애 하  

였다.

모 두 가  알고 있는 사 실 이 지 만  우리 공 군  

의 역사 는  1920년대 초반 선각자들이 조 국  

독립의 일념으로 이국의 하 늘 을  비행하면서 

시 작 되 었 고  그러 한  시 도 가  맥 으 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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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방 후  공군창설의 기틀이 되 었 으 므 로  우리 

공군의 정 통 성 과  연 관 되 는  이러 한  사실을 

중 시 하 여  기존에 서 적 으 로  편찬된 “공군 

25년 사 (76년 발 간 )” 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 

용을 작품의 초반에 거의 핵심적인 내용 으

또한 생존해 계신 원 로  선배님들의 육성 

증 언 을  통하여 사실적 증명에 무게를 더하 

고 영 구 보 존 해 야  할 필 요도 있었다.

다 만  여 러 분 을  대 상 으 로  하다보면 자칫 

인물 중 심 으 로  전개될 우 려 가  없 지 않 아  창 

군이전 독 립 운 동  당시 공 군 건 설 과  관련된

역사의 현장에서 주여 을  담당하셨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생존해 계신 주역들이 몇 분  남 

지 않았다며 회상에 잠 기 시 는  모 습 을  보며 
잠시 숙 연 해 지 기 도  하 였다.

내 용 구 성 은  전 력 증 강 을  중 점 사 항 으 로  다 

룸 으로써 창군에서 부터 6. 2 5 의 격 동기 를 

거치 는  동안 은  다 양 한  구성이 가 능 하 나  60 

년대 이후 기종 도 입 은  사실적 나 열 로  단순 

함을 벗어나지 못해 후 반 부 에 는  국민의 군 

대로서 현재의 모 습 과  미래로 도 약 ， 발전 하  

는 공군의 모 습 을  담 았다. 내용의 구 성 과  

관련된 자료의 사 용 은  외부에서 획 득 한  動

공군 선배들의 피와 땀이 혼이 숨쉬는 영상기록은 

공군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대변하며 과거역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컴으로써 미래공군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은 김신 장 군 님 ， 공군 독립 과  관련된 

부 분 은  당시 작 전 국 장 을  맡으셨던 장지 량  

장 군 님 ， 6 .2 5  당시 무 스 탕  전 투 기 를  인수 

하셨던 장성 환  장 군 님 ， 그 리 고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의 금 자 탑 을  세우신 김두만 장 

군 님 으 로  정하여 증 언 을  화면에 담았다.

또한 6. 2 5 당시 강릉 여 고 생 으 로  출격 조  

종사들에게 꽃 다 발 을  걸어 주었던 김미자여 

사 (현  강릉시청 복 지 과 장 )의  증 언 도  꼭 포 

함 되 어 야  할 내 용 이 었 다 .

인터 뷰  과정에서 무스탕기 인수등 공군

사 진 을  최 우 선 으 로  사 용 하 고  동사진이 없는 

경우 靜 사 진 을  사용하되 구성상 꼭 필요 하  

지 만  자 료 가  없는 부 분 에 는  호 국 화 를  불가 

피하게 2 군데 사 용 하 였 다 .

이렇게 소 중 한  역사의 자 료 를  종합하여 

영상으로 제 작 한  데는 몇가지 중 요 한  의미 

가 있다고 생 각 한 다 .

우선 공군 선배들의 피와 땀과 혼이 숨쉬 

고 있는 영 상 기 록 은  공군의 역사를 사실적 

으로 대 변 한 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공 군 4 5 년 사 ” 는 공군의 생동 감  넘 치 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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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료로서 길이 보 전 하 고  후대에 전하 

는데 일차적 의 의 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거의 역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이를 창 조 적 으 로  발 전 시 킴 으 로  

써 미래 공군의 토 대 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 이 라  생각한다.

셋째로 공군의 구성원 모 두 가  일 체 감 을  

형성함으로써 공 군 발 전 을  위해 매 진 하 는  원 

천으로 삼는 계 기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 가  크 다 고  하겠다.

제작과정에서 아 쉬 운  점은 내 용  전 체 를  

사실적인 動 사 진 으 로  사용하려 했 으 나  상당 

부분 을  靜 사 진 으 로  대체함으로써 생동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 외 부 기 관 에 서  

보관하고 있는 몇몇 자 료 를  전부 획득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 쉽 다 .

아울러 자료의 소 중 함 을  다 시 금  실감하며 

새로 운  자 료 는  계속 획 득 하 고  획득된 자 료  

는 체 계 적 으 로  분류하여 새 로 운  시 각 으 로  

공군의 역 사를 재 구 성 할  때 참고 할  수 있도 

록 노 력 할  것이다.

끝 으 로  가히 살 인 적 이 라 고  할 만큼 무더 

위가 기 승 을  부렸던 9 4 년 도  여름에 바쁜 

시 간 을  할애하며 후 배 들 을  위해 증 언 을  해 

주신 원로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상 당 한  

분량의 목 록 을  찾아서 여 러 형 태 로  보관된 

자 료 를  베타필름에 정성스럽게 담 아준 국 군  

홍 보 관 리 소 와  국 립 영 상 제 작 소  실 무 진 들 ， 그 

리고 그 외 이 작업에 참여하여 도 움 을  주 

신 모든 분들께 감 사 를  드린다.

이 자 료 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 군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할나위 없 는  

기 쁨 과  보 람 으 로  생 각 하 겠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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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충 MIG-19

귀순유도기

공군지의 원고 청 탁 을  받으면서 나는 잠 

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8년 이 나  지 난  지금에 와서 다시 진 보 충  

의 M I G -1 9  귀 순 기 를  요 격 하 던  순 간 을  자 

세히 기억해 낸 다 는  것이 가 능 할 까  하는 의 

구심이 순 간 적 으 로  내 머 리 를  스쳤기 때문이 

었다.

그 러 나  “후 배 들 을  위 해 서 …” 라는 권고의 

말을 듣고 얼떨결에 승 락 을  하 고 야  말았다.

그 래 ! 기 억 을  더듬어 보자.

1986년 2월 2 1 일.

그 날은 날 씨 가  유 난 히 도  좋 았 다 . 2월의 

날 씨 가  으레 좋기 마 련 이 지 만  쌀 쌀 한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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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食W 찾

를 제 외 하 고 는 ， 파란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아 어느 누 구 라 도  상쾌한 기 분 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날씨였다.

그날의 임 무 는  공대공사격이 계 획되어 있 

었는데 나는 운 좋 게 도 (?) 전방석에 임 무 가  

할당되어 있 었다.

운이 좋 았 다 는  표현이 이상스레 들 릴 지 도  

모 르 지 만  2 년여의 팬텀 교 관 을  하 다 보 니  주 

로 후방석에 탑승 할  수 밖에 없었던 팬텀대 

대의 현실에 비추어 전방석에 탑 승하여 실 

제로 조종간의 방아쇠를 당겨볼 수 있다 는

보아 나무랄데 없는 막 강한 멤 버 로  구성되 

어 있었다. 출격전에 우 리 는  그 무렵 빈번 

하게 발생하던 귀순기 조우시의 요 격 절 차  

및 유 도 절 차  등 각종 돌 발 사 태 에  대비 한  절 

차를 포함하여 자 세 한  브 리 핑 을  하 였다.

이 당시는 중국의 오 영 근 ， 손 천 근 , 북한 

의 이응평등이 수 시로 우 리 영 공 을  침범하여 

귀 순 하 였 을  뿐만 아니 라  가 장  최 근 에 는  이 

리의 논바닥에 중국 I L -2 8  폭 격 기 가  불시 

착하여 국 회 에 서 조 차  우리 공군의 영공방위 

태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공 군 을  난처

이 당시는 중국의 오영근, 손천근, 북한의 이융평 § 의 

영공침범뿐 아니라 중국 IL-28기의 불시착 등으로 

중국과의 외3 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국회에서조차 공군의 

영공방위태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것은 어 쨌 든  신 나 고  기 분 좋 은  일 이 었 다 . 더 

구나 날 씨 도  이렇게 쾌청하지 않 은 가 ?

이날의 편 조 는  목표기에 윤차영 대 령 (당  

시 소 령 )/강 일 규  중 령 (당 시  소 령 )， #1 박 

현제 중 령 (당 시  대 위 )/박 충 식  중 령 (당 시  소 

령) 그 리 고  #2에 본인과 이종 관  대 령 (당 시  

비 행 대 장 ， 19기 )으 로  계획되어 있 었 다 .

모두들 비 행 기 량  및 경험에 비추어 보아 

나무랄데 없 는  막강한 멤버로 구 성 되 어  있 

었다. 모 두 들  비 행 기 량  및 경험에 비추어

한 입장에 처 하 게 끔  만들던 터 였 다 .

더욱이 중국의 귀 순 기 는  외교적인 문 제까 

지 야기시켜 왔는데 특히 군 산  앞 바 다 로  중 

국 경비정이 무단 침범 한  사 건 으 로  인해 중 

국 군용기 및 선박의 공 •해 상 으 로 의  침 투 는  

그것이 귀 순 기 든  아니든간에 서로간의 뜨거 

운 감 자 로  간주되던 시 절 이 었 다 .

어 찌 됐 든  나는 홀 가 분 한  마 음 으 로  여늬때 

처럼 조종석에 앉아 시 동 을  걸고 약속된 동 

작에 의거 이륙 하 였 다 . 모든 절 차 는  순 조 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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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어 나 갔 다 . 5분 먼저 이륙 한  표 

적기의 모든 것 도  이상이 없었다.

우리는 1 5 0 0 0 피트의 고도로 서 쪽  해 상 으  

로 계속 항진하여 표적기 후미 케이블에 달 

린 반짝이는 표적 (D R T ) 을 멋있게 맞추어 

야지 하는 마음에 계속 콧 노 래 를  부 르 고  있 

었다.

바로 이순간 우 리 는  비상 주 파 수 를  통해 

다 급 한  목 소 리 로  지 상 관 제 소 가  우리 를  부르 

는 소리를 들 었 다 .

지 상 관 제 소 는  우리에게 임‘무 전 환 을  통보 

하고 즉시 방위 3 2 0 °로 최 대 속 도 를  유 지하 

고 고도를 4 3 0 0 0 피트까지 상승할 것을 지 

시 하 였 다 . D A R T 가 아까 왔 지 만  표적기에 

게 즉시 D A R T 를 투 하 하 도 록  지 시 한  후 

우리 는  관제사의 지시에 응하였다.

이 순간 까지 도  우리는 그간 임무전환 지 

시가 주로 있어왔던 터라 상 황 을  그리 심각 

히 생 각 하 지  않 았 었 다 . 그 러 나  퍼 뜩  

4 3 0 0 0 피트까지 고도 를  상 승 하 라  는 지시 

가 무 언 가  평소 와  다 르 다 는  느낌 을  갖게 하 

였다.

우리는 지 시 한  고도를 다시 물 어 보 았 다 . 

약간 끊기면서 들 리 기 는  하 였 으 나  관제사는 

분명히 4 3 0 0 0 피트를 지 시 하 고  있었다. 매 

우 높은 고 도 였 다 .

우리는 최 대 출 력 을  유지 한  채로 급 상승을 

시 작 하 였 다 . 이 륙 후  2 0 분 정 도 였 으 므 로  연 

료는 중 분 했 다 .

고 도 계 가  점프하둣이 항 공 기 가  상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돌기 시 작 하 였 고  속 도  역 

시 계속 증 가 하 였 다 .



관제소에서 적 기 정 보 를  주 었다. 우리 위 

치로부터 1 6 0 마 일 ! 기 수 는  남 쪽 ! 고 도 는  

4 3 0 0 0 피 트 ! 순 간 적 으 로  적 기 와  마주칠 예 

상 시 간 을  계산해 보았다.

지 금  같은 고 속 상 태 로 는  6 ~ 7 분 이 내 면  

마주칠 것 같았다. 거 리 가  급 속 도 로  가까 와  

지기 시 작 하 였 다 .

나는 평소에 훈 련 하 고  연구했던 요격절차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 았다. 아울러 얼마 

전 특 별 훈 련 을  받은 M I G -2 3  대 응 전 술 을  

되새겨 보았다.

그리 고  스 패 로 우  미 사 일 을  동 조 시 키 도 록  

스 위 치 를  켠후 조 준 기 도  켰다. 레이다 작동 

상태 를  다시 한번 확 인 하 고  기총발사시 내 

가 해야 할 손가 락  조 작 도  다시 한번 기억 

해 두었다.

항공기 계기 와  연료를 다시 한번 확인 한  

후 스 패 로 우  미사일이 정 상 작 동 임 을  가리키

는 파란불이 들 어 오 는  것 을  보고 마음이 든 

든 해 짐 을  느 꼈다. 최종 무 장 발 사  스위치 작 

동은 잠시 보류하 였 다 .

적 기 와 의  거 리 는  무 섭 게  가 까 와 졌 으 며  

4 0 마일까지 접근했을때 최종 무 장 발 사  스 

위 치 를  켰다.

이제 는  방아쇠를 당 기 기 만  하면 스 패 로 우  

미 사 일 은  발사될 것 이 다 . 잠 시 후  레 이 다 상  

에 적 기 가  포착되 었 다 .

솔직히 말해서 바로 이전까지 우리 는  여 

늬때처럼 적기도 다시 북 쪽 으 로  기 수 를  돌 

릴 것이고 우리도 우 리 도  그에 따 라  남 쪽 으  

로 기수 를  돌 리라는 지 시 를  받겠지 하는 막 

연한 기대를 습관처럼 갖고 있었다. 그 러 나  

상황이 달랐다. 초 (沙 )가  바찜에 따라 전개 

되 는 급박한 상황은 나로 하여 금 전 의 (戰  

意 )를  일으키기에 충 분 하 였 다 .



적 기 는  전 방  좌 측  30° 정 도로 접근하고 

있 었다. 나 는  교 전 을  결 심 하 고  적기 포착사 

실 을  관제소에 통 보 하 였 다 .

임 무 전 환  지 시 를  받은 후 불 과  7 분 후였 

다. 30° 좌 측  29마일에 있는 적 기 를  이종 

관 대령이 정확히 레이다로 L O C K  O N 하 

였다.

이때 내 눈앞에 북한의 순 위 도 가  눈에 들 

어왔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북방한계선 침 

범을 경 고 하 는  시 끄 러 운  경고방송이 폭포처 

럼 흘 러 나 왔 다 . 상황이 너무 도  급 박 하 였 으

이 전 개 되 었 던  적은 거의 유일하였 기 에  관 

제 사 가  흥 분 하 는  것도 무 리 가  아 니 었 다 .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적 기 를  찾았다. 

눈 으 로  보아 분명히 적 기 인 가 를  확 인 하 는  

것은 평생 우리 조 종 사 가  해 야  할 주요 한  

과제중의 하 나 이 다 . 그 순 간  또다시 관제사 

의 급 박 한  목 소 리 가  들 렸다.

우로 급 선회! 우로 급 선 회 ! 더이상 북진하 

면 북방한계선을 침범할 우려 때문이었다. 

우 리 는  잠시 주 줌 했 다 . 여기서 우 선 회 하

북한의 순위도가 눈에 ■어 왔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북방한계선 

침범■ 경고하는 경고방송이 폭포처럼 ■러나왔다. 

“우로 급선회! 우로 급선회”

며 혼 란 스 러 웠 다 . 그 러 나  내 모든 감 각 기 관  

은 최 대 기 능 을  발 휘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 어질 것 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적은 누구이며 적 조 종 사 는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 지 고  있을까?

생 각 도  잠 시 뿐 ， 적 기 와  1 0 마 일까지 접 

근 했 다 는  정 보 와  함께 무 장 발 사  준 비 를  확 

인 하 라 는  관 제 사 의  다 급 한  목 소 리 가  들려 

왔다.

사실 한국전 이 후  여러 유사상황이 있었 

지만 아 직 까 지 도  그때 와  같은 급 격 한  상황

면 우 리 가  그 대 로  적기에게 꽁 무 니 를  대주 

는 결 과 가  되기 때문이다.

순 간  11시 방향 나의 시야에 아주 조 그 마  

한 점이 쓴살같이 접근해 오는 것이 보였 

다. 이때 1번기는 나의 우 측  두 시 방 향  1마 

일 정도에 위 치 하 고  있었다.

#1에게 교 차 선 회 를  지 시 하 는  동시에 나 

는 최 대 줄 력 을  유 지 하 고  기 수 를  들어 적기 

를 향해 공 격 기 동 을  하 였 다 . 커다란 스톨펜 

스 가  앞 날 개 에  하 나 씩  장 착 된  우 유 빛  

M I G -1 9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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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그 기 는  11시방향에서 나의 정 면 하 방 을  

통과해 그대 로  우 측 으 로  빠져 달 아 나 는  중 

이었다. 1번 기 가  미그기의 후 미 로  진입해 

들 어 가 는  것이 보였다.

1번기 가  미그기 후미 약 1마일 거리 아 

주 적절 한  위치에서 추 적 하 는  것 을  보고 나 

는 즉시 여섯시 방향 경계를 하였다.

나중에 내려와서 알게 된 일 이 지 만  그당 

시 우리 후방 약 2 0 마일 정도까지 북한의 

M I G -21  기 들이 추 적 하 였 다 고  한다.

스 쳤다. 너 무 나 도  짧은 시간에 일 어 난  상황 

이 었다. 그때 미 그 기 가  날개 를  좌 우 로  혼들 

었다. 귀 순 표 시 인  것 이다.

한국전 이후 최초의 미그기 격 추 조 종 사 의  

영예는 이 순 간  사 라 졌 지 만  우리 는  마음이 

흡 족 했 다 .

그때 우리 아군기들이 동 쪽 하 늘  좌 측  9 

시방향에서 속속 나타나기 시 작 하 였 다 . 까 

만 점 들 로 만  보 였 지 만  수 많 은  전투기들이 

푸른하늘에 나 타 나 는  모습 은  어 린시절 만화

남쪽으로 계속 비행하는 MIG를 쫓아가면서 

항상 공부하던 3 전규칙의 내용이 머리를 스쳤다. 

그때 미그기가 날개를 좌우로 E g 었다.

귀순표시인 것이다.

우 리 가  조 금 만  더 북쪽에서 귀순 미그기 

와 조 우 하 였 다 면  우리 편 대 는  미 그 기 와  한 

편 결전 을  벌 였 을 지 도  모 르 는  일 이 었 다 .

남 쪽 으 로  계속 비행하는 미 그 기 를  쫓아가 

면서 우 리는 잠시 망설이지 않 을 수  없 었다. 

쏘 기 만  하면 여지없이 격 추 당 할  위기에 처 

해 있 는 데 도  적기 조 종 사 는  아는지 모르는 

지 그저 남 쪽 으 로 만  내려가기에 급 급 한  둣 

이 보였다.

항상 공 부하던 교전규칙의 내용이 머리를

나 영화에서 보던 바로 그 장 면 이 었 다 .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우 러 나 오 는  감격에 

나는 잠시 몸을 떨 었다. 너 무 나  마음 든든 

하고 기분이 좋았다. 연 료 를  확인해 보았 

다. 약 6 ,5 0 0 파운드. 모 기 지 와 는  상당히 

먼 거 리 였 으 나  고 도가 워낙 높았기에 연료 는  

전혀 문 제 가  없었다.

이후 우리 는  다 아시 는  바와 같이 귀순기 

를 수원에 착 륙 시 킨 후  모 기 지 로  무 사 귀 환 하  

였고 우리 모두 는  부끄럽지 않은 무 공 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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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슴에 달 았다.

돌이켜 보면 당시의 관 제사는 우리에게 

놀라울만치 정 확 한  정 보 를  주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 는  한치의 오 차 도  없는 성공적인 

작 전 을  수 행 할  수  있었다.

공군이 훌 륭 한  팀씩 을  다져야만 성공적인 

임 무 수 행 을  할 수  있 다 는  사 실 을  확증한 보 

람된 선 례 를  그 당시 관 제 사 와  우리는 남겼 

다고 자 부 한 다 . 평소 갈고 닦은 “훈 련한 대 

로 싸 운 다 ” 는 평 범 한  진리 를  우•리는 실천한

혹자는 우 리가 전 무 후 무 한  완벽 한  임무수 

행을 했 음에도 불 구 하 고  단지 운이 좋았다 

는 말로 우 리 가  해낸 성과 를  무심 코  평가절 

하 하던 경 우 가  있었다.

그 러 나  나는 그 당시 수없이 있었던 초계 

비 행 - 단순 한  수평비행이 계속되던 임무를 

수 행 할 지 라 도  늘 여 러  가 상 상 황 을  머리에 
그리며 내 가  해 야 할  조 작 과  공격 및 방어기 

동에 대해 나 름 대 로  생각해 보 곤  하였다.

다른 전 술 과 목 은  더 말 할 것 도  없이 지상

후배 조종사에게 다음 두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평소 훈련시 목적의식을 갖고 § 련에 임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시대상황의 정확한 인식하에 

책임있는 사고■ 하는 것이다.

것이다.

이글을 마치기 전에 나는 내 경험에 비추 

어 우리 후배 조 종 사 들 에 게  다음 두가지 사 

항을 당 부하고 싶다.

그것 은  평소 훈련시 항상 목 적 의 식 을  갖 

고 훈련에 임 하 라 는  것 이 다 . 모든 조 종 사 들  

에게는 어느 누 구 나  똑 같 은  훈 련 기 회 가  주 

어진다.

그 러 나  훈련의 효 과 는  자신이 어떠 한  목 

적 의 식 과  의지 를  갖고 훈련하 느 냐 에  따라 

달 라 진 다 고  확 신 한 다 .

에서 중분 한  연 구 와  머 리 비 행 을  한 후에 그 

대로 적 용 하 고 자  노 력 했 다 . 긴 급 한  상황에 

서 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배 경 에 는  평소 

이 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 문 이 었 다 .

행 운 이 란  열심히 노 력 하 는  가운데 찾아오 

는 것이며 준 비 가  덜 된 사 람 에 게 는  행운이 

불 운 으 로  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 우리에게 닥쳤던 기회 

가 평소 전혀 준 비 가  안된 상 태 였 다 면  작전 

은 분명히 실 패 하 였 을  것이며 우리에게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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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을지 모 르는 비 난 과  공군이 또 다시 겪어 

야할 불 명 예 는  명 약 관 화 한  사 실 이 었 을  것이 

다.

두 번 째 로  조 종 사 는  시 대 상 황 을  정확히 보 

고 위기를 느껴야하며 그에 따른 자신의 행 

동에 대해 책 임 있 는  사 고 를  하여야 한 다 는  

것이다.

이는 안 보 의 식 과  통 하 는  것이지만 특히 

조종사에게 닥치는 여 러 사 태 는  그것이 국 가  

존망을 좌 우 하 는  사 태 로  급격히 번질 수 있

와 비슷한 북한군의 귀 순 사 례 가  충분히 예 

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일 수 록  우리 조 종 사 들 은  안 이 한  

사고에서 벗어 나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 

를 .모 든  상황을 스 스 로  머릿속에 그려보고 

평소 대비하는 자 세 를  가져야 할 것 이다.

그 중에서도 교 전 규 칙 을  철저히 이 해 하 고  

현실로 닥쳤을때 정확히 상황을 판 단 , 적용 

하는 것이 얼마나 중 요 한 가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 이 다 .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불안과 계속되는 경제난은 

과거와 중국의 귀순사태와 비슷한 

북한군의 귀순사레， § 분히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기 때문에 더욱 그 러 하 다 고  생각한다.

더우기 이제는 중국 군용기의 귀 순 사 례 는  

거의 없어졌으며 수년전 대만이 귀 순자에 

대한 보 상 책 을  없앤 후로는 더욱 그 가 능  

성이 적 어 졌 지 만  그 대신에 이응평씨 이 후  

끊긴 북한 조종사의 귀순이 어느때 벌어질 

지 는  누구 도  예측 못할 시대 가  되었기 때 문  

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 을  쓸 기 회를 주신 공군 

지 편집자께 감 사 드 리 며  혹시 오래전의 일 

이라 수 치 적 으 로  약간의 오차 가  있 을 지 라 도  

좀더 실감나게 쓰기 위한 것 으 로  이해하여 

주 시기를 바란다.

북한 김일성 사 후  계속되는 북한의 불 안  

정한 정 치 구 조 와  계 속 되 는  경 제 난 은  이제 

과거 10년 전 쯤  빈발하던 중국의 귀 순 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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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률 기다리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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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회 호국문예행사 동시부문 수상작품-



공 / 군 / b / 단

• 군용항공기의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

• 항전장비의 전자파 간섭현상 

감소를 위한 제언

• Sim ulator Motion System에 

의한 S ickness

•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의 

아픈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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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의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

i . 서 론

최근 수 십 년 간  전 자 공 학 은  비약적인 발전 

을 거듭하여 현실에서 구현시키기 어려웠던 

물리적인 현 상 을  디 지 탈  컴 퓨 터 를  이용한 

시 뮬 레 이 션 을  통하여 해 답 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수준에 이 르 렀 다 .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시 물 레 이 터 는  광범 

위 한  분야에서 응 용 되 고  있으며, 비행훈련 

분 야 에 서 도  실제 비 행 훈 련 을  할 경우 발생 

하는 항공기 감 가 상 각 , 연 료 소 모 ， 정비, 비 

행사고에 따른 항 공 기 /조 종 사  손실 등의 경 

제적인 이유에서 항공기 시물레이타에 대한 

연 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시 물 레 이 타  발전의 걸 림 돌 이 었 던  현실감 

결여 , 성능에 대한 의 문 ， 방대한 데이타처 

리량 등의 문 제 점 은  최근의 컴퓨터그 래 픽 , 
인 간 공 학 , 마 이 크 로 프 로 세 서 ， 병렬처리등의

오 상

대 령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연구에 의해 상당부분이 해 결되고 있다. 미 

해군 항공비행훈련의 경우 실제비행 대 시 

물레이타훈련 시간비율이 3 :2 에 이르며 향 

후 세 계 적 으 로  시 물 레 이 타  운용의 급 격 한  

증 가 가  예상된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전 산 화 가  추 진 되 고  있고 이러 한  

추세 는  컴퓨터의 저가격화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 로  판단된다. 훈 련 관 리 ， 학 생 훈 련 기 록 ， 

평 가 , 통제, 자 원 배 분 등 을  처리하기 위한 

전 산 화 /자 동 화  관 리체계 구축이 필 요하며 

운 용 효 율 , 훈련과정의 일관성 유지, 행정처 

리에 따른 비용절감 측 면 둥 에 서  높은 효 과 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다수의 학생이 훈련중일때 컴퓨터 

분 석 을  통한 통 계 자 료  추출, 문제점 파 악 ， 

계획수립 등 신속히 결과 를  파악해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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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回  回

그외 조종실절차훈련 (C PT :C ockp it  

Procedure Train) , 부분과목 수행훈련 

(PTT：Part Task Training) 둥에도 교관 

통제，영상처리 둥을 위해서 컴퓨터가 사용 

되고 있다.

I . 훈련체계분석

가 . 분 류

오늘날에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 

에 관한 학과교육 다음에 일정한 시간의 자 

동차 시물레이터를 통한 운전의 안전교육 

후 혹은 병행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운전교 

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항공기 조종사 양성시에 지상학술 

교육 후 곧바로 실제 항공기를 탄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원래 인간은 고속 공중상황에 친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더우기 초중등과정에서 학 

생조종사가 비행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실제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비경제 

적(사고 유발) 이 라고 예 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관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시범이 

나 조종간을 가짐으로서 학생조종사들와 직 

접비행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시간에 따른 

비행교육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행훈련시간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비행훈련체계를 위 

한 종합훈련체계는 다음과 같다.

나 .분 류 별  소 개

1) 훈련관리 체계

훈련관리체계는 학생조종사의 등록，학과 

과목, 학생등급， 시험점수 둥 각종결과를 

종합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다. 조종학생들의 각종 종합훈련 계척 및 

관리가 용이하다. 훈련관리체계는 학생조종 

사들의 훈련취약점의 신속/정확한 발견이 

가능하고 훈련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 보 

완을 도우며， 정체겨1, 성능관리체계， 훈 

련자원 배분체계로 구분된다.

행정체계는 다시 행정， 통제， 계획으로 

나뉘는데 학생조종사 등록관리，훈련과목관 

리， 비행 및 학술종합훈련 기록 관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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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臣 M

훈 련 진 도 관 리 ) 및 교관의 학 생 조 종 사  비행 

특성 기 록  관리를 자 동 화  행 정 처 리 하 고  비 

행훈련과정의 운영에서 훈련계획에 따른 항 

공기 가 동 률  및 날 씨 영 향  감 독 ， 다양한 훈 

련요소 배 합 (비 행 /지 상 과 목  및 항 공 기 ， 모 

의 장 비 등 ) 및 조 종 사  개 인 별 로  최소, 최대 

요 구 시 간  감 독 등 을  자동화하며 현실성 및 

연 속 성 있 는  비행훈련과목의 계 획 을  위하여 

필요시에 재계획이 용 이 하 도 록  비행훈련과 

목을 계 획 한 다 .

성 능 관 리 체 계 는  한 국 공 군 이  유 지 해 야 할  

성 능 면 에 서  최 소 훈 련 기 준 을  보장하기 위해 

서 특별히 설계 되었으며 기 록 , 감 독 , 보 

고 로  나 뉘어져 학 과 과 목 과  시 험 자 료 ， 최 

대, 최 소 , 평 균 점 수 ， 표 준 편 차 , 합 격 ， 불 

합격 통계 및 이 수 한  과 목  목 록 등 을  기록 

하고 시 험 결 과  및 등 급 검 색 ， 훈 련 목 표  달 

성 시 간 ， 학생 개인 및 팀별 진 척 현 황  파악 

및 훈련시 주 요  문 제 점 을  감 독 하 며  비행훈 

련 진척 상 황  보고, 과 정 평 가  자 료 보 고 ， 

장래 요 구 사 항  및 대 처 방 안 을  신 속하게 보 

고 한 다 .

훈 련 자 원 배 분 체 계 는  훈련장비의 최대 유 

용 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행훈련과정의 자 

료 배 포 ， 통제 및 감 독 , 각 과 정  및 학생에 

훈 련 자 원 할 당 ， 자원의 가용성 및 현재의 상 

태 보고, 장래의 요구자원 판 단 을  위한 자 

료축적 및 각 학생조종사의 과정 진전에 따 

른 훈련준비 상태 및 이전 비행훈련결과에 

따라 다 음  비 행 훈 련 과 목  우 선 순 위 를  할당하 

여 과정에 따른 훈련자원 배 분 체 계 를  전산 

화 설 계 한 다 .

2) 학술체계

학술체 계 는 한 국 공 군 의  요 구 사 항 들 로 써  

교과과목이 설 정 된 다 . 학 술 체 계 는  전 산 화 보  

조교육장비 (C A I ) 는 학생 개인별 보조에 알 

맞 도 록  학 술 체 계 로  크게 융통성 있게 설계 

가 능 하 다 .

학 습 과 목 은  비행기 운용 교 육 ( A ir c r a f t  

o p e ra t in g  in s t r u c t io n ) , 공 기 역 학 ， 비 

행 계 기 ， 기 상 학 ， 시 계 비 행 운  항 절 차 

(V F R ) ,  계 기 비 행 절 차 (I F R ) ,  비 행안전 및 

항공 심 리 학 등 이 고  학 술 훈 련 지 원  장 비 로 는  

◦ H P , 3 5mra 스 라 이 드 , 비 디 오  필 름 ， 단면 

도 모델 등이 있다.

3) 종합훈련 보 조체계

종 합 훈 련 체 계 는  훈 련 효 율 증 대 , 불 안 감  감 

소 ， 훈 련 비 용 감 소 를  위하여 다섯가지 세부 

하 부 체 계 를  갖는다.

가 )비 행 훈 련  시 물 레 이 터

한국공군의 요구사양에 따라서 다 양 한  비 

행훈련 시 뮬 레 이 터 가  개 발 되 고  시물레이터 

운 용 은  1 2 〜 16시 간 (시 간 /일 )이  가 능 하 다 . 

일반적인 시뮬레이터 능 력 은  실제 항공기 

제원 및 성능면에서 정 합 성 유 지 ， 인공적 느 

낌 과  모션 피이드백 생 성 ， 6 자 유 도  운 동 판  

의 가 속 도 와  자 세 제 어 를  통하여 실제 비행 

감 을  유사하게 구 현 한 다 .

또 한  음 향 체 계 는  엔진 및 프 로 펠 러 , 

L / G  및 플랩의 U P / D N 소리, 기상 환경 

음, 지 상 국  식별 음  및 송수 신  잡음둥의 묘 

사 가  가능하며 영 상 체 계 는  주 야 간  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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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E 回

주변환경의 3 차 원 영 상 을  p ro je c to r로 실시 

간 제공 및 적진의 영상제공이 가 능 하 다 .

나) 조종실 •절차훈 련 장 비

P C T 는 한 국 공 군  요구사양에 따라 다 양  

한 능력을 갖 는 다 . 그 러 나  일반적인 C P T  

를 통해 조종실의 정 상 ， 비정상 상 황 절 차  

및 엔진조작의 기술 습득이 가 능 하 다 .

다 )부 분 과 목  수 행 훈 련 장 비

P T T 는 기 본 적 으 로  계 기 비 행 이 나  항 법같 

은 절차교육에 사용되며 단순 한  컴 퓨 터 와  

모니터로 구 성 된 다 . 2 개의 모 니 터 에 는  1개 

의 영 상 지 도 가  표 현 되 고  다른 1개 는  관련 

된 계기들이 표 현 된 다 .

제한된 계 기 비 행 이 나  항 법 훈 련 을  위하여 

항 법 지 도 나  조종실 계 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지 원 컴 퓨 터 가  필 요 하 며 , 학생 

스스로의 단계조절 훈련이 가능하다.

라) 전 산 화 보 조 교 육 장 비

전 산화 보 조 교 육 장 비 는  학 생 조 종 사 들 의  

개 별 학 습 용 으 로  지 상 학 술 교 육 의  중 요 한  과 

목들이 포 함 된 다 . 음 향 이 나  그림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비 와  가격이 결정된 

다.

다양한 자 습 교 육 장 비 로 는  자 가 훈 련 용  문 

답식 훈련장비에서 컴 퓨 터 통 신 망 을  이용 한  

학 습 과 목 교 육 , 정 상 /비 정 상  절차 교 육  둥을 

할 수 있다.

마) 훈 련보 조 장 비

막업， 비 디 오  필 름 ， 혹 /흰 판 , 이 동 용 교 육  

훈 련 보 조 장 비 , 단 면 도  모델 및 항공기 모델 

둥이 있다.

ffl. 시뮬레이터 운용의 세계적 추세

독일공군의 경 우 -조 종 사  6 0 0 명에 대해 

연 180 비행시간의 시 물 레 이 티 를  운 용 하  

며 ， T O R N A D O , F -4  실 제 비 행 훈 련  대 

시 뮬 레 이 터 훈 련  1 0 % 시, 매년 1 억 D M ， 

5 0 % 시 4 억 D M 의 비 용 들  절 감 하 고  있다.

미공군의 경우 지 상  비 행 후 련 으 로  실제비 

행 평균 3 3 % 를 대 체 하 고  있다.

구 분 기본과정 고등과정 계

GBTS(미적용 (1962년) 132HRS 130HRS 262HRS

GBT 明  용 (1979년이 후) 74.4HRS 101HRS 175.4HRS

감 소 율 44% 22% 33%

이는 세계적 추세로서 선 진 각 국 에 서 는  시 

물 레 이 터 를  활용한 비 행 훈 련 을  수 행 함 으 로  

서 실 제 비 행훈련시 발 생하는 시 행 착 오 를  감 

소킬 수 있고, 항공기 개발에 따른 노 력 과  

시 행 오 차 를  컴퓨터 시 물 레 이 션 으 로  대 체 하  

여 컴 퓨 터 ， 영상, 시 뮬 레 이 션  기술의 발달 

로 실 용 화 를  증 대 하 고  있 으 며 ， 지 상  비 행 훈  

련 체 계 라 는  발전된 개념 을  적 용 하 고  있다.

IV. 결 론

경제적인 비행훈 련 체 계  운 용 방 안 으 로 서 ， 

전산화된 훈 련 관 리 체 계 , 항공기 시뮬레이터 

등의 종 합 훈 련 보 조 체 계 의  활 용 으 로  경제적 

인 항공기 비행훈련이 가 능 하 도 록  개 발 을  

하 여 야  할 것 이 고 ， 시뮬레이 터 의  국 내 연 구  

개발 로  후속 군수지원 용이, 신 규 훈 련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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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 란  E ®

구 분
항 공 기 시 물레이 타 계

시간
(HRS)

운영비
($)

시간
(HRS)

운영비
($)

시간
(HRS)

운영비
($)

미 공군

GBTS 
미적용 132 A 0 0 132 A

GBTS

적용 74.4 74.4/132
xA=B

120 120/74.4 
xBx〇. 08 194.4

B+
120/74.4 
xBx〇. 08

한국공군
(10%,

$175/h)

GBTS 
미적용 100 17,500 0 0 100 17,500

GBTS

적용 90 15,750 21 294 111 16,044

한국공군 
1 차수인원 

(20 명)

GBTS 
미적용 2,000 350,000 0 0 2,000 350,000

GBTS

적용 1,800 315,000 420 5,880 2,220 320,880

한국공군 
1 년 (11 차 
수) 인원

GBTS 
미적용 22,000 3,850,000 0 0 22,000 3,850,000

GBTS

적용 19,800 3,465,000 4,620 64,680 24,420 3,529,680

발생시 간 단 한  소프트웨어 수 정 으 로  훈련요 

구 충족이 가 능 하 고 ， K T X - l , K T X -2  훈 

련기 개발 과  병 행해서 전산화된 훈련체계 

개 발 을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미 공군 사 례 를  한국공군에 적 용 했 을  때의 

비행훈련 비 용 절 감 을  예측해보면 미 국 방 부  

보고서 (1982) 통계 자 료 에  근 거하면 지상 훈  

련체계 적용시에 실 제 비 행 훈 련  감 소 율 은  약 

4 4 % (미 공 군  중 등 과 정 )이 다 .

항공기 시물 레 이 터  운 영 비 는  실제항공기 

운영비의 약 8 % 만이 소 요 되 고 , 항공기 시 

물 레 이 터 를  활 용 한  비 행훈련 대 체 효 과 율 은

약 0 .4 8 인 것 으 로  22개 항공기 기종의 운 

영 분 석 결 과  판 단 되 었 다 .

K T X - 1  운 영  비 ( K I D A ，1 9 9 1 . 6 )  를 

$ 1 7 5 /h 로 근 거 하 면 ， 년 간  약 $ 3 2 0 ,3 2 0  

뉴2 억 6 천 3 백만원의 절 감 효 과 ($ 1 = 8 2 0 원일 

때 )가  발 생 한 다 .

결 론 적 으 로  제안된 종합훈 련 체 계  및 훈련 

관리체계 도 입 으 로  실제 비행훈련의 기간 단  

축, 비행안전 기 여 ， 운 용효율 증 대 ， 비행훈 

련 비용 등의 절감 을  통한 경제적인 비행훈 

련이 가능 할  것 으 로  제 안 한 다 . 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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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1 출 휴 Iw

전자과학의 발 달 로  다 양 한  첨단 전자기기 

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으로써 타 계 

통과의 전자파 간 섭 현 상 이  전자장비의 새로 

운 문 제 점 으 로  대 두 되 었 다 . 이들은 적게 는  

라 디 오 나  T V 의 잡 음 현 상 에 서 부 터  크 게 는  

자 동 화  f 장의 로 보 트  오 동 작 과  함께 항공 

기의 경ᄉ 탑재 전자장비의 작 동 방 해 를  유 

발하 고  있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작동에 복 

병으 로  작 용 하 고  있는 이러한 간 섭 현 상 을  

고려하지 않 고 서 는  정 상적인 동작을 보장 받  

을 수 없게 되 었 다 .

전자 파  간섭 은  1 9 3 0 년대 라디오 주파 수

간섭 (RADIO FREQ UEN CY  INTERFRENCE ) 

현상에서 처음 대 두 되 었 는 데 , 이는 라디오 

방송의 수신에 간섭을 일 으 키 는  전 파 잡 음  

문 제 만 을  다 루 었 고  그 대상 은  대기 중  잡음 

과 같은 자 연 현 상 들 과  전 기 스 파 크 와  같은 

인 공 잡 음 이 었 다 . 1 9 4 0 년 대 와  5 0 년 대 에 는  

장비로부터 방 사되는 전자기의 폭 사 정 도 를  

나 타 내 는 E M I  ( E L E C T R O  

M A G N E T I C  I N T E R F E R E N C E ) 라는 

용어 를  사 용 하 였 다 . 이때부터 전파방해 없 

이 동 작 하 는  전자장비 개발의 필 요 성 을  느 

꼈다 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와서는 좀더 긍 정 적 이 고  포 

괄 적 의 미 인 E M C  ( E L E C T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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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G N E T I C  C O M P A T I B I L I T Y ) 라는 

불요 전자파의 방출 을  억제할 뿐 만 아 니 라  

어느 정도의 전 자 파  환 경 에 서 도  장해를 받 

지 않고 정 상 적 으 로  동 작 할  수 있는 내 성 을  

강 화 시 키 는  개 념 으 로  발 전 하 였 다 . 현재 

E M C 는 신장비의 부품설계 단 계 에 서 부 터  
실험 과  생산단계에 걸쳐 반드시 고 려 되 어 야  

하는 사항이 되 었 으 며 , 여러 다 양한 잡음제 

거 기법은 그 동 안  꾸준히 전 자 장 비 로 부 터  

잡음을 제 거 하 거 나  축소하여 왔다. 그 러 나  

E M C 에 대한 고 려 는  장비의 생 산 단 가 의  

상승 을  초 래 하 므 로  생 산 단 가 를  줄이기 위해 

서 는  초기 장비의 설계시부터 E M C 를 고 

려할 것이 요 구 된 다 .

오늘날 첨단과학의 집 합 체 라 고  부 르 는  항 

공기에 있 어서도 이러 한  전 자 파  간섭의 문 

제 는  심각한 현 실 로  나 타 나 고  있 으며, 항공 

기에 장착되는 장비의 개 발 에 도  이 제 는  이 

러한 E M C 현 상 을  초기 설계부터 고 려 하 고  

있다.

여기서는 이 러한 간섭현상의 여러 발 생상 

황을 현재 운 용중인 항 공 기 를  중 심 으 로  분 

석함으로써 다 양 한  특성의 전 자 장 비 들 을  제

한된 공간에 설 치 하 여 야  하는 항공기에서 

간 섭 현 상 을  제거하기 위한 몇가지 적용기법 

들 을  제 시 하 고  이러한 적 용 기 법 을  항공기의 

전 자 파  간 섭 현 상  방지를 위해 충분히 활용 

하기 위 하 여 는  전 자파 간 섭 현 상 만 을  전담 하  

여 취 급 할  수 있는 전 문 부 서 를  설 립 함 으 로  

써 항공기의 결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으 로  기대된다.

第 2 章 전자파간섭 기본이론

第 1 節 간 섭 파 의  전 달 경 로

간 섭 파 라 고  함은 임의의 매체로부터 원하 

는 않는 전 자 파 가  원 하 는  신호에 영 향 을  주 

어 그 본래의 기능 을  할 수 없 도 록  신 호 를  

왜 곡 시 키 는  전 자 기 파 (E le c t r o ~ M a g n e t ic  

W ave ) 를 통틀어 일 컫 는 다 . 이 러 한  간 섭 파  

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전자파일 수도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생성된 인간이 의 도 하  

지 않은 파 일수도 있다.

간섭파의 기 본 3 대 요 소 는 〈그림 1〉과  같 

이 잡 음 원 과  매개경로, 그 리 고  감 응 체 로  구 

분할 수 있다. 잡 음 원 으 로 는  자연적인 요인

잡 음  원 令  매 개  경 로  今  감  응  체

자연. 인 공  방 사 . 전 도
연 속 .펄 스 잡 음  복 합 .비 선 형

기 기 . 생물체 
사회

〈그 림  1〉 간 섭 파  전 달 의  3 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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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위적인 요 인 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 

적 요 인 은  대기에서 발 생 되 는  것과 태 양 ， 

은하계 둥 외계에서 오는 것을 포 함 하 여 , 

인위적 요 인 은  각종 전 자 기 기 들 로  부터 나 

오는 것 으 로  레이 다  전 파 나  통신 둥에 사용 

되 는  음도적 잡음 과  스파크에서 기 인 하 는  

것 과  같 은  비의도적 잡음이 있다.

매 개 경 로 에 는  방 사 성 과  전 도 성 , 그 리 고  

복합성이 있 으 며 , 방 사 성 은  대기중에 전자 

기 장 을  형성하여 전 달 되 고  전 도 성 은  도체 나  

기타의 전도성 물질에 의해 전 달 된 다 . 즉 

방 사 성 은  안 테 나 와  안 테 나 ， ᄌ소비와 선로, 
안 테 나 와  장 비 ， 선 로 와  안 테 ᅪ ， 선 로 와  선 

로간에 발생 할  수 있으며, 전 도 성 은  선 로 와  

선로사이의 공 통 접 지 선 ， 여파기 공통신호선 

을 통하여 발 생 한 다 .

감 응 체 에 는  정 상 적 으 로  동 작하는 전자기 

기 들 과  생 물 체 가  이에 속하며 앞에서의 방 

사성 잡 음 원 이 나  전도성 잡음원으로부터 피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

第 2 節 잡 음 원 의  分 類

자 연 적 인  잡음원이 비교적 저주파인 반면 

인공적 잡 음 원 은  비교적 고주파이면서 우세 

한 에너지 분포 를  가 진 다 . 인위적 매 개 경 로  

의 형 태 에  따 라  방 사  성 방 해 전  파 

( R a d ia t e d  E M I ) 와 전도 성  방 해 전 파  

(C o n d u c te d  E M I ) 로 구 분할 수 있다.

방사성 방 해 전 파 는  안 테 나 로부터의 전자 

파 방 사 나  도 체 주 위 에  형 성 되 는  강 력한 자 

장 등이 타신호에 방해를 주 게 되 는  것이며, 

전도성 방 해 전 파 는  접 지 선 이 나  상호연결된

도체를 통하여 의도하지 않는 전 자 파 가  홀 

러 타계통에 유입됨으로써 방 해 전 파 를  형성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신기 통과시의 기 준 대 역 폭 을  기준 하  

여 광대역 신 호 와  협대역 신 호 로  구 분 할  수 

있다. 전 자 파  간섭현상의 측 정 기 준 은  광대 

역 신호의 경우 주파수대역이 넓어 기준대 

역폭에 대한 진 폭 신 호 를  측 정 하 고  협대역신 

호는 주파수 대 역 이  좁은 경 우 이 므 로  단일 

주파수로서 진 폭 만  측정한다.

第 3 節 전 자 파 의  測定

전자파의 간 섭 현 상 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 

장 중요 한  것이 잡음원의 전파를 측 정 하 는  

것이다. 전자파의 정확 한  측 정은 간 섭현상 

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장 비 를  생산하여 시 험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러 한  전자 파  방 출 정 도 를  측 정 하 고  

과다 한  유 해 전 자 파 를  방 출 할  경우 그 원인 

을 제 거 해 야  할 것이다.

전자기기의 有 害 전 자 파  故 出 정 도 를  측정 

함에 있어 가장 문 제 점 으 로  대 두 되 는  것이 

측정장소의 문 제 이 다 .

보다 정 확 한  측정이 되기 위하여 주위에 

다른 전 자 파 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뿐만아 

니라 전 자 파 가  반 사 되 는  지형적 장애물이 

없어 야  하 겠다.

그 대표적인 측정 장소로 전 자 파  무향실 

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실 내 공 간 을  자 유 공 간  

상태로 만들어 주어 안테 나  특성 및 레이다 

단 면 적 을  측 정 하 고  반사가 없는 이상적 상 

태에서 전파의 특 성 을  측정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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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바닥에 전 파 흡 수 체 를  부착하지 않 을 때 는  

이를 전 자 파  半 無 響 室 이 라  부 른 다 .

이는 야 외 시 험 장 과  같은• 效 果 를  가 지 도 록  

할 수 있으면서 야외시험장이 가 지 는  外部 

환경에 대 한  露出의 短 點 을  최 대 한  究:服할 

수 있다.

다 음 으 로  야 외 시 험 장 이  있 는 데 ， 〈그림 

公 와  같이 반 사 체 가  없는 최 소 지 역 을  설정 

하여 ■ 전 자 파 를  S !)술 하 는  것 으 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는 시 험 대 상  기 

기로부터 방 출 되 는  방사잡음이 측 정 안 테 나  

에 직접 전 달 되 는  경우와 접 지 평 면 을  통해 

전 달 되 는  경우외에 일체의 전 달 되 는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放出된 전자파의 측 정 장 비 는  센 서 와  수신 

기 로 구성 되어 전 자 기  장의 세기 ( F i e ld  

S t r e n g th ) 를 측정한다. 이때 측정치의 정 

확도 를  높이기 위하여 대 상 주 파 수 에  따라 
최적의 센 서 를  선 택 하 여 야  한다. 왜냐하면 

안 테나 종류에 따라 일 정 주 파 수 대 역 을  포착 

할 수 있는 範 圍가 다르기 때 문 이 다 .

현재 이 러 한  측정에 스 펙트럼 분 석 기 나  

자 동 동 조  수신기둥이 개발되어 이용됨에 따 

라 컴 퓨 터 를  사용하여 시 험 장 비 들 을  선 택하 

고 교정하며 측정결과를 補 正 하 기 도  한다.

第 3 章 항공기에서의 電磁波 環境

항 공 기 에 는  많은 有 無 線  전 자 장 비 들 이  설 

치되어 있 으 나  空間의 制 限 으 로  인해 密集 

되어 장착되어 있으므로 다 른  어떤 시스템

보다 전 자 파  간섭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탑재장비들의 배 치에서 부 

터 전송선의 접 지 ， S H I E L D , 그 리 고  무선 

송수신 안테나의 부착위치 등 많 은  조 건 들  

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심 각 한  전 자 파  障 

害 現 狀 을  초 래 할  수 가  있다.

第 1 節 전 자 파  발 생 장 비

항공기에 장 착 되 는  전 자 장 비 들 은  많은 종 

류가 있으나 그중 중요 한  몇가지 계 통 을  들 

어보면, 기 본 계 통 으 로  通 信 계 통 , 航 法 계 통 , 

飛 行 操 縱 계 통 이  있 으 며 ， 이밖에 레 이 다  및 

電子戰계통이 있다.

가. 통 신 계 통

항 공 기 와  지 상 ， 항 공기와 항 공 기 간 의  音 

聲을 송 수 신 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자체의 

내부 인터 폰  기 능을 제 공 한 다 . 통 신 계 통 에  

서 £ 有 하 는  주 파 수 대 역 은  주 로  U H F 와 

V H F 대역, 그 리 고  H F 대 역 이 며 , 송신출력 

은 10 W a tt  정도를 사 용 한 다 . 근래 사 용  

되는 통신장비 중에 는  帶 城 按 散 通 信 이 라 는  

새로운 通 信 技 法 을  사 용 하 기 도  하는데 이는 

통신계통이 전 자 파  간섭을 받 거 나  심 할 경 우  

통신이 社 絶 되 는  현상을 방 지 할 수  있 으 며 ， 

군용통신의 경우 保 安 性 을  높일 수 있 다 는  

장점이 있다. 통 신 장 비 들 은  주위의 고 전 압  

•고출력의 장비들로부터 유 입 되 는  간 섭 파 로  

인해 잡음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航 法 계 통

이 계 통 은  항 공 기 가  가고 자  하 는  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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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정확히 도 달 할  수 있 도록 해 주 는  장치 

로서 많은 장비들이 사 용 되 며 , 이들 중  電子 

航法 , 慣 性 航 法 , 計 器 着 陸 裝 置  등이 중요한 

역 할 을  하며 이 밖 에 도  G P S  ( G lo b a l  

P o s it io n in g  S y s te m ) 와 L O R A N  (Long  

R a n g e  A i r  N a v ig a t io n ) 장비들이 보다 

정확 한  항 법 을  위해 사 용 되 고  있다.

전 자 항 법 장 비  인 T A C A N  ( T a c t i c a l  

A ir b o n e  N a v ig a t io n ) 의 송수신 주파수 

는 약 1G H z  대역이며 출 력 은  l K w 이다. 

이들 장 비 들 은  송수신 과정에서 간섭의 영 

향을 받을 가능성 은 그리 크지 않 으나 他계 

통에 干 涉 原 으 로  존재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 精密 항법장비의 경 우  약간의 干 涉 도  誤 

差를 증가시켜 비 행 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다. 飛行操縱계통

항 공 기 가  비행하는데 필 요 한  기 관 이 나  燃 

料 ， 油堅등의 상 태 를  계 기 로  나타내 주거 

나， 항공기의 자 세 유 지 를  위 한  신 호 를  생성 

해 주 는  계 통 이 다 . 飛 行 操 縱 계 통 은  외부 로  

전파를 송 수 신 하 는  것 보 다 는  자체에서 전기 

적 신호 를  기계적 신 호 로  變 換 하 거 나  기계 

적 信號 를  전기적 信 號 로  만들어 전 기 •전 자  

적 신호 를  관련 계 통 에  傳 送 하 고  受 信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 통 에 서 는  외부로부터 

간 섭 신 호 가  유입 되 었을때 계 기상에 서 의 誤  

差를 발 생 시 키 거 나  缺 陷 發 生  코 드 를  시현시 

킴으로써 正 常 비 행 을  어렵게 한다. 특히 이 

모든 장 치 들 을  조 정 하 는  컴퓨터계 통 에  간섭 

현상이 발 생 했 을  경우 비행이 不 可 能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라. 레이 다 계 통

이 레 이 다 계 통 은  民 航 機 보 다 는  軍用機에 

해 당 하 는  장치로서 적 기 를  탐 지하고 추 적 하  

며 무 기 체 계 를  사 용함에 있어 必 煩 장 비 라 고  

할 수 있다. 레이다의 통상 출 력 신 호 는  

160K w 의 고 출 력 으 로  10G H z  대역의 펄스 

파나 C W 파 (持 續 波 )를  생성하여 송 신 한 다 . 

따라서 항공기에 탑재된 많은 종류의 전자 

장비에 간 섭 현 상 을  가 장  많이 초래 할  수 있 

는 계 통 이 다 . 물론 고출력의 고 주 파 가  타전 

자계통에 간 섭 을  일으키지 않도록 부수장비 

를 구 비 하 고  신 호 선 을  철저히 차 폐 하 고  있 

으 나  이를 완벽하게 제 어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 이 다 .

마. 電 子 戰 계 통

레 이 다 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장 비 라 고  

하면 電 子 戰 계 통 은  적의 공격 을  미리 확인 

하여 그 것 을  無 刀 化 함 으 로 써  아군 항공기의 

생 존 성 을  높이는 역 할 을  한다. 이것 은  크게 

두 部 類 로  나누어 설 명 할  수 있는데 적 위 

협 경보 受 信 체 계 와  적 레이 다  提亂체계이 

다. 前者는 항공기에 위 협 을  주는 적 무기 

체계의 발사나 탐 지 신 호 를  수신하여 분석 하  

고 이를 조종사에게 事前에 인 지 시 켜 줌 으 로  

써 조 종 사 가  적절 한  대 응 책 을  마련 할  수 있 

는 시 간 을  제공해 준다.

後 者 는  적의 레 이 다 나  무기체계의 무 선 주  

파수 수 신 계 통 을  무 력 화 시 킬  수 있는 고출 

력의 姑 害 전 파 나  歎 路 전 파 를  송 신 하 는  것으 

로 약 2 00K w 의 고 출 력 으 로  1 -  2 0 G H z  

대역의 전파를 발 사 한 다 .

적위협 수 신 체 계 에 서 는  적의 미약 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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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感 知 할  수 있는 고감도의 수 신 기 가  사 용  

되므 로  약간의 주파수 간 섭 신 호 에 도  큰 영 

향을 받는다. 또 적 레이다 방 해 체 계 는  전 

투기에 장착된 레이다와 마 찬 가 지 로  고출력 

의 주 파수를 송 신 하 므 로  他 전 자 계 통 에  심각 

한 간 섭 현 상 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도  항공기 외적 요소로서 지상의 

관제계통의 많은 전자 파  발 생 장 비 가  항공기 

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위 협 요 소 로  대 

두될 수 가  있다.

第 2 節 전 자 파  간 섭 현 상 의  사 례

항공기에서 전자 파  간섭현상이 발생하였 

을 경우 그 원 인 을  가려내는데 많은 어려움 

이 따른다. 왜냐하면 넓은 주 파 수 대 역 에  걸 

쳐 동 작 되 는  많은 계통들이 상 호  聯關되기 

때 문 이 다 . 더우기 항공기 외부로부터 유입 

되는 고출력의 전 자파를 고 려 하 여 야  할 뿐 

만 아 니 라  자체 S H I E L D 선의 접지 위치가 

그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간섭현상의 분석에 커다 란  어 려 움 을  주고 

있다.

항공기에서 발 생 되 는  간 섭 현 상 중  대표적 

인 사 례 를  들어보면 다 음 과  같다.

첫 째 ， 전자전 장비중 위 협 경 고 신 호  수신 

장치에 있어서의 간 섭 현 상 이 다 .

항공기에 직접 위협이 되는 적 무기 발사 

체계통의 탐지, 포착, 발 사 신 호 를  사전에 

感 知 하 고  分折하여 그 위 협 대 상 을  조종사에 

게 인지시켜 주는 장 비 이 므 로  비교적 정확 

한 신호의 수 신 을  필요로 한다. 그 러 나  전

자 파  간 섭 현 상 으 로  전자파의 특성이 변해 

수 신 기 가  다른 위 협 신 호 로  인 식 하 므 로  虛僞 

신 호 가  시 현 되 는  경우가 발 생 한 다 . 이 경우 

간 섭 현 상 은  항공기내에 장착된 고 출 력 •고 주  

파의 타계통과의 간섭에서 오는 경 우 와  항 

공기 외부에서 수 신 되 는  전자파와의 간 섭 으  

로 특성이 변했 을  수가 있으나 이 를  정확히 

분 석 하 기 에 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른다.

둘 째 , 음성통신기 계통의 전 자 파  간섭현 

상이다.

항공기에서의 음 성 통 신 계 통 은  U H F 대역 

과 V H F 대 역 , 그리 고  H F 대 역 을  주 로  사 

용하 고  있어 他계통에 간섭 을  일으킬 경 우  

는 별 로  없으 나  항공기에 형 성 되 는  높 은  전 

자 장 으 로  인한 잡음이 항상 流 入 된 다 . 따 라  

서 이는 통신에서 잡 음 이 나  송 수신시 차 단  

의 형태 로  나 타 난 다 . 특히 대 역 확 산 통 신 의  

경우 이러 한  내 •외 부 의  간 섭 신 호 가  初 期  同 

期時에 나타나면 통신의 큰 障 害 요 소 가  되 

거나 통 신 불 능 상 태 에  빠지게 된다.

세 째 , 각종 指 示 器  계통의 S H I E L D 선 을  

통하여 홀 러 드 는  잡 음 전 류 로  인한 전 자 파  

간 섭 현 상 이 다 .

항공기의 指 示 計 器  계통의 現 狀 態 를  나 타  

내 는  물리적 값을 전기적 값 으 로  변환하여 

조 종 사 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 록  해 준 다 . 

이때 導 體 를  통하여 흐르 는  신 호 는  저 주 파  

신호로서 외부로부터 실 드 선 을  통하여 홀러 

드는 잡음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오 

차를 지시기에 나타낼 수 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실드선의 접 지 처 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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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한 문 제로 대두된다.

즉 양단접지 혹 은  한쪽 접 지 를  상황에 맞 

게 선 택 적 으 로  사 용 하 여 야  할 뿐만 아니라 

실드선의 길 이 와  접 지 위 치 도  중 요 한  역할을 

한다.

이 상으로 항공기에서 발 생 가 능 한  대표적 

인 전 자파 간 섭 현 상  몇 가지를 살펴보 았 다 . 

이 밖에도 비 록  심 각 한  정 도는 아 니 지 만  많 

은 간섭현상들이 발 생 하 고  있 으며, 이 경우 

다양한 잡 음 원 으 로  인해 原 因 분 석 에 도  많은 

어려움이 따 른 다 . 따라서 항공기 상황에 맞 

게 전자파간섭 防 止 對 策 을  고려 한  항공기 

탑 재 전 자 장 비 들 이  우 선 적 으 로  개 발 되 어 야  

하 겠 으 며 ， 부 수 적 으 로  발 생 가 능 한  전자파 

간섭현상의 사 례 를  좀더 體 系 的 으 로  종합하 

고 분석하여 항공기 전자장비의 결함발생시 

전자파 간 섭 현 상 으 로  기인 한  것 인 지 를  먼저 

확인할 수 있 어 야  정비작업에 소 요 되 는  시 

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第 4 章 항공기에서의 干涉現象 

減少를 위한 技法

第 1 節 도 체 의  SHIELDING 기법 

항공기에서 導體의 완벽한 S H I E L D  여 

부가 가장 중 요 하 게  대 두 되 는  계통은 고주 

파의 發生 및 受 信 계 통 이 라 고  할 수 있겠 

다. 그 러 나  이로 인한 영향은 전 계통에 간 

접 적으로 미칠 수  있다. 대개의 경 우  고출 

력의 고주 파  발 생 장 치 와  수신장치 사 이 에 는  

수 신 기 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 치 가  설 

치되어 간 섭 을  방 지 하 고  있다. 따라서 어떠 

한 간 섭 현 상 을  인 지 하 였 을  때 에 는  먼저 이

계통의 기능 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다 음 으 로  신호 전송선의 S H I E L D  상태 

를 검 사 해 야  한다.

도체의 실드 는  자체 전자파의 방 사를 방 

지 하 고  외부로부터의 간 섭 파 가  자체의 신호 

에 영 향 을  미치지 못 하 도 록  하는 것이 그 

主 目的이 다.

도체의 실 드는 그 자 체 는  전장의 효과를 

차 단 하 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실 드를 통한 

전류의 흐름 을  이용하여 磁場의 효과 를  제 

거할 수 도  있다. 그 러 나  도체에 흐 르 는  周 

波 數 가  높 아 질 수 록  파장이 짧아져 실드선의 

틈 새 는  실 드 효 과 를  급격히 떨 어 뜨 린 다 . 따 

라서 주 파 수 가  높 아 질 수 록  실드선의 틈새를 

없애면서 실드의 횟 수 를  증 가 한 다 . 때로는 

도체에 알 루미늄 포 일 을  감아주면 전장의 

放 射  및 侵 入 을  줄일 수  있으나 이에따른 速 

斷주파수의 증 가로 자장에 의 한  간섭현상이 

증 가 하 는  을 충분히 고 려 해 야  한다.

잡음원의 전파 경 로 를  볼때 잡 음 원 으 로 부  

터 대략 시切 지점에서 전 자 파 는  有機場에 

서 放 射 場 으 로  변화한다. 여기서 ᆻ 射  이 

외 지 역 은  W A V E  I M P E D A N C E 가 자유 

공간의 상태에 근 접 하 나  이내 지역 즉 유기 

장 지 역 에 서 는  간 섭 현 상 을  심각하게 고려해 

야 한다. 이 지 역 에 서 는  잡음 방 사 체 가  고 

전 압  저전류일때 W A V E  I M P E D A N C E 가 

자 유 공 간 의  그것 보다 크게되어 자 장 보 다  

전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E / H>Z  = 3 7 7 Q , E : 電界의 세 기 ， H : 

磁界의 세기)

72



반면에 低 전 압  高 전 류 일 때 는  E / H  < 377 

Q 로 되어 자장이 우세해 진다. 따라서 간 

섭 현 상 을  방지하기 위 하 여 는  잡음원이 되는 

장비의 종류에 따 라  간섭파의 주 성분을 분 

석하여 그에 맞는 실드의 종류 와  방식을 선 

택 하 여 야  한다. 즉 전장이 강한 지 역 에 서 는  

導電率이 좋은 재 질 로  速蘇하여 접 지 하 고  

자장이 강한 지 역 은  투자율이 높은 페라이 

트 나  규 소 강 판 을  이용하여 차 폐 하 는  것이 

좋 을  것이다.

항공기에서 특히 실드에 주의를 기 울 여 야  

할 몇 부분에 대하여 알 아  보면 다 음 과  같 

다.

첫 째 ， 레이다와 같 은  고출력의 고 주 파  발 

생 장 치 는  전파원의 종류에 맞는 재질의 케 

이스 로  철저히 실드해 주어 야  하며 높은 주 

파수의 전 송선은 가 능 한  도 파 관 을  사용하여 

戰刀의 損夫 을  방 지 해 야  한다.

둘 째 ， RW R(Radar W arning  Receiver) 수

신 계 통 은  外部의 간 섭 파 로  부터 보 호 되 어 야  

제 기 능 을  발휘 할  수 있 으 므 로  수신장치의 

케 이 스 와  도체의 실드 는  물론 적 절 한  접지 

기 법 을  복 합 적 으 로  적 용 시 켜 야  한 다 .

셋 째 , 저 주 파  신호의 전 송 선 일 경 우  접지 

선 으 로 부 터 의  잡 음 전 류 가  실 드 선 으 로  유입 

되어 간 섭 을  유발시킬 수 있 으 므 로  전송되 

는 신호의 종류에 따라 적 절 한  실 드 선 을  사 

용 하 여 야  한다.

항공기에서의 간 섭 현 상 은  충분히 발생 할  

수 있는 일 이 므 로  크게 놀랄 일은 못 되 지 만  

지나칠 경우 원래의 任 務 隨 行 에  지 장 을  주 

게 되 므 로  이 러 한  실 드 기 법 을  적 절하게 사용 

하여 事前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第 2 節 導體의 GRO UNDING 기법 적용

앞 절에서 도체의 실 드 는  외 부 로 부 터 의  

干 涉 波 를  효 과 적 으 로  방어 할  뿐 만 아 니 라  자 

체의 잡 음 원 을  외부로 故出하지 않도 록  하 

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았다. 그 러 나  실 

드선이 이러 한  제 기 능 을  다하기 위 해 서 는

N E A R  F IE LD F A R  F IE LD

(유 기 지  역 )
遷移 지역

( 방사지 역 )

잡음원 V 公r 거리

〈그림 3〉 거리에 따른 FIELD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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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드선의 적 절 한  접 지 가  先 行 되 어 야  한다.

앞장에서 여러가지 접 지 방 법 과  그에 따른 

특 성 들 을  考 察 하 였 으 므 로  여 기 서 는  항 공 가  

에 이 러 한  기 법 들 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 

가에 대하여 검 토 하 였 다 .

항공기에서 접지의 對象으로서 신 호  전송 

선과 모 터 나  릴 레 이 와  같 은  잡 음 선 ， 그리고 

케 이 스 와  같은 하드웨어의 경 우 가  있다. 이 

세 部類의 접 지 는  서 로  직렬연결 방식을 사 

용하여 접 지 하 여 서 는  안된다.

먼저 전 원 선 은  신 호 선 과  함께 묶 어 서 는  

않될 뿐 만 아 니 라  신 호 선 과  같이 접 지 하 였 을  

경우 잡 음 원 으 로  작 용 하 므 로  반드시 신호선 

과 격 리 시 켜 야  한다. (6〇Hz 전원선일때 길 

이에 따 라  일정 거리의 격 리 가  필요함)

計器의 指 示 계 통 에  전 달 되 는  아 날 로 그  신 

호의 경우 저 주 파  신 호 가  많 으 므 로  兩端접 

지 보 다 는  한 쪽 접 지 방 식 을  선 택 함 으 로 써  

G R O U N D  L O O P 가 형 성 되 는  것을 방지 

하 여 야  한다.

모 든  실 드 를  단일 핀에 연 결 하 는  것은 신 

호선 들  사이에 G R O U N D  L O O P 를 형성 

케하여 실 드상에 잡 음 전 류 가  흐 르 므 로  雜 콜  

原 으 로  작용 할  수 가  있다.

고출력의 고 주 파  발생장치인 레 이 다  계통 

의 送 信 部 는  他 계 통 과 의  전 자 파  간 섭 현 상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계통의 경 

우 다 음 과  같 은  특별 한  사항이 폭 IS되 어 야  

할 것이다.

가. 케 이 스와 케 이 블  실 드의 효과적 접 지

나 .물 리 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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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空 間 의  실드

라 .電 源 線 의  필터링

항 공 기 에 서 는  케이스의 접 지 선 을  접지 하  

였 더라도 전위에 의한 E M I 를 방지하기 위 

하여 A/1 0  이내에서 접 지 용  띠를 사용하여 

접지하여 주는 것이 바 람 직 하 다 .

동축 케이블의 접 지 는  양 단 접 지 를  실시 하  

며 이때 실 드 가  벗겨진 부 분 을  최 소 한 으 로  

줄인다. 접 지 가  제 대 로  되 지 않 을  경 우에는 

放 射 잡 음 이 나  傳導잡음에 의해 교란될 수가 

있다. 또 접지지점이 주변의 잡음원에 의해 

오염되어 있을 때 에는 접 지 선 으 로  인하여 

오히려 간섭 을  받을 위험이 있 으 므 로  이러 

한 접 지 점 은  되도 록  피하는 것이 좋다.

第 3 節 전 자 파  간 섭 현 상 의  관리

비행중 지시계에 실 제 로 는  존재하지 않는 

허 위 신 호 신 호 가  나 타 나 는 가  하면 반 대 로  항 

공 기 에 는  아무런 이상이 없 음 에 도  不 拘 하 고  

신 호 전 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 차 는  항공기에 

문 제 가  있는 것 으 로  指 示 할  수 도  있다. 문 

제는 일단 이러 한  오 동 작  현상이 발생하였 

을때 실제 그 원인이 간섭현상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장착된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 인 지 를  밝 혀 내 야  하는데 있다.

현 재 까 지 는  이러 한  현상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 미 했 으 나  첨 단 장 비 를  장 착 한  신형 

항 공 기 가  개 발 될 수 록  그 발 생 빈 도 가  높아지 

고 있다. 그 러 나  지금까지 전 자 파  간섭현상 

에 대한 인식과 관 심 부 족 으 로  근 본 적 인  원 

인을 분석해 낼 수 없었던 것이 사 실 이 다 .

따라서 앞 에 서 와  같은 문 제 가  발 생 하 였 을



때에 는  그러 한  현상이 발생한 상 황 을  분석 

하여 전자파 간섭현상이 작 용 하 였 는 지 를  우 

선 분 석 하 여 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분석이 정확히 진 행되기 

위 하 여 는  각종 항공기의 전자파 특 성 (주 파  

수대역별 작동장비 현 황 파 악 , 고출력 장비 

유 무 ， 상호간섭 가 능 장 비 ，사 용 주 파 수 의  특 

성 둥 )과  干涉이 자 주  발생하는 지 역 에  대 

한 특 성 (수 신 되 는  전자파의 주파수특성 분 

석 및 해당지역의 전파 발생장비 등 )을  사  
전에 파악해 두어 야  한다.

이를위해 자료 및 정 보 를 .종 합 관 리 하 는  

둥 專 門 활 동 을  수 행 할  全 擔 부 서 를  설립하여 

이 목 적 에 만  집 중 연 구 하 도 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전 자 파  환 경 을  분 석 한 다 는  것은 고도의 

측정기술이 요 구 되 며 , 아울러 정 밀 한  측정 

용 장 비 가  소 요 된 다 .

더우기 우 리 나 라 와  같은 좁은 지 역에 비 

해 過 多 한  電磁 波  발생장비들이 밀집된 현 

실 에 서 는  전자파에 대한 전 문 지 식 과  정 밀 장  

비가 없이 는  간 섭 현 상 을  제대 로  파 악 할  수 

가 없다. 또 한  항공기에 대한 간 섭 현 상 을  

祀提하려면 항공기에 탑재된 전자장비에 대 

하여도 그 특 성 을  알고 있어야 대 책 을  수립 

하여 실천이 가 능 하 다 .

따라서 이러 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 하 여 는  

이를 위한 全 擔 부 서 를  설치하여 전문적 활 

동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앞으로의 항공기 전자장비의 缺 陷 은  지 금  

까 지 와 는  달리 일단 缺陷이 발생하면 그 원 

인을 파 악 하 는  것이 상당히 어 려워질 것 으

로 예 상 되 며 ， 그 중 상 당 수 가  이 전 자 파  간 

섭에 의 한  직 간 접 적 인  결함이 될 것 이다.

전자파 간 섭 으 로  인한 危 害 현 상 은  앞으 로  

임무수행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줄 뿐만아니 

라 항공기의 생 존 과 도  직 결 되 므 로  지금부터 

라도 간 섭 현 상 에  대하여 關心 을  가질 수 있 

어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 극 적 인  解 決 策  

을 모색해 나 가 야  하겠다.

第 5 章 結  論

전자 파  발생장비들이 密集되어 裝着 된  항 

공기에서 電 a 波 干 涉 現 狀 을  제 거 한 다 는  것 

은 대단히 어 려 운  일이다. 그 러 나  이들 전 

자장비들이 항공기의 정상비행에 필수적인 

만큼 간 섭 현 상 을  가볍게 생 각 할  수 는  없으 

며 나 아 가  간 섭 현 상 을  최 소 화 하 고  제 거 하 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으 로  생 각 된 다 . 

이러한 간 섭 현 상 을  최대한 줄이기 위 한  노 

력으로 몇가지 技 法 들 을  고 찰 하 여  그 것 을  

항공기에 적 용 시 킴으로써 보 다  향상된 탑재 

전자장비의 동 작 환 경 을  保 障 하 고 자  하 였 다 .

앞에서 언 급 한  S H I E L D I N G  기 법 과  

G R O U N D I N G 기법 은  전 자 파  간 섭 현 상  방 

지를 위한 가 장  核心이 되는 기 술 이 면 서 도  

그 적용 대상에 따라 방법 을  달 리 하 고  있 

다. 따라서 항 공 기 라 는  제한적 공간에서 각 

각의 상황에 맞는 실 드 방 법 과  접 지 기 준 은  

해당 周 波 數 와  주변 電 磁 波 環 境 , 그 리 고  접 

지점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함 을  알 수 있 다 .

항공기에서 高出刀의 고 주 파 는  他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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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원으로써 작 용 할  수 있으므로 케 이 스 나  

도체의 철저 한  실 드 를  통하여 有 害 전 자 파 의  

傳 導  및 放 射 를  방 자 해 야  한다. 또한 고감 

도의 R W R  수 신 계 통 은  철저한 실 드 와  접 

지를 통해 잡 음 원 으 로 부 터  간섭을 받지 않 
도록 해 야  하 므 로  다중 실 드선을 사 용 하 고  

兩端접지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指 示 계 통 으 로  전 달 되 는  저주파의 전송신 

호는 접 지 선 으 로  인한 L O O P  전류형성이 

커 다 란  잡 음 원 으 로  작용 하 므 로  그 주파수에 

따라 접 지 방 식 을  선 택 적 으 로  사 용 해 야  하나 

대개의 경우 한 쪽  접지방식이 有 用 할  것이 

다. 항공기에서 전 자 장 비 가  정 상 적 으 로  동 

작하지 않 음 에 도  불 구 하 고  그 원인이 나타 

나지 않 을 때 가  종 종  있다.

지 금 까 지 는  여기에 전 자 파  간섭현상이 원 

인이 되 었 는 지 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것 

이 사 실 이 나  앞 으 로  보다 발전된 신 장 비 들  

이 전자 파  간섭에 대한 考慮없이 개발되어 

항공기에 장 착 되 었 을  때는 이러한 간 섭 현 상  

은 심각 한  飛 行 不 能 상 태 로  몰고 갈 수 가  있

을 것 이다.

또한 더 큰 문제 는  대개의 경 우  전자 파  

간섭현상이 그 原 因 이 었 음 을  인지해 내 기 가  

극히 어렵다는데 있다.

앞으로 전 자 파  간섭현상의 除 去 를  위해서 

는 좀 더 統 合 발 전 된  E M C  槪 念 하 에 서  항 

공기 장 착 장 비 들 은  어느 정도의 전 자 파  環 

境 下 에 서 도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 도 록  개 

발되어야 할 뿐 만  아 니 라 ， 좀 더 체 계 적 으  

로 항공기의 전 자 파 환 경 을  분석하여 정 립 함  

으로써 이를 항공전자장비의 整備계통에 종 

사 하 는  모든 整備士에게 간섭현상의 실체 를  

전파하여 정비에 소 모 되 는  시 간 을  단 축 할  

수 있어야 하 겠다.

이를 위하여 항공기의 電磁波 간 섭 현 상 을  

集中 분 석 하 고  관 련 자 료 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 문 부 서 를  설 치 하 여 야  하 겠 으 며 , 

여기서 간 섭 현 상  방지를 위한 계 획 을  수립 

하여 활동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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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MOTION 
S Y S T E _  의 ■  
SICKNESS

이 창 호

대 위 /제 沈  15 부 대  
항 공 전 자 정 비 대 대

1. 서 론

현대과학의 총아로서 S I M ' 의 역할은 인 

간이 살아가면서 실제 경험 할  수 없 는  가상 

상황에 대한 경험 을  가능하게 하 였 고  항공 

기 관련 S I M ' 의 개 발로 조 종 사  훈련시 비 

용감 소  및 안정성 증 대 와  고가의 첨단 무기 

체계 운용능력을 배양하여 근래 유 발 되 었 던  

중동 및 세계의 국지전 쟁 에 서  그 효 율 성 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

특히 S I M ' 의 장 점 중  평시 운영 체제에 

서 조종 사  훈련에 따른 비용 감소 및 안전 

성 증대 효과를 절 감 하 고  있 으 며 , 작전사령 

부에서 발행한 안전 주 제 발 표  자료 상  1953 

년부터 1990년까지 항공기 중사 고  총 4 38  

건중 6 6 % 인 2 8 9 건이 인적 과실에 의한 사 

고 였 음 을  감 안 하 면  근래 항공기 S I M ' 의 

도 입 은  향후 조종사의 비행 S K I L L - U 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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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뿐 만  아닌 비 상  처치 훈련에 지 대 한  공 

헌 을  하여 인적 과 실 로  인한 사 고  예방뿐만 

아닌 자 재 ， 정 비 로  인한 항공기 결함시 대 

처 훈 련 에 도  효 과 가  있 으 리 라  믿는다.

이 와 같 은  S I M ' 에 대 한  공군의 희망적인 

기능에 의해 공 군 은  신 기 종  도입시 동기종 

S I M ' 의 구 매 를  병 행 하 고  있으나 현대 과 

학의 한 계 는  최종 사 용 자 인  조종사에게 다 

수의 순 기 능  이외의 S I M ' 탑승시 두통, 멀 

미 증상의 역 기 능 을  유 발 시 키 기 에  전투기 

S I M ' 에 서  발 생  하 고  있 는  S I M '

S I C K N E S S 의 원 인 중 M O T I O N  

S Y S T E M 에서 기 인 되 는  문 제 점 을  살펴보 

고 이에 대한 최종 사 용 자 로 서 의  대 책 을  제 

시하려 한다.

2. S I M , S I C K N E S S 의 유형과 

예상 원인

S I M / S I C K N E S S 란 S I M ' 를 이 용 한  

비행시 수 반 되 는  질환 증 상 으 로 , 약간의 어 

지 러 움 과  메스꺼 움 으 로 부 터  심 하 게 는  현기

종  류 비 율 、%、

헬 기 26 〜 4 0

초 계 기 ， 수 송 기 37 ~  47

전 투 기 10 ~  31

〈표 1>

1 ,1 8 6 회의 미해 군  

S I M '  탑 승 결 과  
S IC K N E S S  경 험 비 율

A IR C R A F T S im u la to r H eadache

H ig h  In c idence

S H -3 2F 64C 3 0 .5 %
E -2 C 2F 110 2 0 .4 %
P  ᅳ 3C 2F 87F 2 0 .3%
C H -5 3 E 2F 120 1 6 .8%

M o d e ra te  Inc idence

C H -4 6 E 2F 117 12.0%

C H -5 3 D 2F 121 9.1%

L o w  In c idence

F / A -1 8 2E 7 7.1%

F / A -18 2F 132 4 .2%

F -1 4 A 2F 112 0 .0%

T o t a l= l l l l

〈표 2〉

미 해 군  S I M '  탑 승 결 과  
H E A D A C H E  경 험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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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과  구토까지 동반한다.

더욱이 S I M '  S I C K N E S S 는 숙련 조종 

사 일 수 록  중상이 심 함 을  보면, 실제 비 행 과  

S I M '  비행간의 차이점이 그 원 인 임 을  추 

정할 수 있고 경 험 한  조종사들의 의견 또한 

그 렇다.

그렇다면 조 종 사 들 은  실제 공중에서 비행 

할 때와 최신 개발된 고가의 S I M ' 를 이용 

하여 비행할 때 동일하게 반응하지 못 하 는  

가? 불 행 히 도  그 대답 은  확실히 동일하지 

못하다.

이 는 S I M '  비 행 시 ’ 발 생 하  는 

C R A S H  (추 락 ) 횟 수 만 으 로 도  확연히 나타 

난다. 전투기 조 종 사 들 은  S I M '  비행시 매 

회 한번 이 상  정 도 의  의 도 하 지  않 은  

C R A S H 를 경 험 한 다 . 이 C R A S H  횟 수 는  

실제 비행 훈련 시 간 과 는  거의 무관하며 해 

당 S I M ' 비행 횟 수 와  반 비 례 함 을  보면 조 

종 사 가  해당 S I M ' 에 적응해 감 을  알 수 

있다.

가. SIM，SICKNESS 유형

S I M '  S I C K N E S S 의 일 반 적 인  유 형 은

주로 다 음 과  같다.

-  N A U S E A

一 D IZ Z IN E S S

-  H E A D A C H E

-  S P I N N I N G  S E N S A T IO N

-  E Y E S T R A I N

-  V I S U A L  F L A S H B A C K

-  M O T O R  D Y S K I N  E S IA

一 C O N F U S I O N

-  D R O W S IN E S S

이 증 상 들 은  통 상  복 합 적 으 로  두 세개 이 

상 또는 경 미 하 나 마  전체적인 복 합  증상 을  

나 타 내 고  있 다 .  특 히  N A U S E A  와 

E Y E S T R A I N 은 조종사들이 주 로  거론 하  

는 중상이다.

각 항 공 기  S I M ' 별 조 종 사 의  

S I C K N E S S 경험 비율은 표 1, 2 에 서 와  같 

이 헬기나 초 계 기 , 수송기 조종 사 들 이  전투 

기 조 종 사 들 보 다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으 

며, 이는 전투기 S I M ' 는 시 각  장치외에 

조종석이 좌석의 특정 부위만 움 직 이 는  G - 

S E A T 로 이 루어진 반면, 헬 기 나  초 계 기 ， 

수송기 S I M ' 는 시 각 장 치 와  조종석 전 체 가

시 기 비 율 (%)

임무즉시 45

1시간 후 25

6시간 후 8

〈표  3〉

742명의 미 육 •해 군  조종사의 

S IC K N E S S  지 속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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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직 이 는  M O T IO N  S Y S ' 로 형성되어 있 

기 때문이다.

그 리 고  이 S I M '  S I C K N E S S 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수 시 간  지 속 되 는  증상임이 표 

3 과 같이 나 타 났 으 며  일 부  조 종 사 들 은  

8 ~ 1 0 시 간  후까지 지 속 되 는  경 우 도  있다.

〈표 3〉

나 . S I M '  S I C K N E S S 의 예 상  원인

미 공군의 한 보 고 서 에  의 하 면  S I M ' 

S I C K N E S S 는 비 행 시 간 이  많 은  조 종 사  

(1 ,5 0 0 시 간 )들 과  특히 그 들 중  S I M ' 를 처 

음 타 는  사람들이 심 하 다 .

이는 숙련 조 종 사 들 이  항 공 기 와  더욱 친 

밀 하 므 로  S I M ' 와 항공기간의 작은 차이점 

도 무 의 식 적 으 로  쉽게 알아 차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 상 은  S I M '  5 〜6회 이상 탑 

승 후 부 터 는  적 응  기간 을  거쳐 확연히 줄어 

들고 있으며 탑승 주 기 는  2 〜5 일 간격이 

가장 S I C K N E S S 증상이 적게 나 타 남 을 〈 

표 4〉에 의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조 종 사  

S I C K N E S S 원 인 을  예상하기 위해 인 간  감 

각 기능에 대해 살 펴 보 면 ， 신 체 는  주위 상 

황의 변 화 (조 종 석  내에서의 환경 변 화 )에  

대해 시각적 감 각 기 관 과  비 시각적 감각기 

관의 감지 (S E N S I N G ) 를 뇌에서 종합하여 

인식 (P E R C E P T I O N ) 하게 되며 이에 대 

한 반응 (R E A C T I O N ) 을 관련 신 체 부 위 에  

지시하게 된다.

이때 비 시각적 감 각 기 관 은  주로 촉각기 

( T A C T IL E  S E N S O R ) ,  자기 수 용  감각 

기 ( P R O P R I  A C C E P T I V E ) ,  피 하 기 관  

( S U B C U T A N E O U S  S E N S O R ) 을 통해

110

105

100
1 2 3 4 5 6 (회) 0 1 2 & 3 4 & 5 6 7 8 (일)

탑승 횟수 탑승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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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지각되는데 자기 수 용  감 각 기 는  巧묵 

의 전 정 기 관  ( V E S T I B U L A R  S Y S T E M ) 

관절 (J O I N T ) 및 내부 기 관  ( I N T E R N A L  

O R G A N ) 등이 포함된다.

內耳 기관중 비청각 기관인 전정 기관의 

삼 반 고 리 관  ( T H R E E  S E M I C I R C U L A R  

C A N A L S ) 은 회전 운동 감 각 기 로  각가 속  

도 계 의  역 할 을  수 행 하 며  0 . 1 

D E G R E E / S E C 2 이상의 변 화를 감 지 할  수 

있다.

기타 자기 수용 감 각 기 로  신체 전체에 위 

치하여 머리의 운 동 ， 몸통에 대한 팔 •다 리  

의 운동 및 내부 기관의 운동에 따른 근육 

의 확 장 을  탐지하고 촉 각 기 는  신체 외 부  표 

면에 작 용 하 는  압력이나 힘 을  탐 지 한 다 .

이와같이 대부분의 외부 변 화는 복합적인 

신체 감 각 기 관 을  통해 인 지 되 고 ， 신경학적 

인 신 호 로  변환되어 뇌에서 종 합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의 판 단 기 준 은  대부 분  사 전  경 

험에 의하여 반복 교육된 판단자료에 의거 

하 므 로 , S I M ' 탑승시 감지된 각종 신호들 

이 실제 비행시 감 지 되 는  신 호 들 과  차이가 

발생될 때 뇌는 그 인식 단계에서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이에 대한 뇌의 반응과 

신체 기관의 통제 신호 도  혼 선 을  초래하여 

결국 조 종 사 는  예상치 않은 S I C K N E S S 와 

S T R E S S 를 경험하게 된다.

3. 전 투 기 용  G -S E A T  S Y S T E M 의 한계

항 공 기  훈 련 용  S I M ' 의 M O T I O N  

S Y S T E M 으로 대표적인 경 우 가  6 자 유 도

M O T IO N  P L A T F O R M  S Y S T E M 으로 

서 M O T IO N  P L A T F O R M 위 에 는  조종석 

이 얹 어 지 며  3 지점 각 각 에 서  한 쌍의 

H Y D R O I C  C Y L I N D E R 로 저 지 를  받게 

된다.

M O T IO N  P L A T F O R M  S Y S T E M 의 

기하학적 .형태는 다 양 하 나 ， 통 상  최대 회전 

확장각이 土3 0 °이므로 대부분 헬 기 나  수송 

기 S I M ' 에서 사 용 되 고  있다.

반면 급격 한  기동과 배 면 비 행 도  해 야  하 

는 전투기 S I M ' 는 N O N  P L A T F O R M 형 

태의 M O T I O N  C U E  생성 장 치 인  G - 

S E A T  S Y S T E M 을 사 용 하 고  있으며 이는 

고정된 조종석 내에 좌석 하 단 과  후면에 

10〜2 0 개의 각각 독립된 C E L L 들이 유기 

적 으 로  상 하 운 동 을  통해 조 종 사 에 게  자기 

수용 감각기관및 촉각기등에 항공기 비행 과  

유사 한  자극 을  제공한다.

강한 G 에 대한 B L O O D - P O O L I N G  영 

향에 대해 A N T I  G  S U I T 가 전투 기  

S I M ' 에서도 사용된다.

이는 생리학적 영향을 극 복하기 위함이 

아 니고 조종사에게 G 와 관련된 훈련된 감 

각 을  제 공 하 여  가속 및  각 가 속 변 화 등 의  

C U E 를 인지하게 한다.

또한 엔진 추력 증가에 의한 기체 진동및 

기류 T U R B U L E N C E 와 피탄시의 진 동 효  

과 제 공 을  위해 각 C E L L 은 수 직 적 운 동 을  

통한 대략 3 ~ 4 0 H z 의 진 동 을  제 공 한 다 .

여기서 G - S U I T 을 이 용 한  M O T I O N  

C U E 제공의 한 예를 들면, 실제 비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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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종 사 가  좌선회 상태에 들어갈때 선회각에 

비 례 하 는  원 심 력 에  의해 조 종 사 는 〈그 림 公  

에서 보듯 fl각 정도의 몸의 기 울 어 짐 과  우 

측 다리에 무게 중심 이 동 으 로  인한 초과 압  

력 을  느 끼 고 ， 이 를  복 구 하 고 자  하 는  

R E A C T I O N 으 로  우측 다리 상 단 에 는  더 

욱 심화된 압 력 을  느낀다.

G - S U I T 의 경 우 〈그림 3>과 같이 원심 

력에 의한 무게 중심의 이 동 을  제 공 할  수 

없 으므로 이때 생성 예상 부위의 C E L L  높 

이를 높 여 주 므 로  조종사의 우측 다리에 압 

력을 가 하 도 록  작 동 된 다 .

결 론 적 으 로  복 잡 하 고  다양 한  신체 감각기 

중 시 각 기 관 을  통 한  영상자료의 변화 와  촉 

각 기관을 통한 피 부 압 력 만 으 로  조 종 사 는  각 

종 상 황 을  인 지 해 야  한다.

즉 ， 이 경우 작 동 하 는  시 각 적 ， 비시각적 

인 지 기 관 중  평형상태 및 각 가속도 인지 계 

통 안  자기 수용 감각기 계통의 신 호 는  전무 

하게 되 며 심지 어 그 림 3 의 경 우 우 측  

S E A T 의 상 승으로 인해 미 세 하 게 나 마  신체 

의 무 게 중 심 은  좌 측 으 로  이동되어 자기 수 

용 감각기 계통의 인지 신 호 는  실 제 와  반대 

로 뇌에 전 달 되 고 ， 이 같 은  반복적 오 류 신 호  

와 감 각 기 관 의 불 일 치 ( S E N S O R  

C O N F L I C T ) 로 인해 각종 S I C K N E S S 를 

유 발 시 키 는  원인이 된다 .

그 렇 다 면  G - S E A T  S Y S T E M  만 이  

S I C K N E S S 를 유 발  시 키 는 가 , 그 리 고  

M O T IO N  P L A T F O R M  S Y S T E M 을 사 

용하면 S I C K N E S S 를 최 소 화  할 수 있는

가?

Back rest 
cushion

S eat pan  
cushion

A ctuator
M ounting
structure

Typical 
seat pan 
actuator

Lap belt 
actua to r

Guide post

Typical 
linear variable  
displacem ent 
Transducers  
(LV D T)
(Total 8 )

Typical back 
pan actuator

A ctua to r
m ounting
structure

Guide post 

S w ive l pad

Lap belt 
m echanical 
breakaw ay  
link

Seat height 
positioning  
m echanism

〈그림 1〉

G -S E A T  S Y S T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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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 스 럽 게 도  그 대답 은  N O 이다. 

M O T IO N  P L A T F O R M  S Y S T E M 과 

G - S E A T  S Y S T E M 의 S I C K N E S S  발생 

비 율 은  연구 기관및 접근 방법에 따라 상이 

하 나 미 공 군 의 경 우 M O T I O N  

P L A T F O R M  S Y S T E M 이 높은 것 으 로  

표 1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4 . 결 론

현 시 점 에 서  S I M '  최종 사 용 자 들 은  

S I M '  S I C K N E S S 의 존재를 인 정하고 감 

수 해 야  하기에 본 비 행 단  에서는 S I M '  탑 

승후 일정시간 경 과 후  실제 비행에 임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임무 직전에 S I M ' 로 

연 습 을  하고 싶 은  조종사들의 희망을 제한

〈그 림  2〉 항공기에서의 좌 선회시

하므 로  S I M '  자체의 유용성의 한계를 내 

포하게 된다.

결 론 적 으 로  S I M ' 관련 제 작 업 체 와  사 용  

부서는 S I M ' S I C K N E S S 를 극복하기 위 

한 다 양 한  노 력 이  요 구 되 며  우 선 적 으 로  

S I M '  제작사들의 최종 사 용 자  중심의 연 

구 개발이 요 구 된 다 .

각 제 작 사 는  이론적인 검 증 을  거친 각종 

S Y S T E M 의 적용시 반드시 최종 사용자의 

의 견 과  실제적 탑 승 ， 검 증  절 차 를  거쳐 그 

결과를 F E E D B A C K  시 킴 으 로  S Y S T E M  

개 발 을  완성해 주길 바란다.

그 리 고  최 종  사 용 자 는  S I M ' 

S I C K N E S S  최소화에 노 력 해 야  하기에 미 

해군 F I E L D  M A N U A L 중 몇가지 권 장 사

83



항을 소 개 한 다 .

-  S I M '  S I C K N E S S  증상에 관한 사전 

지식 습득

一 훈련 조 종 사 에 게  각종 증상에 대한 사전 

브리핑

-  선회시 영상확인이 필요치 않다면 눈을 

감음

_ 장 시  간 탑 승 지  양 (탑  승 시 간 과  

S I C K N E S S  발생률은 비례)

一 영 상 을  끄 거 나  수평 직진 비행 상태에서 

조종석 출입

-  필요치 않다면 G R O U N D  T A X I N G , 

T U R N I N G 과 저고도 비행 삼가

-  2 ~ 5 일  간격의 탑승 주기 유지.

-  비 행 중  S I C K N E S S  증 상  발 생 시  

M O T IO N  S Y S T E M  O F F

- 두 통 ， 감 기 등  다른 질병 증상이 있을때 

는 S I M '  탑승제한

— S I C K N E S S  증 상  발생 시  H E A D  

T R A C K I N G / E Y E  S L A V E D  

S Y S T E M  사용 지양

- S I C K N E S S  증상 심화시 멀 미 약  복용

끝 으 로  S I M '  S I C K N E S S 의 역 기 능 은  

S I M ' 의 준기능에 비해 극히 경 미 한  사 항  

으로서 S I M ' 를 이용하여 비 행 훈 련 및  비상 

조치 훈련에 지 대 한  성과 를  거두고 있음을 

강 조 하 고  싶고 이런 우수 한  S I M ' 를 제공 

해 준  S I M ' 제 작 사 들 과  국내외 관 련 업 계 ， 

그 리고 공 군 사 업 부 서 에  깊은 감 사 를  드리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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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희 수

중 위 /공 군 본 부  정훈감실

흔히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 만 년 이 라 고  

한다. 그럼으로써 유구한 역사와 전통 을  자 

랑하는 우 수 한  민족임을 내 세 우 는  것 이 다 . 

하지만 반 만 년 이 라 는  긴 시 간  동 안  전개되 

어 왔던 우리의 역사는 우 리 가  알고 있듯이 

그런 찬 란 하 고  화려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 

었다. 오히려 비 참 하 고  암울했던 시기의 역 

사 도  그에 버 금 가 는  것이다.

그래서 사 람 들 은  비 참 하 고  암울했던 시기 

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보다 는  찬 란 하 고  화 

려한 면을 강 조 하 기 도  한다. 그 러 나  아무리 

되새기기 싫 은  기 억 이 라  할 지 라 도  우리 역 

사의 한 페 이 지 를  장식했던 것은 분 명 한  사 

실 이며, 또한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 라  

서 오히려 그 러 한  역사를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의 자 랑 스 러 운  역사와 전 통 을  되살릴 

수도 있는 노 릇 이 다 . 그것은 과거의 역 사 가  

오늘날의 사 람 들 에 게  어떤 교 훈 을  준 다 고  

생 각 하 는  입장에 서면 더욱 그 러 한  것 이 다 .

그 러 므 로  이 글 에 서 는  그 러 한  역사의 한 

편린을 보 고 자  한다. 우리 역사에서 가 장  

암울했던 시 기 를  들라 고  하 면 ， 고 려 시 대 의  

몽 고 지 배 기 와  구 한 말  일 제 강 점 기 를  꼽는데 

누 구 라 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 기 는  

국가의 주 권 을  송두리째 외세의 지배 아래 

빼앗겼던 가 슴 아 픈  우리 역사였던 것 이 다 . 

특히 일 제 강 점 기 는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지 대 한  영향을 끼쳐 왔기 때 문  

에 더욱 관심이 가는 시 대 이 다 . 다음에 소 

개될 이 야 기 는  바로 일제강점기의 전 초 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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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구한말의 이야기 이 다 .

우 리는 금광의 광 맥을 찾 았 거 나  한 군데 

서 많은 이익이 쏟아져 나올 때, 흔히 ‘노 

다 지 ’ 라는 말 을  쓴다. 그런데 ‘손대지 마 !’ 

라는 뜻인 ‘N o  T o u c h ! ’ 의 발음에서 유래 

한 이 용어의 뒷 면 에 는  1894년 반제 반봉 

건의 기치 아래 일어났던 동 학 농 민  운 동 (혹  

자는 혁 명 이 라 는  표 현 을  사 용 하 지 만  필자는 

운 동 이 라 는  표 현 을  택 한 다 )이  좌절된 뒤 ， 

우 리 나 라  경제가" 반 (牛 ) 식민지 경제 로  바 

뀌던 시기의 아픈 역 사가 베어 있다.

1894년의 농민운동이 외 세 (淸 , B ) 의 개

미국에 넘기는데 가장 크게 기 여 한  인물이 

알 렌 이 었 다 . 그 는  1882년 미국이 조 선 과  

•수교한 뒤 주 한 미 국  공사관의 의 사 로  근무 

하고 있었다. 그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민 비 가  총애하던 민 영 익 을  치료해 준 인연 

으로 왕실의 극 진 한  사 랑 을  받 았고, 조선 

왕실의 사 정 을  누 구 보 다 도  잘 알았다.

또한 미국은 제국주의 열강 가운데 조선 

의 경제 이권 을  침탈하는데 가장 적 극적인 

나 라 였 다 . 이미 18 7 1 년에 미국이 조 선 을  

군사 침 략 (辛 未 洋 ® )한  이유 중 하 나 가  ‘조 

선에 풍부하게 매장된 황금 개발’ 에 있었듯 

이， 미국 은  일찍부터 조선의 금광 개발권에

운산 금광의 미국인 관리인들은 조선인이 광산에 접근하면 

‘금을 홈치려 한다’ 고 생각하고 무차별 총질을 했으며， 

이때 No T o u c h ! 하던 말이 변하여 노다지가 되었다.

입 으로 좌 절 된  뒤 , 제국주의 열강의 한반 도  

에 대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 

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 은  광산 개발 

권 ， 삼림 채 벌 권 ， 철도 부 설 권 과  같은 우리 

나라의 중 요 한  경제 이권을 빼 앗 으 려 고  굶 

주린 이 리 떼 마 냥  앞다투어 침 략 하 였 다 . 이 

때 당시 무 능 하 고  부패했던 조선 왕실 은  경 

제 이권 을  지 키 기 보 다 는  이를 팔 아  자신 을  

보호해 줄 나 라 가  없을 까  하면서 당시 강대 

국이던 제정 러 시 아 와  미국의 눈 치 를  살피 

고 있었다.

이런 조선 왕실의 사 정 을  잘 알고 적극 

이용하여 조선의 많은 중 요한 경제 이권을

가장 군 침 을  홀 렸 고 ， 그 가 운 데 서 도  조선 

최대 금광으로서 총생산량의 1 /4 을 차지 하  

던 평 안 도  운산 금광에 눈독 을  들 였다.

알렌 은  이런 사 정 을  알고, 본 격 적 으 로  운 

산 금광의 침탈에 뛰 어 들 었 다 . 그는 고종에 

게 접근하여 “운 산  금광의 개 발 권 을  미국에 

게 넘겨 주 면 ， 돈이 필요한 왕 실 에 도  도움 

이 되 고 ， 또한 이를 계기로 미국의 환 심 을  

살 수 있 다 .” 며, 운산 금광의 개 발 권 을  미 

국에게 넘겨 주도 록  고종 을  설 득 하 였 다 . 알 

렌의 말에 귀 가  솔 깃해진 고종 은  마침내 운 

산 금광의 개 발 권 을  미국인 자본 가 에 게  넘 

겨 주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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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렌 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신문에 

“조선의 금광은 좋은 시설과 기술 만  있으면 

엄 청난 수익 을  올릴 수 있으며, 임 금 은  하 

루 5 〜 10전의 싼 값 이므로 금광 개 발 로  인 

한 이익은 막 대 하 다 .” 고 선 전 하 여 ， 운 산  금 

광을 개발할 미국인 자 본 가 를  모 집 하 였 다 . 

이 광고를 보고 나 타 난  미국인 자 본 가 가  모 

스 (J . M o rse ) 였다.

그는 알렌의 중 개 로  1895년 7월 ， 고 종 과  

금광 개발 계약을 맺 었다. (한편 그 는  운산 

금 광  채굴권 이 외 에 도  경인 철도 부 설 권 을  

갖게 되 었 다 .) 계약 조 건은 ‘채굴 기 한  25 

년 ， 소유 자본 가운데 1 /4 은 왕실 소 유 ， 

광산 채굴에 필요 한  자 금 •기 기  둥의 면 세 ’ 

라는 특혜였다. 그런데 모스는 자본이 부족 

하여 개발을 하지 못 하 고 ， 1897년에 운산 

금 광  채굴권은 다시 미국인 자 본 가  헌트에 

게 넘어갔다.

이 때 헌트는 계약 을  다시 맺 어 ， 고종이 

가진 주식의 1 /4 을 일 시 불 로  지급하여 개 

발 권 을  완전히 독 점 하 였 고  계 약  기 간 도  

1938년까지 15년을 더 연 장 하 였 다 . 필요 

하면 2 0 년을 더 연장하여 최소한 1 9 5 8 년 

까지 독점 개발이 가 능 하 도 록  하 였다.

헌트는 동양광업 주 식 회 사 를  세 우 고 , 미 

국인 감독관, 일본인 기술자, 말 레 이 시 아 와  

중국인 노 동 자 를  고용하여 운산 금 광 을  본 

격 적 으 로  개 발 하 였 다 . 이미 이 곳에서 광산 

을 개발하던 조선인 광산 주인 과  광 산  노동 

자들 은  강제로 쫓겨 나  하루 아침에 일자리 

를 잃었다. 또한 광산 개발 지 역 이 라 고  하 

여 주변지역에 널따랗게 울 타 리 를  치 고 는 ,

이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칫고 살던 조선인 

농 민 들 을  강제로 내 쫓 았 다 . 이들이 자신의 

소유인 토 지 나  산, 집 등에 대해 한 푼의 

보 상 도  받지 못 하 였 음 은  물 론 이 다 .

더 구 나  알렌은 고종의 두 터 운  신 임 을  이 
용하여 미국인 광산 관리인에게 “만약 그 

곳의 조선인 관 리가 말을 듣지 않거나 도 와  

주지 않 으 면 ， 자신이 그 관리를 바꾸어 버 

릴 테니 즉시 보 고 하 라 .” 고 공 문 을  보내기 

까지 하였다. 그래서 미국인 광 산  관리인이 

조선인 농민 을  두 차 례나 살 해 하 는  일이 일 

어 났 지 만 ， 그는 아무런 법적 처벌 도  받지 

않았다. 미국인 관 리 인 들 은  조선인이 광산 

에 접 근하면 ‘금을 훔치 려 한 다 ’ 고 생 각하 

고 무 차 별  총 질 을  했 으 며 ， 이 때 “N o  

T o u c h !” 하던 말이 변하여 ‘노 다 지 ’ 가  되 

었다. 이렇 듯  그들은 광산 개발권의 탈취에 

그치지 않 고 ， 한 나라의 주권까지 유린하였 

던 것이다.

미 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기 전인 1930년 

대까지 운산 금광에서 막 대 한  이익을 얻었 

다. 통계 자 료 가  없어 그 이익이 정확히 얼 

마인지 모 르 지 만 , 당시 미국인 감독관이 밝 

힌 내용에 따르면, 1897년 ~ 1 9 1 5 년  사이 

의 금 생 산 액 만 도  약 4 9 5 0 만 원 이 었 다 고  한 

다.

약 4 9 5 0 만 원 ， 이 액수는 현재의 화 폐 가  

치로 따질 때 얼마만한 금 액 이 며 , 그 중요 

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 무 렵 ， 한강 철 교공 

사에 든 비용이 약 4 0 만 원 이 었 다 고  하 니 ， 

4 9 5 0 만원의 가 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 

작할 수 있다. 또한 1910년 8 월 ，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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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한 한일 병합의 구실 가운데 하 나 가 ， 

조선 정 부 가  일본에 진 빚 4 5 0 0 만원이었 

다. 그 렇다면 우 리 가  운산 금광 하나만 미 

국에 배앗기지 않 고  개 발 할  수만 있었다면, 

일본에 진 빚 을  갚 고 ， 나 라 를  잃는 설 움 을  

당하지 않 을  수 도  있었 을  것이다. 운산 금 

광은 결국 우리 민족의 운명 을  바꿀 수도 

있 었 던 ， 우리 민족의 중 요 한  재산이었던 것 

이다.

한편, 미국의 운산 금광 채굴권 획득은 

곧바 로  러 시 아 ， 프 랑 스 ， 영 국 ， 독 일 ， 일본 

등 제국주의 국 가 들 에 게  중요 한  경제 이 권 들  

을 빼 앗 기 는  구실이 되었다. 이들 국 가 들 은

여 하 였 고 ， 몇달 후 다시 러시아인에게 압록 

강 유 력과 울릉도의 삼림에 대한 채 벌 권 을  

허야하게 되 었다. 이보다 앞서서 프랑스인 

상사 (商社) 인 퓌브 리에 ( F iv e s  L i l l e ) 회 사 

에게 경의선 철 도  부 설 권 을  주 었 고 , 영국인 

상 사 (商 社 ) 인 호움링거 (H o lm R in g e r ) 회사 

에 게는 인천지점 개 설 권 을  주었던 것 이 다 . 

그 결 과 ， 우리 나 라  경제는 제국주의 열강 

의 원료 공 급 지 , 상품 판매 시 장 ， 갑 싼  노 

동력 시 장 이 라 는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 구 

조로 탈바꿈해 갔다.

‘노다지 노다지 금 노 다 지 …’ 오늘날의 우 

리는 흥겨울 때 이 노래 를  흥 얼 거 린 다 . 그

‘노다지，노다지，금 노다지…’ 오늘날의 우리는 흥겨울때 

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러나 그 흥얼거림에 얽힌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금 광  개 발 권 을  주 었 으 니 ， 자기들 

에게도 공평하게 경제 이권 을  달라며 달려 

들었다. 미국에게 운산 금광 개발권을 넘겨 

준 것이 계 기 가  되어 경제 보호의 벽이 한 
번 무 너 지 자 , 경제 이권 침 탈은 광산 개발 

권에 그치지 않 고 ， 철도 부 설 권 ， 삼림 개발 

권 등 한 나 라  경제의 장래 를  좌우 할  중요 

기간 산 업 과  지 하  자 원 으 로  급속히 확대되 

었다.

대표적인 사 례 를  몇 가 지 만  들어 보면 , 모 

스에게 운 산  금 광  채 굴 권 을  준 시기와 동시 

에 러 시 아인 인 니 시 첸스키 (N is ic h e n s k y ) 

에게 함경도의 경 원 • 경 성  광 산  채 굴 권 을  허

러나 그 흥얼거림에 얽힌 우리의 역사 를  분 

명히 알아야 한다. 어쩌면 가난에 찌 든  당 

시 우리 백성들의 한을 노 래 하 는  둣 결코 

흥 겨 울  수만 은  없는 이 ‘노 다 지 ’ 는 한 말  미 

국 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 강 에 게 는  조선의 

경제이권이 ‘황 금 알 을  낳는 거 위 ’ 와 같은 

그 야 말 로  ‘금 노 다 지 ’ 였다면, 우리 민족에게 

는 자신의 중요한 재 산 이 면 서 도  스 스 로  개 

발할 수 없었던 ‘금단의 사 과 ’ 와 같은 ‘N o  

T o u c h ! ” 였던 것 이다. 않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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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모형장비를 이용한 교육

▲ 각종장비의 정비교육 장면

▲ 시청각 교육을 위한 방영실 내부

학교교육은 양성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양성교육은 신분별 초임급 
직무수행에 S 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수교육은 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 
과 무기전문교육. 지휘통솔 능력배 
양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특히 교육 수료전 습득한 e 든 지 
식과 기술s  s  결산하는 전술종합 
s 련(장교. 하사관. 병 과정이 통합 
하여 장비 이동 설치. 작전 임무수 
행. 전술조天I 등의 종합s 련)은 실 
무적응 및 적용의 연계성있는 통합 

s  련으로서 실전능력을 배양S fe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방포교는 교관뿐 아니라 시 
설면에서도 각종 첨단 장비와 시청 
각 시설 등올 구비함으로써 더육 효 
을적인 교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았으며. 또한 교육체계와 무기체계 
■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요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운9 함으로 
써 방공포병부대의 전투발전에 기여 
할 뿐 〇y 라 효과적인 교육을 체계 
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공군 방공포병학교는 이상과 같은 
시설과 활동등을 통해 ‘일발필추’ ‘백 
발백종’의 명사수들을 길러 각 부대 
에 배속함으로써 조국의 영공을 지 
키는 첨병을 육성하는 믹중한 책무 
를 天磨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의 공군력은 더 
육 막강해질 것이며 이들을 정예 용 
사로 길러내는 방공포병 학교가 있 
는 한 조국의 은 평화롭고 안전 
한 s  공이 a  것임이 틀림없다.



이 학교의 주된 역할과 임무는 무 
엇보다 방공무기 및 운용에 관한 교
육이다.

당 학교에서는 현존 방공전력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의 방공유도무기 
체계. 즉 지대공 장거리 유도 미사 
일 나이키와 지대공 종저고도 유도 
미사일 호크. 그리고 단거리 무기인 
발칸과 휴대용 유도 미사일 미스트 
랄. M55m . M40mi포 등의 무기 운 
용과 정비. 그리고 방공포병 전술. 
전기들을 실전 상황 위주로 교육하 
고 있다.

학교의 교육체제는 각 무기체계별 
이론 및 실습교육과 전술 및 지휘학 
으로 이루어져 았으며 호크와 나01 
키 무기 운용은 포대 통제소 및 각종 
레이다로 구성된 사격 통제 그1 과 
발사대 및 유도탄으로 구성된 발사 
그룹으로 나누！어져 이론 교육후 실 
무부대 여건과 동일한 호크. 나이키 
포대에서의 실장비 실습을 통하여 
비_ 후 즉각 전투작전 임무 수행 가 
능토록 실전적 교육S 련을 실시하고 
있다.

호크. 나이키 포대에서는 각 장비 
를 1/5로 축소하여 만든 실제 기능 
과 동일한 e 형장til(Mock-up)를 
보유하고 있어 실외 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정비지원대에서는 호크. 나 
이키 무기에 대한 예방 및 야전장비 
수리 기술을 이론 및 실장비 위주로 
교육하고 았으며 단거리 무기인 발 
칸. M55/40™포를 위시하01 최신 
에 휴대용 유도탄 미스트랄 무기에 
대한 창설 교육으로 ’84년 1월 부터 
운용요원을 배_  하고 있다.

▲  나이키 발사대 레이더 정비교육

▲  단거리 유도무기 미스트랄 조작교육

▲  발칸포 교육장면



▲ 나이키 발사대 교육장면

▲ 호크발사대 작전통제실 교육장면

▲ 나이키 발사대 작전통제실 교육장면

상到한 아침공기톨 가르며 울 a  퍼 
지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굉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나이 
키 발사대의 위용. BCC에서 들려 
오는 조금은 요란한 2 터소리와 전 
자음들. 그런가 하면 교실에서 들려 
오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 활기찬 
대화와 토론. 웃음. 그리고 이 e 든 
풍경들 속에 항상 보이는 빨간 S 자 
와 초록색 2 자. 쉴새없는 호루라기 
소리들. 을해로 38주년을 맞는 공군 
^공포병학교의 모습이다.

공군 방공포병학교는 공군내에서 
도 조금은 색다른 이색지대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당 학교가 1957년 육 
군 사포병학교로 창설된 이래 
기년 광주 포병학교와 77년 대구의 
육군 방공포병학교 시절을 거쳐 
91년 7S  1일 효S 적인 통합전력 
확보를 위해 공군으로 전군된 독특 
한 전력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 
군하면 으레 비행기를 떠S 리는 많 
은 사람들에게 약간은 생소한 방공 
무기 분야의 체계와 전술을 가르天I 

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당 학교의 특 
성 때문이기도 S D .

하지만. 조국의 a 공을 방위하는 
임무를 어디 하늘이라는 공간으로만 
제한할 수 있을 것안가. 지상에서부 
터 적의 침공을 저지하여 g 공을 지 
키는 것 또한 공군력의 한 부분으로 
써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 할 것이 
다. 이렇듯 공군 전체에서 방공포가 
갖는 중요성이 점차 증진되고 았기 
때문에 필승의 정예공군 방공포병 
장병육성을 목표로 방공포병 요원을 
양성하는 방공포병학교의 역할 또한 
오늘날 더육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방공포병학교를 찾아서 …

■해 뺨 ■ 호 해 호 ■

방공포병 학교는 적 의 영 공침 입 을 지 상에서 부터 저 지 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정 예 방공포병 요원을 양성 하는 교육 

부대로서 현존 방공전력을 구성하는 나이키, 호크, 미스트랄 

등의 방공유도무기와 발칸, M 55m , M 40m 포 등의 운용과 전 

술전기들을 실전상황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사진은 호크발사대 교육장면)



一  온몸으로 가르는 푸른 창공 一

제 9 회 공 군 참 모 총 장 배  행 
글 라 이 딩  대 회 가  10월 2 2 일 

(토 ) 공 군 사 관 학 교 에 서  개 

최 되 었 다 .

1 9 9 5 년 토 함 산  대회 이래 
전 군  최 고  수 준 의  대 회 로  발 

돋 움 한  금 년  경 기 에 서  대 학  

부 와  일 반 부 에 서 는  삼 각 거  

리 경기 방 식 을  통 해  이재 성  

공 군 사 관 생  도 와  최 근 수 씨  가  

각 각  개 인 최 우 수 상 을 , 공 군  
사 관 학 교 와  운 봉 클 럽 이  각 

각  단체 1위 상 을  차지 했 다 .

이 날  대 회 장 에 는  생 도  퍼 
레 이 드 와  고 공  낙 하 시 범  등  

다 양 한  볼 거 리 가  제 공 되 었  

으 며  5 0 0 여 명 의  관 람 객 들 이  

모 여  인기 항 공 레 포 츠 인  행 

글 라 이 딩 에  대 한  관 심 을  나 

타 내 었 다 .

▲  이륙장소인 성무봉을 이륙하는 순간

▲  온음으로 느끼는 시원한 비행감



[ji w & s  발전 방향

■ ■ ■ ■  m i m

▲  ‘21 세기를 대비한 군 발전방향’이란 주제하에 ’94추계 한국 군사문영분석 
학술대회가 계통대 기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은 이S 구 부총리검 
국토통일원 장관의 축사장면 (10.28〉

▲  교육사령부에서는 지난 1〇월 7일 이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비성 알S 시장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P H O T O  베 써 나

▲  제 3726부대 2的대대가 8만 시간 무사고의 기록을 수립 
김S 래 참모총장의 치하와 함께 표창을 수여받았다. (10. 28)

▲  수석에 취미를 가진 육 • 해 • 공군 장병들의 수석연합 회원전이 계통대 
개나리 회관에서 열려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다. (11.5-11.7)



P H O T O  나. t •써 나

▲  제 3591부대 201 대대도 7만시간 무사고 기록을 수립, 
시상식을 가졌다. (11.15)

▲  계S 대에 근무하는 중령 이상의 간부들이 국토대청결 운동에 솔선수범, 
계통산의 명소 숫용추에서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2.3)



병 S  취미생활

■  이 石 ，사 ，랑

취미 생 활 로  흔 히 들  말하는 등 산 , 테 니 스 ， 

낚시, 골프, 분 재 ， 난 ….

서로의 취미 는  다를지 몰라 도  오천만의 

한민족은 물 론 이 요  이 세상에 존 재 하 고  있 

는 사람이라면 한가지씩 취 미 가  다 있을 것 

이다.

나는 취 미 생 활 로  수 석 모 으 기 를  좋 아 한 다 . 

내 가  수 석 모 으 기 를  좋아하여 탐 석 활 동 을  하 

게 된 동기는 누구의 권 유 도  아 니고 수 석 을  

많이 모아 재산 을  형성하여 잘살 아  보려고 

하는 것은 더욱 아 니 다 .

그냥 수석에 관심이 있어 7 9 년도 강릉비

행단에 근 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취 미 생 활 로  

탐 석 활 동 을  계 속하고 있다. 그 덕택에 수석 

전 문 가 가  볼 때 비록 수 준 높 고  값비 싼  명석 

은 아닐지언정 나의 마음과 우리 집안의 허 
전하고 적 적 한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몇점 

의 수 석 을  소 장 하 고  있다.

그 이 전 까 지 는  낚시와 분재에 취 미를 가 

졌었다. 그런데 낚시는 낚아 올릴 때의 짜 

릿함이 지 나 가 고  나 면 「시간이 흐른뒤 남 는  

것이 없 었 고 (고 기 는  썩 어 버 리 니 까 ), 분지는 

세심 한  주의 를  기 울 인 답 시 고  했 건 만  번번이 

말 라 죽 는  경험 을  하고 나니 더 이 상  고 귀 한  

생명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 았 다 . 그래서 

생각 끝에 ‘돌은 변 치않을 것 이 다 ’ 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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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돌 수집에 눈을 돌리게 되 었 다 .

처 음 에 는  시내의 수석가게 주인의 조 언 을  

들 었 으 며 , 가게 주인의 권 유 로  매주 말 이 면  

탐 석 활 동모임에 따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제 

법 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 었 다 .

돌 ! 돌 들 은  말 을  한다. 너 무  과장 된  표현 

일지는 몰 라 도  분명히 돌들 은  말을 한다. 

내가 가끔 시간이 있어 돌 들 을  어루만지며 

손 질 할 때 나  출 •퇴 근 전  돌을 보며 물 뿌 리 는  

스 프 레 이 로  밥 을  줄때면 저 마 다  나름대로의 

자태 를  뽑내며 말을 한다.

스 마 일 형 으 로  생긴 돌은 누 구 라 도  볼때 마  

다 항상 밝게 웃으며 화 가 난  사 람 도  웃지 

않으면 안될 정 도 로  웃 음 을  팔고 있는 돌 ， 

아주 못 생 기 고  억울하게 생겨서 누 구 나  볼 

때마다 인 상을 쓰 고  못 생 김 을  한탄하며 찡 

그리고 율고 하여 보는 이로 하 여 금  기분 나  

쁜 표 현을 최 대 한  토 해 내 는  돌 ， 어떤 돌은 

벼랑에서 떨 어 지 고  비바람에 할퀴어져 여기 

저기 몸이 깨 지 고  일그러진 채 아 프 다 고  소

리 지 르 는  돌, 또 어떤 돌 은  한 폭의 산 수 를  

자아내며 춘 •하 •추 •동 의  산 을  연상케 하는 

돌,' 구멍이 크게 뻥 뚫려 보는 이 로  하여 금  

시 원 함 과  후 련 함 을  나 타 내 는  돌, 아 무  것이 

든 주 는 대 로  배불리 먹어 배가 많이 나와 

식 식 대 는  비 만 형 을  나 타 내 는  돌 ， 몇 년을 

굶었는지 바짝 말라서 배 고 프 다 고  울 어 대 는  

돌 ， 전쟁터에서 파편 을  맞았는지 여기저기 

구멍뚫린 돌, 그중에서 가 장  아 끼 는  돌은 

크 로 마 농 인 을  닮은 인물석인데 이는 8 2 년 

도에 강 원 도  평창에서 주운 것 이 다 . 원래 

앞사람이 먼저 보 기 는  했는데 발로 차고 지 

나 가  버린 것을 쫓 아 가  주 워 보 니 까  마음에 

들어 나의 집 으로 이 사 를  하게 되 었 다 . 보 

기 만 해 도  웃는것 같 기 도  하고, 어떨 때는 

인상을 쓰고 나를 쳐 다 보 는  것 같 기 도  하 

다. 그 밖 에 도  산 모 양 을  닮은 돌 ， 그 리 고  

맷돌처럼 구멍이 뚫인 관 통 석 도  내 가  아끼 

는 소 장 품 이 다 .

이 각 양 각 색 , 천태만상의 돌에 대하여 열 

거하자면 한도 없고 끝 도  없다.

돌은 사 람 을  속이지 않는다. 그 리 고  시간

결 ® ^ 볼 황  물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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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 나 도  변 치 않 는  십장생 중의 하 나 이 다 . 

그래서인지 아무리 쳐 다 보 아 도  싫 증 이 나  짜 

증이 나지 않 는다: 우주 와  자 연 을  그 속에 

가득 담도 여럿이서 같이 감 상 할  수 있어 

또 한  좋다.

그러기에 정 감 을  느끼며 돌을 좋 아 하 고  

사 랑 하 는 지 도  모 른 다 . 돌은 산 이 나  강 또 는  

어느 곳이든 많이 쌓여 있다.

그 러나 수석에 전혀 취 미 가  없는 사 람 들  

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나치기 쉬 운  

돌 들 이 지 만  비바말에 씻 기 고  수천 수 만년의 

세월이 새 겨준 영원 한  진 리 와  자기의 아 름  

다 움 을  마음껏 나 타 내 는  천태만상의 돌 들 , 

내 가  92년 9 월 중원지역 수석동호인 모임 

을 결성하게 된 동 기 도  여기에 있 다 /

날로 각 박 해 지 고  공 해 와  오 염 으 로  점점 

더 럽 혀 져 가 는  이 지 구 상 을  깨끗하게 하 고  

아름답게 다 스 리 는  지 혜 를  가 져 다 줄  한 폭 

의 자연이기에 남다 른  조건 을  지닌 군 인 들  

이지 만  근무에 충실하며 틈틈이 시 간 을  내 

어 강과 바 다 ， 그 리 고  산을 찾아다니며 자

연과 친숙해 지고 또한 개개인의 건강 을  유 

지하기 위하여 장병 및 군 무 원 중  수석에 취 

미를 가 지 고  있는 사 람 을  대 상 으 로  수 석 동  

호인 모임 “석 심 회 ” 를 결 성 하 였 다 .

이제 막 태 어 나  걸 음 마 조 차  할 줄 모 르 는  

어린아이처럼 연륜이 아주 적 은  동호인 모 

임 이 지 만  서 로  아끼고 사랑하며 회 노 애 락 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 임 으 로  승 화 발 전  시키 

고, 석심희원들이 탐 석한 애 석 들 을  한자리 

에 놓고 부대내 전장병 및 군무원이 감 상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부대내에서 수석전 

시 회 도  개 최 하 고 ， 또한 전국 각 지에서 개최 

하는 수 석 전 시 회 에 도  출품하여 석 심 희 원  개 

개인은 물론 제 3 5 1 5 부대 를  전국에 널리 홍 

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져 우리 석심 

회 회원들이 굳게 뭉쳐 탐 석 활 동 을  계 속 하  

는 한 언 젠 가 는  이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리 

라 생각하며 명석탐석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고 확 신 한 다 .

어젯 밤  이 글을 쓰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어딘가에 명석이 살짝 한 부 분 을  드러내며 

나를 기 다 리 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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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부 인 과  아이들에게 꿈 이 야 기 를  나누 

면서 탐 석 가 기 를  제 의 하 였 다 . 아 내 도 , 아이 

들도 아빠의 꿈 이 야 기 를  듣고 싫 지 는  않은 

가 보 다 . 아 침 식 사 를  마치고 아 내 가  만 든  김 

밥， 음 료 수 ， 아이들이 좋 아 하 는  과 자 봉 지 를  

차에 싣고 꿈 꾸 었 던  장소를 찾아 가족탐석 

을 나 갔 었 다 . 돌밭에 도착하여 배 낭 을  둘러 

메고 찾 아 봐 도  찾 아봐도 꿈에서 나타났던 

명 석은 보이지 않고 돌밭을 한없이 헤맨 덕 

택에 배 에 서 는  벌써 배고 프 다 고  소식이 왔 

다. 우리 가 족 은  둘 러 앉 아  아내 가  만든 도 

시 락 과  준 비 했 던  음 료 수 로  배를 채우며 가 

족간 서 로  바빠 못다했던 대화를 마음껏 나 

누었다.

돌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서 

로 충분한 대 화 를  나누며 화 기 애 애 한  가정 

을 이끌어 나 아 갈  수 있지 않나 생 각하 

며 …. 오늘 찾지 못하면 다음에 또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기 대 감 으 로  일생에 한 번 은  꼭 

만져볼 수 있 다 는  굳은 신 념 으 로  천하명석 

탐석의 꿈을 안 고  탐 석 활 동 을  계 속할 작정 

이다.

마 지 막 으 로  권 장하고 싶은 것은 점점 삭 

막 해 지 고  찌 들 어 가 는  자 연 환 경 과  남 다 른  조 

건 을  지닌 불비한 여건 속에서 생 활 하 고  있 

는 우 리 들 은  수석에 취미 를  가지 고  탐석활 

동 을  계 속 한 다 면 , 전 국 적 으 로  수 석 인 구 가  

많아 어 느  산지를 찾 아 가 도  명 석 은  고갈된 

상 태 이 지 만  그래 도  어 딘 가 는  우리 를  기다리 

는 천하명석이 숨어 있 으 리 라  믿는다.

‘나도 한 번 …’ 하는 장 병 들 을  위해 한마디 

남 기 고 자  한다.

수석에 입문하려는 사 람 은  경 험 많 은  사람 

들의 탐 석 활 동 을  따라다니면서 돌 고르는 

안목 을  기르 는  것이 좋다. 그 리 고  처음부터 

좋은 돌 을  고르려는 욕 심 은  버 려 야  한다. 

나 도  초 심 자 였 을  때에 모든 돌이 다 좋아 

보여 닥 치 는 대 로  줍다보니 한 자 루  가득 담 

아 겨 우 겨 우  메고 온 적이 있다. 경험자들 

의 버 리 라 는  말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 

른 뒤 에 야  ‘그 렇 구 나 ’ 하고 깨 닫 고 서 는  많은 

돌을 내 다  버 리기도 했다. 돌 을  사랑하기 

위 해 서 는  돌의 불 변 성 만 큼 이 나  인 내 하 고  묵 

직한 심 성 을  길러야 할 것 이 다 . 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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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모두 양반이오”

이조 5M 년을 단숨에 개혁(甲申政變) 하려다가 실패한 서재필 (餘 
載强). 그후 10년간에 걸친 미국 망명생활 끝에 귀국해 그가 처음 
으로 민중 앞에서 한 말은 ‘당신들은 모두가 양반이오’ 였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건국 이념이기도 한 만민(萬民) 평등사상(平等思 
想)을 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재필 박사의 말씀 속에는 ‘민주주의란 모두가 상놈이 되자는 것 
이 아니 라 모두가 양반이 되자는 것이오’ 라고 새길 수 있지요. 사회 
와 인간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서재필 박사의 민주의식이 
우러러 보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손아래 후배들한테도 존댓말을 썼 
다고 하지요.

조국 광복이 되어 귀국하셨을 때 일입니다. 1947년 3월 10일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10주기였습니다. 당시 명동 시공관에서 있었던 
추도식에는 이승만, 김구，서재필 선생 순으로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맨 먼저 이승만 박사는 조국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신 도산 선생 
을 애석해 하는 울음 소리로 만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다 
음 김구 선생께서는 두루마리로 정성껏 써오신 추도문을 낭독하셨 
지요. 세번째로 등단하신 서재필 박사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 
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한인들에게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이살아 있을 때는 모략하고 비 
난하고 마음을 합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울고 불고 어쩔 줄 
올 모릅니다. 독립하는 나라의 국민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서재필 박사의 유해가 조국 땅에 4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어 
른의 공적이나 그가 우리 겨레에게 남긴 유산은 이미 많이，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주동이 되어 세운 독립문도 서대문에 남아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서재필 박사님의 무덤을 찾아, 그 어른이 
사신 세월과 그 어른이 겪으신 고난과 남기신 말씀들을 한번 되새 
겨 보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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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등정

_ 변화는 쉬운 것부터 철저히一
산악인들은 무조건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수봉에서 시작해 험난한 
산악 코스들을 두루두루 거친 후에야 티벳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바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게 아니죠_ 그 후로도 또다시 길고 긴 준비와 적응 훈련을 
하면서 정상을 향해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갑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자세도 
에베레스트 등정과 같습니다. 쉬운 일, 간단한 일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2L
여덟 시간 자는 사람은 하루에 5분만 잠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팔굽혀펴기를 5회씩만, 짜고 매운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음식에 
물율 한 방울씩만 넣어 먹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일 분씩만 바꿔 나가더라도 365일, 3650일을 계속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월 사람, 걸을 사람, 앉을 사람

一변화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一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는 격언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변할 수 있는 의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더군다나 도저히 변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그래서 월 사람은 뛰고，걸을 사람은 걷고 걷지도 못할 
사람은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능력,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잠시 앉아 쉬더라도 
남 뛰고 걷는 데 방해하거나 지나가는 길에 드러눕는 뒷다리 잡기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뛰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대신, 잘 한다고 박수쳐 주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체력을 회복해서 걷다가. 더 회복하면 뛰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뛰는 사람 역시 앉아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격려해 주고，빨리 걷고 텔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때 진정한 동지애와 단결된 힘이 발휘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앉아 있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7F 없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 뛰어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일정 기간 쉬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단지 쉬는 동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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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上古軍事史’ 를 읽고

진 중 문 고 로  배 포 된 「대 쥬 신 제 국 사 (大 朝 鮮  

帝 國 史 )」를 읽고 저 마 다  느낀 감 정 은  다를 

지 라 도  많은 것을 느 꼈 으 리 라  생 각 된 다 . 그 

책을 읽으면서, 세 계 를  움직였던 우리 민족 

의 장 대 함 과  아 시아 대륙 을  발판으로 세계 

로 펼쳤던 그 기개에 가슴이 뛰 고 ， 온 몸이 

뜨 거 워 옴 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 속되는 

韓民族의 역사속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 안  공군정 신 교육원 이 나 국방정 신 교육 

원에서 몇 번의 교 육 을  통하여 한국의 上古 

史가 일제시대의 날조된 한 국 역 사 라 는  사실 

을 알게된 후부터 韓國의 上古史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 리 라  마음먹었지 

만 차일피일 미루던 중 아« 쥬 신 제 국 사 (大 朝  

鮮 帝 國 史 )」를 통하여 새삼 일깨워진 우리의 

역사를 펼쳐보게 된 것이 늦 었 지 만  스스로 

는 다 행 으 로  생각한다.

특 히 ， 한국 上古史에 관 련 된 「단 기 고 사 (植  

奇 古 史 )」， 「환단고기 (恒植古記) 」등을 통하여 

우리민족 上古史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하게 되었다. 최 근 에 「한국 상 고 군 사 사 (韓 國  

上 古 軍 事 史 )」를 접하면서, 現代史에서 또는 

古代史에서의 戰 爭 史 외 에 는  미흡했던 한국의

上 古時代 軍事史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을 풀 

어주는데 이 책은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임진왜란때에 거 북 선 을  만 들 었 다  

는 것만 자 랑할 뿐， 정 평 구 (鄭 平 九 )가  만든 

‘비 거 (飛 車 ) ’ 가 3 0 리를 날아 왜군의 포위 

망을 넘었다는 사실에 대 하 여 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 

고 있는 ‘신 기 전 (神 機 筋 ) ’ 이 세 계 최 초의 

‘다 연 발 로 켓 ’ 이 라는 사 실 은  그 분야 학자들 

몇 사람만 알 뿐, 이를 가 르 치 는  선 생 들  조 

차 아는 사 람은 거의 없을 지 경 이 다 .

무 예 (武 藝 ) 만 해 도  그 렇다. 동 양 무 예 (東  

洋武藝) 가 바로 동이 무예 (東 突武藝) 라는 사 

실은 말할 것도 없 고 ， 동양에서 청동제 무 

기 가  처 음 으 로 「치 우 천 왕 (■ 光 天 王 ):배 달  

(倍 達 )나 라  14세 한 웅 (恒 雄 ) 」에 의해 만들 

어 졌 다 는  것과 정 전 제 (井 田 制 )로 부 터  비롯 

된 치 수 법 (治 水 法 ) 이 하우 (夏馬) 에게 전해 

지 면서 단 군 조 선 의  둔전병 제 (편 田 兵 制 ) 가 

중국에 전 해 졌 다 는  사 실 을  알지 못 하 고  있 

다. 또 한 「숙 신 (肅 懷 ) :  朝鮮의 이두식 발음」 

의 활과 화살은 아 무 나  만들 수 없는 뛰어 

난 무기여서 오 랜 동 안  중국에서 수입해 갔 

다. 그러 나  그들 은  이를 공 물 (貢 物 )로  바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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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하며 왜곡하는 데도 우 리 는  그런 줄만 

알고 있다.

저 자 는  그동 안  우리 역사의 뿌리 를  캐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여 몇 권의 책을 내 

면서 上 古 時 代  우리 무 예 와  軍事에 관해 접 

한 많은 자 료 와  강 의 내 용 ， 논 문  둥 을  정리 

한 후 戰 史 등  군 사적인 내 용 을  보완하여 

「韓 國 上 古 軍 事 史 」를 펴내게 되 었 으 며 , 이 

책을 통하여 동양에 있어서의 軍事武藝의 

뿌 리 가  동이문명 (東 突 文 明 )에 서  형 성 되 었 다  

는 사 실 과  어떤 경로를 통하여 중국에 전수 

되 었 는 가 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上 古 時  
代 一 삼 국 시 대  이전一 동 이 겨 레 의  군 사전반 

에 관 한  역사를 담고 있다. 東 突 겨 레 는  배 

달 (倍 達 )겨 레 이 며 ， 우리 겨 레 인  韓 民 族 을  

말 한 다 . 東喪겨레의 활 동 무 대 는  한 반 도 와  

만 주 는  물론, 중국대륙의 동 쪽 이 다 . 이곳을 

누비며 文 明 을  일으키고 文 化 를  꽃피우면서 

세 력 을  키웠던 東喪겨레의 軍 事 史 는  東喪겨 

레의 역사 바로 그 것 이 기 도  한 것이다.

「한 국 군 사 상 고 사 (韓 國 軍 事 上 古 史 )」는 전 

체 6 장 으 로  편집되어 있 으 며 ， 한 국 시 대 (植  

國 時 代 )， 배 달 (倍 達 )나 라 시 대 ， 단 군 조 선 (植

君 朝 鮮 )시 대 를  거쳐 삼국 시 대 의  武 藝 倫 理 , 

동양武藝의 源 流  둥 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 

6 장 동 양 무 예 의  원 류 에 서 는  우리 조상이 

누 비 고  살았던 지금의 중 국 대 륙 의  동 쪽 은  

한 족 (漢 族 )의  땅이 된지 이미 오래 되 었 으  

며 ， 거기에 살고 있는 사 람 들 은  東 洋 武 藝 가  

東 喪 武 藝 라 는  사 실 을  알지 못 하 고  다 만 ， 그 

것 을  중 국 무 술 이 라 고  하 고  있 으 며 , 많 은  사 

람 들은 막연히 중국무술이 東洋武藝의 뿌리 

인 것으 로  착 각하고 있다고 지 적 하 면 서  끝 

맺 음 을  하고 있다.

이제 세상 은  많이 달라져서 우리 것 을  바 

로 알고 찾 으려는 분 위 기 가  확 산 되 고  民族 

史에 대한 관심도 높 아 지 고  있다. 이와 같 

은 현상 은  막을 수 없는 대 세 이 며 ， 우리 역 

사의 뿌리 와  줄기를 바로 정 리 한 다 는  의미 

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 이 다 . 국민이 제 나 라  

역 사를 바로 안다는 것은 나라의 장 래 를  위 

해 서 는  더없이 바 람 직 한  일 이 다 . 더 구 나  우 

리처럼 어려운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 

아 남 은  민 족 일 수 록  바 른  역 사 교 육 을  통한 

民 族 的  병覺이라는 바 탕 위 에 서 만  보다 나은 

내일이 약속될 수 있는 것 이 라 고  강조하면 

서 必 讀을 권 하 고 자  한다.

• 朝鮮 :원래 우리 발음은 ‘쥬신’ 이며, 그 뜻은 
우리 배달민족이 사는 온 누리를 뜻하며

• ‘쥬신’ 의 이두식 한문표기는 朝鮮, 恨，朱里肅 
眞, 女眞, 珠申등이다.

• m  損集 幼吉, 말갈, 女眞, 만주둥의 民族이 
름들은 모두 ‘쥬신’ 족과 동일한 배달민족이다.

- 김산호 저, ‘大朝鮮帝國史(대쥬신제국사)’
동아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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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문/!

아冊 사 랑 해 !

우 리 집 은  아파트의 중간인 3 층에 살고 있다. 아 파 트  바로 뒤에는 담벼락이 있고 그 너머 

엔 소 나 무 가  무성하게 우거진 야 트막한 동산이 있다.

그 어느해 보 다 도  더웠던 올 여름철 한 줄기 시 원 한  소나기가 쏟 아 지 기 라 도  하면 비 바 

람속에 푸 르 름 을  한아름 안고 우리곁에 다 가 오 는  소나무의 향취와 노 래 소 리 는  스스로의 마 

음을 시원하게 부풀어 준다. 우 리집은 다른 대부분의 가정이 그 러 하 겠 지 만 「가 화 만 사 성 」이 

라는 가 훈 을  모 토 로  하고 있다.

물론 만인에게 있어 가 정 은  소중한 삶의 안 식 처 요  생활의 터 전 임 은  두 말 할  나위 없을 것 

이다. 그 러 므 로  이 따뜻 한  가 정 을  중심으로해서 만남 은  시작되었고 이웃과의 만 남으로 인 

하여 사 회 가  존 재 하 는  것 아 닌 가 ! 그렇기 때문에 가 정 은  곧 사 회 요 ， 사 회속에 가정이 있기 

에 가정의 활력이 곧 사회로의 활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 따 뜻 한  가정 을  축 으 로  우리 집에는 가 장  큰 행복이 있다. 그 것 은  다름아닌 우 

리 아 들 ， 딸을 일컫 는  것인데 사내 는  믿음직해서 좋고 딸아이는 애교만점이라서 엄마, 아 

빠에게 커다 란  기 쁨 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하 루 일 과 가  끝 나 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여 현관 을  들어서면 꾸 러 기 (아 들 )와  토끼 

(딸 〉가 두 손을 번 쩍 들 고  “ 아빠 사 랑 해 ！” 하며 달 려 나 와  꾸 러기는 내 목에 걸 터 앉 아  목마 타  

고 토 끼 는  품 안 으 로  파고들며 거실로 향한다.

"아 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어떤 노래 배웠는지 알아?” 하고 물으면 “글쎄 우리 토 끼 는  

어떤 노래 배 웠 을 까 ? 한번 예쁘게 불 러봐요” 하고 대 답하면 잘봐 아 빠 ! 오른 발  왼발 뛰 어 라  

돌아서 돌아서 앉 았다 일 어 나 …” 고사리 같은 손과 발을 열심히 흔들며 흥겹게 노래 를  한 

다. 그러면 이 모습 을  곁에서 지 켜 보 고  있던 사 내 아 이 는  “ 아냐 틀렸어 이렇게 하 는 거 야 ” 하 

고 훼방을 놓으며 노래 를  한다. 이 에 질 세 라  딸 아 이 는  더 큰 소리로 목 청 을  높여 노래 를  부 

르다 서 로 가  먼저 하 겠 다 고  다 투 곤  한다. 이럴때 나 는  “ 동생이 애 기니까 동생 먼 저 하 고  오 

빠는 나중에 하 는  거야” 라고 오빠를 달래며 순 서 를  정해주면 사 내 녀 석 은  “싫어 나 안 해 ” 

“아빠는 동 생 만  사 랑 하 고  난 싫 어 해 ” 하면서 무뚝뚝하게 돌어서 버 린 다 . 해서 나는 딸아이 

에게 하 루 에 도  한번씩 하는 작전 을  쓰게 된다. “ 우리 토끼는 아빠 사 랑 해 ” 하고 물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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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 랑 해 ” 하 고  대답을 한다. "그럼 아 빠 는  오빠를 사 랑 하 니 까  우리 토 끼 도  오빠 사 랑  

해” 하고 물으면 잠시 생각을 하다 슬며시 “오빠 사 랑 해 ” 라고 대답 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 

들 ， 딸을 감 싸  안으며 “아빠는 이 세 상에서 너희들을 제일 사 랑 한 단 다 .” 하 는  말로 달래며 

가슴 가득 끌어안게 된다.

이러한 내 모 습 을  부엌에서 바 라 보 는  애들 엄마가 입가엔 엷은 미 소를 머금으며 바라 볼  

때 "이게 바로 행복인 모 양 이 구 나 .” 하 는  상념에 늘 젖게 된다.

물론 일련의 이 러 한  일상들은 평 범 한  보통 가정에서 반 복 되 는  일일 것이다.

그 런데도 우 리 는  일상 속에서 재 현 되 고  있는 일들을 통한 가정에서의 따뜻 한  행 복 을  잊 

고 살아오는지 모 른다. 누구나 평 화 와  기 쁨 ， 행복을 찾고 있겠지만 그것 은  생활주변에 가 

득한 작은 부 분 과  일상 생 활들을 애 정 과  관 심 으 로  우리와 하 나 가  되게 할 때 느낄 수 있는 

소중함일 것 이 다 .

「삶이란 다 른 이 에 게  관심을 기 울 이 는  것 이 요 , 다 른 이 와  가 진 것 을  나누는 것이며 다 른  이 

와 협력하여 무 엇 인 가  이루어 나가 는  것 이 다 .」라는 심 리 학 자  알프렛 아들러의 애기가 요즘 

들어 가슴저리게 다가오고 있다.

자신의 이 상 을  추 구 하 고 자  하는 진 실 된  삶의 자 세 는  너와 내 가  함게 공 유 하 고  있다 는  사 

회의 한 저변에서 깊은 애정으로 맺어질 때 거기에서 진짜 행복을 찾게 되 는 지 도  모 른 다 .

때문에 그 모든 행복에의 출발은 가 정 이 기 에  한 가정에서의 행복은 사회의 행 복 이 요 , 참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임은 재론의 여 지 가  없다할 것이다.

그래서 오 늘 도  나는 가정에서의 사 랑 을  통해 나의 사무실에서 이어가려 노 력 하 고  있다. 

자칫 메 마 르 고  딱딱하게 흐르기 쉬 운  군대내에서 서 로 가  사랑의 실천 을  하루의 일 과 를  끝 

내고, 피곤한 몸 을  사 랑 이 라 는  아 름 다 움 으 로  풀어 버리고 내 일 을  기 다 리 는  사랑의 징검 다 

리를 쌓자. 우리 꾸 러 기 ，토끼의 힘 차 고  밝은 합창 소리를 들으며 “ 아빠 사 랑 해 !” ^ 9

향
이 봉 길

소령/8531부대 관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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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멀리 보이는 저 큰 산위에 

푸르름이 사라진 희고 맑은 

모습을 기다립니다.

앙상히 남은 나무가지에 

화려하게 장식하도록 소복히 

쌓이는 눈을 기다립니다.

뛰어 노는 아이들처럼…

뭐가 그리도 좋아서 

날뛰는 강아지처럼 

즐거운 모습을 보기위해 

하얗고 맑은 눈을 기다립니다.

하얗고 작은 솜가루가 

파란하늘을 

뒤덮는 그 날을 나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눈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
 천 사  응

하 사 /제 8793부대 근무지원대

눈 
오
는 

날
을 

기
다
리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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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First, Safety Always!

제 237대대 창대 20주년 및 8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기록 수립을 맞아

공군 제 237  비 행 대 대 는  1 9 7 4 년 1 0 월 

10일 지금의 서울기지에서 14대의 0 - 2 A  

항 공 기 로  탄생된 이래 2 0 여 성상이 홀러 

弱冠의 나 이 가  되 었다. 이제 어 엿 한  공군의 

주 역 이 요  하늘의 統 制 官 으 로 써  그 역할 을  

능숙하게 감당하게 되 었다. 그 동 안  2 3 7 대 

대를 통하여 양성 된  A / F A C  ( A ir b o r n e  

F o rw a rd  A i r  C o n t r o l le r ) 조 종 사 만 도  

2 00여명에 이른다. 그간 공군 우수비행대 

대 (83년) 및 공군 우 수 비 행 안 전 대 대  (8 7 년) 

수 상 경 력 과  올해 10월 8 만 시 간  무 사 고  비 

행 기 록 수 립  ( 7 5 . 1 0 . 2 3 - 9 4 . 1 0 . 1 1 ) 이 라 는  

찬 란 한  업적을 이루어 왔다.

또한 서울기지에서 창대되어 원 주 기 지 로  

이 동 (7 5 년) 다시 서 울기지 에 입성 (92년) 하 

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 0 이 년 간  空, 地, 

海 합동작전의 선도자로써의 역 할 을  발 휘 하  

여 왔다. 우군의 지 •해 상 군 과  근접하여 대 

치 하 고  있는 적 을  지 •해 상 군 의  화 력 만 으 로  

격멸하지 못할 때 또 는  조 직 적 인  화력지원 

및 통합이 요구될 때 지■해상군이 요청 에 

따 라  전술 공 군 력 을  투입하여 표 적 을  공중

공 격 하 는  임 무 인  C A S  ( C lo s e  A i r  

S u p p o r t  ： 근 접 항 공 작 전 )의  통 제 관  역할 

이 바로 237 대대의 주임무인 것이다.

따라서 표적에 대한 전술기의 공격이 보 

다 정 확 하 고  효 율 적 이 고  이 루 어 지 도 록  공 중  

에서 유 도 통 제 하 는  역 할과, 전장상황의 명 

확 한  분석 및 폭 격 피  해 평 가 ( B D A  ： 

B o m b  D em age  A s s e s sm e n t ) 를 산 정 함  

으로써 장차 작전구상에 있어서 전력운용에 

유 용 한  최 신 자 료 를  제 공 하 는  등 전장에서의 

핵심적 역할 을  수 행 하 고  있다. 이 와 같 은  역 

할로 인하여 육 •해 상 군  화력의 오 묘 한  조 화  

는 물 론 , 각군간의 특 성 을  최 대 한  활 용 하 고  

상호간의 이해증진에 奉 引車 역 할 을  유감없 

이 발휘하여 왔다.

역 사 적 으 로  0 -2 A  항공기의 C A S 에 대한 

기 여 는  월남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0 -2 A  

항 공 기 가  드리운 그 림 자  뒤 에 는  엄청난 후 

속전력이 예고되어 있었다. 베 트 콩  전사들 

은 0 -2 A 항공기 소 리만 들 어 도  魂 飛 魂 散 하  

였고 그들의 척추는 무 참 히 도  부 러졌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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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 그 후  한반도에 도입되어 팀 스 피 리 트 ， 

을지 포 커 스 렌 즈 , C A S  E X E R C I S E 및 육 

군의 사 단 , 연대, 대 대 급  기동훈련에 이르 

기까지 근 접 항 공 작 전 이  요 구 되 는  그 어떤 

장 소 에 도  0 - 2 A  항 공 기 는  지 원 을  아끼지 

않 았다. 장 차  전쟁의 주 요  거점이 될 P - 

5 1 8 을 주 무 대 로  동해에서 서해 그 리 고  남 

해에 이르기까지 2 3 7 대대 조종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우 마 차 가  지 나 갈 만 한  

작 은  교 량 에 서 부 터  단 한채뿐인 건물에 이 

르기까지 A / F A C  조종사의 입을 통해 설 

명이 가해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이다. 

심 지 어 는  위 장 되 고  은폐된 적의 숨통 까 지 도  

A / F A C  조종사에 의해 T A R G E T 으로 식 

별 되어진 한 전투기에서 적나라하게 그 모 

습 을  드 러 내 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 종 사 들 은  지 형 을  항법을 위해 

참 조 하 지 만 , 우리 2 3 7 대대 조 종 사 들 에 게 는  

그 언 젠 가  자행될지 모를 적의 도발에 대비 

하여 한치 도  양 보할 수 없는 소 중 한  국토의 

일 부 로 ， 하 시 라 도  항 공 표 적 화  할 수 있는 

T A R G E T 으로 다 가 서 는  것이다.

조국의 산 하 를  손 바 닥 보 듯  흰하게 파악 하  

고 비행에 임하는 대 대 원 들  가슴속에 스며 

있는 국 토 사 랑 은  남 다 르 다  할 수 있다. 더 

우기 한반도의 짧은 전 투 종 심 과  그에 따른 

적과의 근접된 전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확 실 한  적의 식 별 과  정 확 한  공격이 무엇보 

다 선 행 되 어 야  하 는  전 장 특 성  때 문 에  

A / F A C  조종사들의 책 임 과  사 명 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 황 이 다 .

더우기 과거 일련의 戰 史 와  걸 프 전 을  통

하여 대두된 육 •해 •공 군  화력의 적 절 한  조 

화 와  공군력의 효율적 운용이 현대전 에 서 의  

승리 와  직 결 되 는  현실속에서 공군의 推 一 無  

그한 공중 통 제 관 으 로 써 의  자 부 심 은  가 일 층  

높아질 수밖에 없 다 . 그동안 수 많 은  근 접 항  

공 작 전 을  수행하여 오면서 한 반도 전장특성 

에 맞 는  C A S  교 리 를  발 전 시 켜 온  결 과  

M A S S  C A S  및 P U S H  C A S  개 념 과  같 

은 새 로운 C A S  교리 를 도줄하여 낸 것이 

다. 이제 신 C A S  개념에 입각하여 그 동 안  

성숙된 기 량 을  바 탕 으 로  현대 근 접 항 공 작 전  

이 요 구 하 는 바  다량의 전 력 을  신 속 , 정 확 하  

게 전 장 투 입 할  수 있는 효율성 극 대 화  방향 

으로 戰 技 를  연마해 나갈 계 획 이 다 .

반면 창대 2 0 주년 성 년 을  맞이하여 237 

대대원의 가 슴 에 는  조 그 마 한  바람이 있다. 

신 C A S 개 념 과  현대 근 접 항 공 작 전 의  양상 

은 더 빠른 T E M P O 와 더욱더 다 양 한  성 

능 을  갖춘 통 제 기 를  요 구 한 다 . 하 지 만  우리 

의 長 期 就 役 한  0 -2 A  항 공기는 때 때 로  한 

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 이 다 .

날로 증 가 하 는  적의 지대 공  화 기 위 협 과  

전 자 전 을  포함 한  통신재밍 둥 전장환경 변 

화 는  우리 A / F A C  조 종 사 들 이  보 유 하 고  

있는 능 력 발 휘 와  사기에 저 해 요 소 로  남는 

다. 새로운 성 능 과  능 력 을  구 비 한  통 제 항 공  

기의 출현이 그 어 느 때 보 다  절 실 한  것 이 다 .

실 례 로  걸 프 전 에 서 도  A -1 0  및 F -1 6 과 

같 은  최 신 예  항 공 기 가  C A S  임 무 에 서  

P A T H  F I N D E R 와 K I L L E R  S C O U T 역 

할을 수 행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그 러 나  성숙된 기량의 소유자인 237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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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이러 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 

니 라 ， 이상 과  현실의 괴 리 를  극 복 하 고 자  하 

는 열의 또 한  대 단 하 다 .

적의 대공위협 유효사거리 밖에서 사 용  

가 능 한  원 거 리  표 적  M A R K I N G  

(S T A N D  O F F 사 격 ) 방법을 개발 적 용 중  

에 있으며 통 신 재 밍 을  극복할 수 있는 제 한  

된 장 비 보 유 와  기타 장비의 보 완 에 도  관심 

을 갖고 있다.

더우기 2 37  대 대 원 은  대 대장인 하정태 

중령 취 임 이 후  天 下 그 三 七 人 同 心 其 利 斷 金 同  

心 之 言 臭 如 菌 (주 해 :온 누 리 의  2 3 7 인들이 마 

음을 합하면 금 강 석 도  자를 수 있고 그  한 

마디의 말은 난의 향처럼 천하를 진 동 시 킨

다 .)이 라 는  뜻아래 入和團結로 결 속 을  다지 

고, 역대 선 배 조 종 사 들 의  뜻을 받들어 溫 故  

知 新 하 며 , M IS S IO N  F IR S T , S A F E T Y  

A L W A Y S 라는 새 로 운  구호로 뭉쳐 우리에 

게 부여된 임무 를  기 필 코  完 逐 하 고 , 나 아 가  

철저 한  安 全 意 識 으 로  전 력 손 실 을  허 용하지 

않 겠 다 는  굳은 각 오 로  새롭게 태 어 나 고  있 

다. 8 만시 간  무 사 고  비 행 기 록  수 립 을  起 爆  

劑로 空軍初有의 最 長 時 間  무사고 비 행대대 

기 록 수 립 을  꿈꾸며 근 접 항 공  작전의 성공적 

수 행 과  발 전을 위해 최 선 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며, 이제 창대 2 0 주 년을 기념하여 서예 

대가이신 ᅳ中 金 忠 顯  선생께서 친 필 로  하 

사하 신  현 판 을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새 롭  

게 내건다.

김 기 준

대 위 /제 3726부 대  2 3 7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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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

겨 울 나 기

아침에 일 어 나  세 면 을  하기위해 세수대야에 손을 넣었을 때 예 전 과 는  다르게 손 끝 으 로  

스 며드는 찬 기 를  느끼면서 이젠 바 야 흐 로  겨울이 문턱까지 다 가 왔 음 을  느 낀다. 머리에 묻 

은 물기를 수 건 으 로  털어 내면서 달 력을 살펴보니 오늘 은  이십사 절기 중 서 리 가  내 린 다 는  

상강 (霜 降 ) 이 었 다 .

가만히 생 각해 보니 언 제 부 터 인 가  계속해서 접 수 되 는  월동대비 관련 문서들이 있었음에 

도 나는 가 는  가 을 을  아쉬워하며 겨울이 다 가 옴 을  애써 거부 하 려 고  했 는 지 도  모 른다. 그러 

나 차 가 운  겨 울 동 안  우리 부 대 가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한 겨울 을  나 기 위 해 서 는  많은 월 

동 준 비 를  해 야  따뜻 한  겨울이 되 리 라 . 적지 않은 일 과 중 에 서 도  오늘 은  부 대 차 원 에 서  겨울 

철 싸 리 비 를  베 러 가 는  작업이 계획된 날이다. 낫, 장 갑 ， 고 구 마 ， 라 면 둥 을  챙기고서 병력 

을 동원하여 부대 인근에 위치 한  야 산 으 로  작업 감 독 을  나갔다.

차 창 밖 으 로  펼 쳐 진  황금 들 녘 은  마음의 포 근 함 을  안 겨 주 나  옷깃 을  파 고 드 는 바 람 은  더이 

상 가을의 향 취 를  전해주지 않고 조 금 은  매섭게 느 껴 졌 다 . 목적지에 도칙'! 모두들 숫돌에 

날을 세우 고  싸 리 나 무 를  베러 흩어져 갔다. 나는 처음 해 보 는  일인지 라 서 틀 기 만  했다.

그 렇 지 만  열심히 싸 리를 베면서 문득 어느 책 에 선 가  읽었던 “군대의 겨 울 은  싸 리 비 를  만 

들면서 시 작 된 다 .” 라는 글 귀를 예 전 에 는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 다가 이 제 서 야  비로서 

그 의미 를  이 해 하 겠 구 나  하고 생 각 하 는  순 간  어 디 에 선 가  짧은 외침이 들 려 왔 다 . 얼핏 머리 

속 으 로 는  ‘아 ! 안 전 사 고 가  났 구 나 ! 낫에 베인 것일까? 아니면 뱀에게 물린 것일까?’ 둥 여 

러가지 불 길 한  생각들이 스 쳐 갔 다 . 그 러 나  애써 그 러 한  생 각 들 을  부정하며 소 리 가  난곳 으  

로 달 려 갔 다 . 도 착해서 보니 이상병이 연신 감 탄 사 를  연발하면서 밤을 줍 고  있었다. 부대 

주변 야 산 인 지 라  사람들의 손이 닿 지 않 아  밤나 무  밑 에 는  굵은 알밤들이 그 대 로  쌓여 있었 

다. 잠시 불길 했던 생각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밤 알 들 을  열심히 전 투 복  옆주머니에 

주워 담으며 다 람 쥐 들 에 게  약간 은  미 안 한  생각이 들 었 다 . 얼마 나  많이 주웠던지 걸 을 때 마  

다 전투 복  바 지 가  흘러내릴 지 경 이 었 다 .

오전 작 업 을  모 두  끝내 고  점 심 으 로  라면을 끓여 먹 었 다 . 박이병이 전 입 후  처 음 으 로  부대 

에서 야외로 나 왔 다 는  해방감에 들떠 달걀을 가 지 고  오다 가  돌부리에 걸려 넘 어 지 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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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닭라면의 꿈은 무 산 되 었 지 만  야외에서 먹 는  라면 은  또한 별 미 였 다 . 후 식 으 로 는  부대 

텃 에 서  캐온 고 구 마 를  삶아 먹고 도  모 자 랐 던 가  작업 도중에 주운 밤도 구워 먹 었 다 . 뜻 

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어디에서 구했는지 함 석 판 을  하나 구 해 서 는  못 으 로  구 멍 을  뚫 

어 석 쇠 를  만들어서 밤을 구워 먹었다. 다  먹 고 난  장병들의 입 주 위 와  손은 그 을 음 으 로  모 

두 새까맣게 되어 있었다.

그 러 나  자신들의 모 습 은  생각지 않고 상 대방의 우 수운 얼 굴 을  쳐 다 보 고 는  모 두 들  배를 

잡고 한바 탕  웃음 바 다를 이루었다. 잠깐의 휴 식 후  오후 작업에 들 었 갔 다 . 한 시 간  가 량  

싸 리 나 무 를  더 배 고 난 후  베어 놓은 싸 리 나 무 를  한 곳 으 로  모아 차에 실으니 꽤 많은 분량이 

되 었 다 . 이렇게 베어낸 싸 리 나 무 가  한 자루의 싸 리 비 가  되 기 위 해 서 는  잎 사 귀 를  말 리 고 ， 털 

어 내 고 ， 몇개의 다 발 로  나누어 철사를 매 고 , 불 필 요 한  부 분을 톱 으 로  잘라 내 야 하 는  둥 여 

러단계의 손질 을  해 야  한다.

• 이처럼 한자루의 싸 리 비 를  만 드는 마 음 과  정 성 으 로  다 가 오 는  겨 울 을  준 비 한 다 면  단한건 

의 월 동 사 고  없이 무사히 겨 울 을  날수 있 으 리 라 . 작업 후  돌 아 오 는  차 창 으 로  불 어 오 는  바람 

이 이젠 시원하게 느 껴 지 는  이유는 무 얼 까 ? 왠지 올 겨 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 은  예 감  

이 든다. 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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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된  나

사람이 태어나기 위 해 서 는  약 3 ~ 5 억 마  

리의 정 자 중  오직 한마리만이 난 자 와  결합 

하여 인간이 태 어 난 다 .

그 토 록  많은 정자 중  하 나 , 이것은 투쟁이 

라기 보 다 는  神의 선택이 아닌가 싶다. 그 

로보면 과연 인간 은  고 귀 하 고  위 대 할  수 밖 

에 없는 것 이 다 . 그렇다.

우 리 는  이 러 한  생명의 귀 중 함 을  잊은채 

살 아 가 고  무 언 가  뜻 있는 삶을 살 아 야  함에 

도 스 스 로  자 학 하 고  순간의 실수로 인해 자 

기 일생에 오 점 을  남기 는  자들이 얼 마나 많 

은지 모 른다.

단 한번의 판 단  잘 못 으 로  살인, 사 기 등  

각종 범 법 행 위 로  인하여 固圍의 몸이 되기 

도 하고, 퇴색 된  음 주  문화로 저지 른  음주 

운 전 사 고  등 으 로  발생된 추태는 그 여 파 가  

그 일 생 을  좌지우지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 

래하는 것 이 다 . 과연 그 들 은  무슨 생각 을  

하 고  있 을 까  생각해 본다.

실로 짧 은  6 0 〜 70의 인 생 旅 程  속에 20 

여년의 학창 시 절 을  빼고나면 그리 많지 않 

은 삶을 망 쳐 버 리 는  例 가  비일비재 하다.

우리에게 주 어 진  군인의 길, 이는 과연 

120

선택된 길일까?

물론 모든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살 아가 

는 사람들이 얼마 나  많으랴 마는 우리의 일 

상생활 속에서 긍정적 사 고 를  가 지 라 고  수 

없이 말들을 한다. 이에 반해 모든일에 나 

는 선택 되 었 다  라고 생각 한다면 능 률 £  

기쁨도 두 배 가  될 것 이다. 궂 은  일도 내가 

선 택 되 었 고  좋은 일도 내 가  선택된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 난  것도 선 택 되 었 다  

는 것이다. 우 리 가  군인으로서 가장 바라는 

진 급 이 나  포상 또는 유리한 선발과 정 에 서  

내 가  뽑혔 을  때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그저 우연이 아닌 본인 자신의 최대한의 노 

력의 결과로서 표 출 되 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또한 궂은 일에도 내 가  아니면 동 

료나 선 배 나  후 배 나  그 누 군 가 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도  내 가  선 택 되 었 다 는  

자세 로  임할때 우리 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순간의 희 열 을  느끼 

려 하지 말고 영원한 기 쁨을 누릴 줄 아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 한  것이다.

나는 공군 의 무 요 원으로서 정 기 적 으 로  대 

민의료 지 원 을  나 가곤 한다. 그 곳은 중증 

장애자 요 양  시설로서 의 료 혜 택 을  제 대 로



공/군/문/!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의료 혜 택 을  주 고 자  

가는 곳 이 다 . 비 정 상 적 으 로  성 장 하 는  아이 

들 ， 정신 박 약 아 , 지체 부 자 유 자 들 을  대할 

때마 다  가 슴 속  깊은 곳에서 무 언 가  생각 을  

갖게 하는 동 기 가  된다.

그 들 은  본인의 선 택 과 는  달리 가정 환경 

적인 요 인 이 나  특 수 한  질병속에서 그저 무 

의 미 한  날 을  살 아 가 는  것 이다. 그 들 은  인간 

으로서 최소한의 衣食만이 해결될 뿐 그 이 

상도 그 이 하 도  없다.

배 움 도  없고 말 조차도 통 하지. 않고 거의

생각없이 살아 가면서 자신이 사 회 에 서  소 

외 되 고  격리되어 있다는 것도 모른채 세월 

을 보 내 고  있음을 보 면 서 , 나 는  얼 마 나  행 

복 한  사 람 으 로  선택되었는지 그저 감 사 할  

뿐이다.

건 강 한  사 람 은  건 강 할 때 는  아 픈  사람의 

그 고 통 을  모 르 는  법 이다. 그 가  중증에 시 

달릴 때 라 야  건강의 참 의미를 알 수 가  있는 

것 이 다 . 내 가  건 강한 육체 와  정 신 을  가질때 

더욱 열심히 노 력 하 고  국 가 와  사 회 에 서  선 

택된 자로서 보답을 해야 할 것 이 다 . 여

t
 송 영  남

상 사 /제 3515부 대  항 공 의 무 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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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의 다짐

힘든 훈 련 소 생 활  속에서 부르던 이등 

병의 편 지 라 는  노 래 가  가 슴  뭉 클 하 고  

코끝 을  찡하게 했는데 이젠 그 러 한  낭 

만조차 가질 수 없고 책을 볼 시간도 

없는 바쁜 병 생 활 . 그 러 나  나에겐 커다 

란 목 표 가  있다. 꿈 을  목표 로  바꾼지 

얼마 안 됐 지 만  결코 불가 능 하 지  않기 

때문에 도 전 한  것이다. 작은 계획부터 

실 천 하 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 겠 다 고  다 짐 했 다 . 국 제 화  시 

대에 대비하여 틈 나 는 대 로  영어를 하 

기로 했다. 그 리 고  군 생 활  동안 더욱 

깊이 공부해 1급 자 격 증 을  취 득 하 겠 다 .

이러한 마 음 으 로  군에 온 지 3 개월. 

쫄 병 이 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는  않지만 

잠을 줄 인 다 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다. 누구 나  새 해 가  밝으면 거 창 하 고  그 

럴듯한 계 획 을  세 우 지 만  한 두 달  지나 

면 실 천 해 야  하 는 데 라 고  생 각 하 는  정도 

아니면 잊 어 버 리 게  된다. 그 러 나  이번 

은 결코 아 니 다 . 나의 삶의 좌표에 직 

선을 긋는 것 이 다 . 인생이 두번 이라면 

한번은 멋있 게  놀 것이다. 그 리 고  두번 

째 인생은 뭔 가  의미있게 살 것이다.

나 또 한  군생활이 끝나 면  머 리 카 락 을  

모두 깍 아 버 리 고  새롭게 태 어 나 려 한 다 . 

어 리석고 유 치 한  것에 웃고 즐겁게 재

미 있 다 고  이 야 기 하 지 는  않겠다.

그 것 은  이미 첫번째 인생에서 얼마든 

지 했고 두번째 삶에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 문 이 다 .

살 아 가 다  보면 가 끔  이 러 한  생 각 을  

하게 된다. “내 가  다시 국민학생이 된 

다 면  아 니 면  중 학 생  쯤 이 라 도  된 다  

면 …” . 아 버 님 께 서 도  이런 비슷 한  말씀 

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 “내 가  너희들 

이면 크게 살 아 보 겠 는 데 … . ” . 바로 이 

것이다. 난 2 0 대 라 는  젊 음 을  가지고 있 

다는 것 이 다 . 내 나 이 가  4 0 이면 지금이 

시간 을  그 리 워 하 고  이루지 못했던 목표 

를 후 회 할  것이다. 그 러 나  지 금  난 뜨 

거운 정 열 을  가진 젊 은  사 나 이 다 . 건강 

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작은 목표부 

터 하 나 하 나  실천해서 꼭 큰 목표를 이 

룩 하 고 야  말겠다. ᄈ

서 태 민

이 병 /제 5718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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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커피 한 a

얼마전 전 역 한  지 병 장 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쓸 까 한 다 . 내 가  자대에 전입을 온 

첫날 아 무 것 도  모르고 어 리 둥 절 한  상태 
에서 나와 다 른  동 기 들 을  불러 앞으 로  

열심히 생 활 하 고  어려 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자기에게 말하라고 따 뜻 한  격 

려를 해주던 것이 생각난다. 정 말  보이 

지 도  않는 왕 고 참 이 었 던  그분이 아무 

친 분 관 계 도  없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게 조 금 은  이상해 보 였 지 만  같이 
생 활해 보면서 전입 오 는  신 병 마다에 게 

그런 격려 를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분의 
인간성을 알 고 나 서 는  정말 좋은 고참이 

고 때론 친구같이 때론 형님같이 느끼 

며 생 활 하 였 다 . 비록 5개 월 이 라 는  짧은 

기간동안의 생 활 이 었 지 만  정말 나의 가 
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언젠 가  내 가  군에와서 처음 맞 이 하 는  

생 일 날 이 었 다 . 별일 도  아니고 지 금  내 
신분이 군 인 이 라 는  생각에 크게 상심하 
지않 고  평 상 시 와  같이 생 활 했 는 데  어쩐 

지 조 금 은  쓸쓸하게 보였는지 그분이 

조용히와서 이유를 물어보길래 아니라 

고 하 다 가  결국엔 알게되어 그 날  저녁 

에 따 뜻 한  커 피 한 잔 을  같이하며 많은 

좋은 얘길 나누게 되었다. 그 때 는  정말 

눈물이 나 오 도 록  고마왔고 정말 친형님 
같이 느 껴 지 는  그 일이 아직 도  그분에 

대한 나의 기억에 많은 부분을 차지 하

고 있음을 새 삼  느 낀 다 .

그분이 전 역 하 던 날 , 우리 내 무 실 은  
축하 와  아 쉬 움 으 로  가 득 찼 었 다 . 열심히 

살 기 를  바랬고 혹 자 는  눈물이 고 이 는  

것 을 ， 나 역시 그 랬 지 만  하 지 만  모 두  
사회에 니도 성공한 지병장의 모 습 을  보 

려고 홀린 눈물이 아니었을 까 ?

5개월이란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흘렀 

는데 지금의 지 병 장 소 식 을  듣게되었다. 

역시 성공시대의 성공인간이 되려고 열심 

히 뛰어다닌다는 말을 듣게되었다.

맡은 일에 대한 책 임 감 ， 모든 일에 
솔 선 수 범 하 는  자세 , 때론 친구같이 때 

론 형님 같이 때론 엄한 고참같이 그때 

그때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자세 가  부러 

웠고 또 본받고 싶다. 앞으로 나의 군 
대생활속에 적 지 않 은  시련이 닥 칠 지 라  

도 고 참 으 로 서 ， 인 생 선 배로서의 지 병 장  

을 생각하며 훌훌 털 어 버 리 리 라  마음을 

먹게 되 었 다 . ®

박 노 태

병 장 /제 5718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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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몸을 담고 있는 병사라면 한번 쯤  

이러 한  질문을 받게 된다.

‘왜 공군에 입대 하 셨 습 니 까 ?’

그러면 혼히 들  이렇게 대답한다.

‘주위 분들의 권 유 가  있 어 서 ， 비행기에 

대한 특 별 한  관 심 으 로 , 공군의 깨 끗 한  이미 

지 가  좋 아 서 , 특과지원이 가능 하기에 등
드,

잔

내 가  이런 얘기를 꺼 내 는  이유는 나를 돌 

아보기 위 해 서 다 . 한참 바쁘게 배 우 고 ， 익 

히 고 , 실 습 하 고 , 현장 작업에 투 입 되 고 ， 그 

렇게 일에 익 숙 해 지 는  동안 나를 돌 아 볼  기

공
회 가  없었다. 공군에 복무한지 이제 9 개월 

이 되 어 가 는  이 시 점 에 서 ， 과 거 를  되 돌 아  

보고 현재 를  직 시 하 며 , 미 래를 가꾸기 위한 

반 성과 고찰의 시 간 을  갖고 싶었다.

군
그렇다면 나는 어떠 한  이 유로 공군에 입 

대하게 되었을까? 사촌형의 공군 복 무  지원 

제를 통한 군입대 시기 조 정 수 월 , 특 과  지 

원 등 등 …

설  재  훈  W

이 중에서 제일 나를 유 혹 했 던 건  바로 특 

과 지 원 이 었 다 . 기왕이면 군 대 를  통해 무언 

가 하나의 기 술 을  배워 보 겠 다 는  구체적인 

계획 때 문 이 었 다 .

대부분의 병들도 간 호 학 원 ， 행 정 학 원 , 운 

전학원 등 이 나  사회에서 쌓은 경력, 전공 

등 을  통해 공군 기 술 병 으 로  지 원 했 고 ， 잘만

일 병 /제 3579부대 
항 공 전 자 대 대

활 용하면 군복 무  기간인 2 년 6 개 월 동 안  자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스 스 로 를  발전 

시 키 고 자  하는 마음에서 지 원 하 기 도  했을 

것 이다.



그런데 아 쉽 게 도  난 희망했던 분야에 몸 

을 담지 못해 못내 아쉬워 했었다. 고 백 하  

건 데 ， 그 이유로 여러가지 고민 아닌 고민 

을 하며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다. 하 지 만  

이내 곧 ‘나의 손끝이 아니면 전투기 정비 

는 이루어 지지 않 는 다 는  현실 과  자 부 심 ’ 을 

갖게 되면서부터 공 군 은  나에게 새롭게 다 

가섰다.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 라 ， 내 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지 공군 은  나 

의 훌륭 한  보람의 일 터 임 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군에 매료된 가장 큰 .자 랑 거 리 는  

일반 사회 생활에서 얻지 못하 는  다양 한  경 

험을 제공해 준다 는  것이다.

더 구 나  나처럼 대학 생활중에 군에 입대 

한 경 우 에 는  사회 생활의 준비 과 정 으 로  유 

리 하 다 는  점이다.

이곳에 와서 알게된 사 실 인 데 , 군 대 라 는

곳이 우 리 가  일상에서 접하 는  다 른  어떤 사 

회 보 다  더욱 견 고 한  조 직 이 었 다 . 그 러 므 로  

이곳에서 믿 음 직 한  군인으로서 인 정 받 는  것 

만 으 로 도  충분히 사회에서의 성 공 을  미리 

점쳐 볼 수 가  있는 것이다. 그 리 고  내 가  이 

곳 공군에서 배운 중요한 사회적 덕목 하나 

를 소 개 할 까  한다.

‘어느 일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에 는  과 

정과 결과에 스스 로  책임을 다 해 라 .’

더불어 무 언 가  실수 를  저 질 렀 을 때 , 빨리 

인 정 하 고  수 습 할  수 있는 프 로 다 운  자 세 를  

몸에 익혀 나간다면 앞으로의 나의 사회 생 

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리 라 는  건 자 명 한  

일이다.

나의 미래 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절호 

의 기회. 알찬 군대 생활은 앞 으 로  나에게 

어떤 사회에서 보다 도  많은 것 을  가 져 다  줄 

것이다. 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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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았 추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

영화 ‘말콤 시 를 보고

어 두운 화면에 말콤엑스의 육성이 짙게 

깔 리 고 , 이어 화면 전체에 성 조 기 가  꽉 차 

면 말썽 많았던 로드니 킹 구타사건이 반복 

적 으 로  보 여 진 다 . 킹이 시속 150K m 로 달 

렸 다 는  횐색 엑셀이 비 쳐 지 고 ， 말콤의 “ 이 

지구상에서 잔 악 한  살 인 자 이 며 , 유괴범 백 

인을 고 발 한 다 .” 는 목 소 리 가  배 경 으 로  깔 

리 며 ， 성 조 기 가  좌 상 단 에서부터 불타기 시 

작해 “X ” 자 만  남 아 진 다 .

상당히 충 격 적 인  프 롤 로 그 로  시작 되 었 던  

영화 ‘말콤 X ’ 는  총 3시 간 15분짜리 대작 

이며, 비교적 사 회 문 제 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라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만한 영화다.

영화는 말콤표의 어린시절의 모 습 을  회상 

하며 시 작 된 다 .

말콤 리 틀 (말 콤 X 의 본 명 )은  친구 쇼티를 

만 나  이발소에서 백인처럼 보이기 위해 곱 

슬 곱 슬 한  머 리 카 락 을  펴 는  고 통 을  겪어가며 

백인처럼 되 고 자  애 쓴다.

회상이 끝 나 고  화 려 한  댄스홀에서 애인 

로 라 와  격정의 춤 을  추 는  말 콤 ， 그 리 고  그 
에게 유혹의 손 길 을  던지 는  금발의 백인여 

자 소피아의 등 장 , 후에 로라 는  거리의 여 

자 로  전락하게 되 고  말콤 은  소 피 아 와  사랑 

에 빠진다.

열 차 식 당  웨 이 터 로  이 도시 저 도 시 를  떠 

돌던 말콤 은  할렘의 1 25번 가  역에서 화려 

한 모 습 으 로  등 장 한 다 . 거리 를  배 회하던 말 

콤은 아치의 부 하 가  되어 암 흑가 생 활 을  시 

작한다.

보스턴에 돌 아 온  그는 소 피 아 와  쇼티 둥 

과 어울려 도 둘 질 을  일 삼 다 가  결국 체포되 

어 수 감 된 다 . 말콤은 이를 백 인 여 자 와  함께 

잔 것이 미 움 을  사게된 것 이 라 고  생각한다.

감방 동료 베인즈로 부 터  모슬렘 교리를 

배 우고, 흑인의 인권에 눈 뜬 말콤 은  새사 

람이 된다. 도서관에서 감방에서 열심히 책 

을 보고 기도하여 다시 태 어 난  말 콤 은  ‘잃 

어버린 뿌 리를 찾 기 까 지 는  X 를 성 으 로  쓰 

라. ’ 는 모슬렘 지 도 자  일 라이 자 무하메드의 

말을 따라 이 름 을 「말콤 리틀」에 서 「말콤 

엑스」로 바꾼다.

출 감 후 ， 착실한 종교인이 된 말 콤 은  열성 

적인 포 교 활 동 을  한다.

그 러 나  지 도 자  무하메드의 부 도 덕 함 을  확 

인하고 회의에 빠진 말 콤은 교단의 내 분 과  

협박 을  뒤로 하고 메카 순례에 나선다.

짙은 갈색의 사 막 을  둘 러보던 말 콤 은 ， 잠 

시 ‘아 메 리 카 ’ 라는 ‘인 간 군 도 ’ 에서 벗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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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숨결을 호 흡 하 지 만 ， 그의 뒤로 검 은  

안경의 사내들이 무비 카 메 라 를  들고 계 속  

미행하고 있다.

메카 순례 도 중 ， 무하메드의 사 망  소식 을  

들은 말콤은 “모든 피부색의 인종들이 하 나  

의 ‘인간’ 으로 모여 신 을  숭배하고 있는 우 

리는 모두 형 제 ” 라는 것을 깨 닫 고  귀국길에 

오른다.

미국으로 돌아 온  말콤은 무장 을  하 고  경 

계를 하지만, 테러 와  협박 은  계 속 되 고 , 말 

콤은 연설 준 비를 위해 뉴욕 힐튼호텔에 투 

숙한다.

정렬되어 있는 연설장의 의 자들, 연단에 

올라온 말콤, 그 리 고  뒤를 잇는 총성.

‘흑인끼리 총을 겨눌 수는 없다’ 고 ‘피부 

와 머리털, 생 김 새 ， 언어는 달라 도  모든 인 

류가 한 형제’ 로 살아가자던 말 콤 X 는 이 렇 

게 생을 마 감하고 만다.

인종차별은 인 간 역 사  속에 주어져 있는 

가장 뿌리깊은 편견중의 하나인 것 같다. 

사실상 서구 민 주 주 의 는  백인들의 민주주의 

였 고 ， 그네들이 자 유 와  평등과 인 권 회 복 을  

위해 투쟁하는 과 정 ， 결 과 에 서 도  다른 유색 

인종은 제외되어 왔던 점은 누 구나 아는 사 

실이다. 그러고 보 면 ， 아직까지 미 국 에 서 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 현은 이룩되지 못했 

고, 아마도 불 가 능 한  건 아 닌 가 하 는  생 각 도  

든다.

그럼에도 불 구 하 고  역 사 적 으 로  보면 고 

대, 중세， 근 대 ， 현대를 거치면서 자 유 와  

평등과 인간 존엄의 권리 는  보다 많은 사 람

에게 개방되어 왔 고 ， 그 것 은  많은 투 쟁 과  

혁명의 결 과 이 거 나 ， 그 로 인 한  제도적 개혁 

과 또 그밖에 인간의식의 고양에 의해서 이 

루어져 왔다.

말콤표는 그런 역사적 과정속에서 눈부시 

게 드러 난  한 존 재 였 다 .

그 가  일찍 암 살 당 하 지 만  않 았 어 도  미국에 
있 어 서 (혹 은  다 른  나 라 도  마 찬 가 지 ) 흑인 

인권 운동은 보다 결 실 을  맺니 않 았 을 까  하 

는 안타까움이 남 았다.

어 쨌 든 ， 자주 영화 를  보러 나서지 못 하 는  

입장에서 오랫만에 느 껴 보 는  감 동 을  선사해 

준 영화다.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 기 독 교 와  회교의 

관 계 ， 흑백 갈등의 문제 등 …

말 콤 X 의 눈에 비친 기 독 교 란  ‘위선’ 그 

자체여서 진정 한  흑 인 민 족 주 의 에  있 어 서 는  

오히려 이 슬 람 교 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 가  

갔던 것 같다. 4 0 0 여년간의 인습 과  굳어진 

사 고 방 식 을  깬다는 것이 백인에게 있 어 서 나  

흑 인 에 게 나  참으로 힘든 일 이 지 만 , 나 는  기 

본 적으로 말 콤X 가 왜 혁명을 주 장 했 는 지 를  

알 수 있 고 ， 또 그 가  그런 종 말 을  맞 이 할  

수 밖에 없노록 한 ‘인 간 이 성 ’ 의 한계를 조 

금은 이 해하고 있기에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관람했다.

그러 한 ‘구도’ 는 人間事에 너 무 나도 많이 

드러나 있기 때 문 인 지 도  모 른 다 . 제 도 적 으  

로 人權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적 폭력 은 

결국 또다 른  폭력 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가? 이것은 풀리지 않 는  문 제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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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동 그 라 미 를  쳐야 할지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혹 ,백  구도에 의 

해 만 들 어 졌 고 ，흑인 내부 즉 ， 다른 흑인 집 

단과의 관계 나  백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 

나지 않았고, 또 거의 동시대를 활동한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말콤표의 어 록 을  중심으로 비교적 문제의 핵 

심을 놓치지 않고 잘 만들어 졌다.

이 내 용 을  우 리 가  좀 더 일찍 접했더라면 

흑인에 대 한  쓸 데 없 는  백인에 의해 심어진 

편 견을 불 식 하 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 었 을  것이다.

이 영 화 가  던 져 주 는  또하나의 메 시 지 는  

‘인간의 변 화 할  수 있는 능 력 이 다 . 어느 인 

간도 자신의 태도에 따라 세상의 밑바닥에 

서부터 “ 변 신 ” 하여 한사회의 지 도 자 가  될 

수 있다 는  사 실 을  보 여 준 다 . 즉 인간의 진 

정한 내면적 발 전 을  유감없이 보 여 주 는  영 

화다.

비 행 청 소 년 으 로  성장하여 도 둑 질 , 마약

거 래 를  일 삼 다 가  6 년 반 동안의 수 감 생 활  

후 그는 무 식 한  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신앙 

에 대해 교 육 받 은  대 변 인 으 로  변신해 있었 

다.

그는 모든 인종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의 피부색깔이 아닌 영혼의 질에 따라 

그 사람의 가 치 가  결 정 된 다 는  것을 깨 닫 고 , 

흑인들의 인권을 얻기 위한 그의 투 쟁 은  전 

세계적인 단결의 필 요 성 을  인 식 하 였 다 .

요 즈 음  청소년들의 장래 희 망 을  물어보면 

월 2 0 0 만원 이상의 직 장과 예쁜 마 누 라  얻 

어 사 는  것이 상 당 수 를  차 지 하 고  있다 는  웃 

지 못 할  얘 기 들 을  접하게 된다. 또 한 편 으 로  

는 저 임 금 과  열악 한  근 무여건 속에서 숨죽 

이며 일하 고  있는 외국인 근 로 자 들 도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무관심 즉 ， 우 리 가  살고 

있는 사 회 문 제 에  대한 둔 감 함 을  한 탄 만  할 

수 밖에 없는 걸까?

폭 력 과  섹 스 가  난 무하던 스크린에서 진지 

한 시 각 으 로  우리의 모 습 을  뒤 돌 아  보게 하  

는 계 기 가  된 것 같다. ᄈ

a
최 호  준

병장/제3175부대 정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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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 대 , 그들와 〇S |

신 세 대 가  도대체 누구를 말 하 느 냐 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부터 젊 은 이 들 은  늘 존 재 해 왔 고  그때 

마다 ‘요 즘  젊 은  애들 큰 일 났 다 .’ 는 기성세 

대의 불만들이 있어 왔는데, 요 즘  들어선 

신세대 논 의 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 안 

되어 보이 는  모양이다.

사 실  과 거 에 도  젊은 세 대 는  존 재 했 다 . 

4 . 1 9 세 대 도  있 었 고  통 기 타 세 대 도  있었 

고 ….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들 을  신 세 대 라  

고 부르지 않 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신 세 대 는  70년 대 를  전후해 태어 

났고 8 7 년을 전후해 대학문에 들 어 선 , 기 

성 세 대 와 는  사고방식이 다 른  사 람 들 이 다 . 

단순 한  세 대 차 이 로  볼 수 없으며 과거의 젊 

은 세 대 와 도  다르다. 그래서 그 들 을  ‘신세 

대’ 라는 명 사 로  자리잡고 있다. 그 들  신세 

대의 사 고 나  행동양식의 중 심 은  ‘자기중심 

주 의 ’ 이다.

기 성 세 대 가  도저히 이 해 할 수  없 는  것도 

그들의 자기중심성에 맞 춰 놓 고  머 리 를  쓰다 

보면 대충 이해가 됐다.

사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 사 고 는  갖고 

있기 마 련 이 다 . 또 청소년기의 가 장  큰 특 

징이 자 기 중심주의이며 개 인 주 의 이 기 는  하 

지 만  이건 종 류 가  다르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청소년일 시기에 때와 

형편에 따라서 자신을 굽히고도 지냈지만, 신 

세대 그들의 가치 판단근거 는 자기 에 게 있 다.

자 기 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 

르다. 이 들 에 게 는  남들이 옳고 그르고의 판 

단 보 다  자신이 좋으 냐  싫 으 냐  어 떠 냐 는  느 

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 오 는  생활 양  

식 을  몇가지 짚 어 본 다 .

신 세 대 는  형제 가  몇 안 되 는  핵 가 족 시 대 에  

태어 나  어지간하면 방 하 나 씩 을  차 지 하 고  자 

랐다. 게다가 자기방에 T V 와 오 디 오 ， 더 

하면 전 화 와  컴퓨터까지 갖춰 놓고 산다. 

자기만의 성에 들 어 가  성 문 을  닫으면 외부 

의 도 움 없 이 도  자 급 자 족  가 능 하 다 . 슬 프 고  

외 로 울 때 는  음 악 을  듣 거 나  컴 퓨 터 를  두드리 

면 된다.

사 생활에 대 해 서 는  스 스 로  말하지 않는 

한 묻지 도  않는다. 내 가  남을 간섭하지 않 

으 므 로  간 섭 받 기 도  원하지 않 는다.

가 치 판 단 과  행동의 기준 도  ‘나’ 다. 신세 

대가 정치에 관심이 적은 것 도  그것이 나의 

실 생 활 과  큰 관계 가  없기 때 문 이 다 . ‘내 가  

열심히 사는것이 정 의 ’ 라고 믿 는  그 들 이 다 .

반면에 나와 관 계있는 일 이라면 순식간에 

달 라 진 다 . 9 3 년 한약분업 논쟁때 약 대 생 과  

한의대생의 궐기를 생 각 해 보 면  쉽게 이 해 가  

될 것이다.

가 정 에 서 는  국 민 학 교 에  들 어 가 기 전 부 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 립 을  주장하면서 다 

커서 결 혼 하 고  나서까지 경제적 독 립 은  원 

치 않 는 다 . 즉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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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은 거 다 . 어 려 운  일 들 을  다 내가 해 결 해 야  

되 니 까 . 남 녀 관 계 에  있 어 서 도  자기가 손해 

보는 사 랑 은  하지 않 는 다 . 연애상대도 여건 

에 맞추어 상 품 고 르 듯  한다. 사랑할땐 하더 

라도 손 해 보 는  사 람 하 고 는  결혼하지 않는 

다. 사 랑 과  결 혼 은  별 개 라 는  사고방식이 너 

무 도  뚜 렷 하 다 .

신 세 대 는  대 기 업 과  같은 틀에 박힌 직장 

보 다 는  창 의 력 을  발휘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 유 전 문 직 을  선 호 하 는  추세이다. 대 

기 업 이 라 도  경 리 , 기 획 부 문 은  일만 많고 개 

인시간이 없 다 고  기 피하여 판 •검 사 보 다 는  

전 문 변 호 사 를  원 하 는  이가 늘고있다.

퇴 근 후 에 는  어 학 공 부 나  운동 을  하는둥 자 

기개발에 열 중 이 다 . 그렇다고해서 신세대직 

장인들이 회 사일 소홀히 하고 놀기만 좋아 

하 는  건 아 니 다 . 그들이 좋 아하는 일터에 

서, 그들이 좋 아 하 는  분 위 기 에 서 , 그들이 

하 고  싶 어 하 는  일 을  주면 그들 은  일을 놀이 

처럼 열심히 해 낸 다 . 바 야 흐 로  세상은 신세 

대를 향해 나 아 가 고  있다.

신세대의 이 같 은  자 기 중 심 적 •개 인 주 의 적  

성향이 과연 그들이 특별히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일까? 그 렇 진  않다.

사 회 흐 름 이  혹시 그 들 을  이렇게 이끌고 

있지 는  않 은 가 ! 지 금 은  농 경 사 회 도 ， 공장위 

주의 산 업 사 회 도  아 니 다 . 의식하건 안하건 

간에 정 보 로  상 징 되 는  정 보 화 사 회 로  나 아가 

고 있다. 급 속 한  산 업화에 따라 가족의 영 

역이 계속 축 소 되 고  있고 급 기 야 는  붕괴의 

위험에 와있다.

가정보다 사 회 보 다  개체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 진정한 개인주의적 세대가 신세대이다.

신세대의 출범과 탄생을 같이한 영상매체를

엮어놓고 보면 모든 것은 보다 명쾌해진다.

T V 만 놓고 봐 도  그렇다. 어느 한 장면 

을 봐도 신 세 대 는  대번에 그것이 무 엇 을  말 

하는지 알 아 차 린 다 . 책처럼 증 증 대 고  읽을 

필요 가  없다.

게다가 신 세 대 는  또 돈이 많다. 거꾸 로  

말하면 풍요롭지 않으면 신 세 대 가  제 대 로  

되기 어 렵다는 말이다.

70년대에 열심히 일해 오늘날의 부를 일 

구어 낸 아 버 지 를  둔 그 들 은  소비를 즐거 운  

놀 이라고 생각한다.

물건이 자기마음에 들면 그만이다. 튼튼하 

거나 오래 쓸 수 있는 건 뒷전이다. 그들은 우 

리나라가 최초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사는 시 

기에 청춘을 맞은 행복한 아이들이다.

이들 신 세 대 를  어떻게 바 라 보 아 야  할 것 

인 가 ! 그들 과  우 리 는  어찌보면 같은 시 대를 

살 아 가 는  젊 은 이 들 이 며 ， 또 그들이 곧 우리 

들 자신일 수 도  있는 것일거다.

신세대에게는 엄청난 자생력이 있다. 기성 

세대가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들이 가야할 방향으로 걸어간다.

어차피 에 너 지 는  앞으로 흐르 는  법 이 라 고  

한다. 기성세력이 아무리 그 에 너 지 가  마음 

에 들지 않 는다고 해서 시대의 조 류 를  거꾸 

로 돌릴 수는 없다.

지 금 은  신 세 대 라 는  거대한 에 너 지 가  앞으 

로 흐르 는  시 기 이 다 .

그들 신세대의 에 너 지 를  오 늘을 살 아 가 는  

우리사회에 이끌어 올 바 르 고  건전 한  방향 으  

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에 너 지 가  우리 사회 

에 몰고올 파장 과  효 과 는  엄청날 것 이 다 .

요즘 군 인 들 을  신세대 군 인 이 라  부 르 기 도  

한다. 지금까지 말했던 신세대들이 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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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 나이가 되 었 고  곧 그들이 입대를 하였 

기에 그들이 당연히 신세대 군인인 것이다.

하지만 신세대들이 군인이 되기위해선 위 

에서 이야기한 그들의 특성들이 바로 군인 

이 되기에는 좀 문 제 가  되는 것이 있어 개 

선 되 어 야  할 문 제 가  있으며 또한 장려되어 

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그들의 개 인 주 의 적 인  면 모가 가 장  

큰 문제일 것 이다.

군대란 조 직 은  모 두 들  알둣이 일 사 불 란 하  

게 명령에 따라 움 직 이 고  상 하 관 계 가  엄정 

한 사 회 이 다 . 그런데 남 을  간 섭 하 기 도 ， 자 

기 가  간 섭 받 기 도  싫 어 한 다 면  이는 커 다 란  

문 제 가  될 것 이 다 .

하지만 이런 문 제 는  기성세대 군인들과의 

상호 폭넓은 대 화 와  교 류 를  해 나 가 고  군대 

의 교 육 체 계 를  통해 군대의 특 성 과  가 치 관  

들을 그들에게 교 육 시 킴 으 로 써  그들이 조직 

을 바탕으로 한 진 정 한  개 인 주 의 로  나 아 갈  

수 있게끔 해 야 할  것 이 다 .

또한 자기 맘에 맞 는  물 건 만  쓰던 생활이 

었 지만 군대에 들 어 온  이상 국민의 피땀어 

린 세금으로 운 용 되 는  군 장 비 를  바로 자기 

것처럼 아끼고 보 살 피 는  마음가짐 또 한  중 

요하게 생 각하고 교 육 시 켜 야  할 것이다.

신세대 그 들 에 겐  위의 개 선 해 야  될 면 모  

도 있지만 그들의 긍 정 적 인  면도 부각되어 

야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 어 지 는  일이 자신에게 

맞고 흥미 가  있으면 열 과  성을 다해 일을 

한다. 즉 자신이 무 슨  일 을  하려하면 그 일 

을 열심히 수 행 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충분 

하다. 곧 이런 장 점 을  군 대 조 직 안 에 서  충분

히 살려 그들이 군 대 생 활 과  일속에서 적극 

적 으 로  참여 할  수 있 도 록  하 는  계 기 나  어떤 

통 로 를  기 성 세 대 군 인 들 이  긍 정 적 으 로  마련 

해 야  할 것 이다.

또한 병 영 생 활 속 에 서  그들 자신의 개발이 

나 소 질 함 양 , 사회에 다시 적 응 할  수  있 도  

록 취 미 활 동 이 나  특 기 를  살릴 수 있는 시 간  

도 적 극 적 으 로  보 장 되 어 야  할 것이다.

우 리 들 은  바로 신세대 군 인 이 다 . 그 리 고  

우리도 신세대 군 인 이 라 면  이전의 기성세대 

와는 다 른  신 선 하 고  활 기 찬  군인이 되어 신 

세대의 새 로 운  병 영 문 화 를  창 출 하 고  또 한  

우리자신이 자 발 적 으 로  우리 군 을  젊 고  새 

롭게 이끌어 나 가 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 국 군 을  만들어 가는 지 름  

길이 될 것이며 더불어 젊음이 넘 쳐 흐 르 는  

힘찬 병 영 으 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도  저멀리 석양의 붉은 저녁에 힘 찬  

굉음 과  함께 전 투 기 가  날 아 오 른 다 .

그 모습이 꼭 우리 신세대 군인의 힘 차 고  

발랄한 모 습 같 아  기분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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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신 문 을  접 하 며

난 강 원 도  동부 최전 방  지 역 에 서  유년시 

절을 보내면서 늘 지 역 군 인 과  함께 생활했 

으며 군 인 들 에 게  많은 도 움 을  받았던 것을 

지 금 도  기 억 한 다 .

국 민 학 교  4 학 년 때 로  기 억 된 다 .

한 여 름 밤  몹시 아파 사 경 을  헤맨적이 있 

었다.

시 간 은  자 정 을  넘겨 차도 들어오지 않고 

마 을 에 는  차 한대 도  없는 시 골 이 라  부모님 

은 발만 동 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 

을 때 ! 어떻게 왔는지 기 억 조 차  없지만?

군 트럭이 대문앞에서 경 적 을  울렸 고  난! 

그 속에서 식 은 땀 을  홀리며 이 름 조 차  기억 

할 수 없었던 일등병 아저씨의 따뜻 한  미소
-노"늑 . .  •

그 미 소 를  간 직 한  채 병을 이겨낼 수 있 

었던 날 을  군인이 된 지 금 도  난 기억한다.

11살 꼬마에게 부모님의 따 뜻 한  손길과 

함께 강한 믿 음 으 로  남았던 그 일등병 아저 

씨의 미 소 는  어린 나로 하여 금  군에 대한 

믿음을 키 웠 고  그 미소를 믿고 성장했 었 다 .

그 러 나  요 즘  신 문 이 나  방 송 을  보다보면 

왜 사 회 가  이렇게 삭막해져 가는가? 난 이 

런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 온 다 . 많은 세월 

을 살아보지 못 하고 남 들 보 다  많은 생각이 

나 사 회 문 제 에  대하여 많 이 는  접 해 보 지 는  

못 했 지 만  요즘 사회의 패륜아적 행동에 제 

목조차 삭 막 해 지 는  뉴스 와  신문사회 면 에  가 

득메인 소식에 절로 의문 을  제 기 해 본 다 .

그 러 면 서 ， 연일 흐르 는  신문속에 거론되 

는 군기 강  문제 와  군 조직에 대한 사회 불 

신 문 제 를  접하면서 국민의 신뢰속에 싸워서 

이겨 야  할 군 대 가  이런 많은 문 제 를  안고 

있 음을 쉽게 엿볼 수 있었고 내 가  속해 있 

는 군이기에 저절 로  고개 가  숙 여 진 다 .

어떤 신문사설에 이런 이 야 기 가  쓰여있어 

마 음을 착잡하게 기간든 적이 있다. “ 고의 로  

상관 과  동료를 향해 총을 휘 갈 기 는  일은 군 

법 적 용 사 례 집 에 나  나 올 만 한  이 야 기 라  이런 

한심한 사 고 는  오늘날 우리 군의 맥빠진 군 

기 와  정 신 전 력 을  엿보게 해 준 다 .”

“사 분 오 열 된  군이 전투력이 약화돼 승리 

할 수 없으며 승리하지 못하 는  군은 그 존 

립근거를 다시 따 져 봐 야  한 다 .” 이런 내용 

을 접하면서 쉽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떠 오른다.

아 랍 과  이스 라 엘 의  6 일 전쟁에 아랍이 

가장 단시간내의 패 전 국 이 라 는  오 명 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중 하 나 가  무엇

인가?

“사 병 과  장교의 불 화 ” 즉, 죽 어 버 린  군기 

속 에 서 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군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코앞의 적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적을 만들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국민 

이 믿는 군은 과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군 

대로서 국민들 하나하나의 가슴 속에 남아 생 

업에 종사하며 군을 믿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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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지 못 하 고  군의 기 강 을  육 

성하지 못하는 나 라 는  몰 락 하 고  만다 는  걸 

우 리 는  잘 알고 있다.

이것 또한 군에 가 장  군기강이 살아있어 

야할 사병들의 의 식 없 는  생각에서 형성된 

우리군의 본질 문 제 가  되 어버린 것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 금  우리 청 소 년 들 은  황금 만 능 주 의 와  

수 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 회 경 쟁 속 에 서  
의 식 이 나  정서 가  없이 삭 막 한  사회 환경 속 

에서 병들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자 란  청소년들이 군 이 라  

는 개인집단이 아닌 단 체 집 단 으 로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들 어 와  우리군의 군 기 강 을  헤 

이 시키고 단합을 저 지 시 키 는  몇가지 문 제 가  

있는것 같다.

첫째 로  왕 자 병 이 라 는  스 타 의 식 에  빠져있 

다는 것이다.
현사회 속에서 자라며 성 장 한  지금에 “ 많 

은 사 병 들 ” •••

황금 만 능 주 의 가  만들어 낸 X 세대 그들 

은 자신의 멋 에 만  살면서 앞을 생각하지 못 

한다. 어떤 환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 하  

는 이들 을  군조직이 단 체 생 활 속 에  적 응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 력하여 군이 군다 운  집 

단으로 남아야 할 것 이 다 .

둘 째 로  개 인 주 의 를  들 수  있다.

1 인칭 대 명 사 외 에 는  모 르 는  사병들이 늘 

어나 고  있다. 자신이 맡은 일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 이 라  생 각 하 고  타인이 하 

는 일을 중요시하지 못 하 고  타인의 일 을  하

찮게 생 각 하 는  사병들이 늘 어 나 고  있다. 서 

로가 서로의 정 보 를  교환하며 하나의 집단 

이 되 어 야  하는데 적이 아닌 적 으 로  변하 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 리 군 은  이 사회 속에 속해 공 존 하  

고 있다. 사 회 를  벗 어 난  군은 생 각 할  수 없 

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살 아 온  사 병 을  

군조직이 관 심 과  관 찰 을  통하여 작은 사회 

인 군의 군기 를  확 립 하 고  군 본연의 자 세를 

잡아 사병 하 나 하 나 가  땀배인 군 복 을  떳떳 

하게 생 각 하 고  자신의 짧은 머 리 가  곧 나 라  

와 가 족을 지 키 는  정 신 이 라  믿고 있을 때 

우리군이 이제 는  신 문 이 나  방 송 을  통해 국 

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군 으 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같이 우리군이 방 송 이 나  신 문 을  

통해 비난 을  받 고  군 기 강  따 위 를  논 하는 일 

은 더이상 없 어 야  할 것 이 다 . 우 리 는  그들 
을 통해 더욱더 국민이 믿는 군 으 로  인식시 

키고 국 민 들  기억속에 살 아 있 는  믿음의 군 

으로 다시 역 동 할  때 온 국민이 나라를 믿 

고 군을 믿을 것 이 라 고  생 각 한 다 . 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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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이 지켜야할 에 티 켓

/  우리 공군은 인간미와 \  

/  도덕성에 있어 '

어느 조직보다도 모범적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구습에 얽매여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v 몇몇 사람이 있다면 
\  그들을 위해 이 지면을 J 

\ 、 제공한다. 乂

1.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는가?
- 대답이 없으면 반항적 또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알기 쉽다.

Z 약속시간은 지키고 있는가?
- 남의 시간을 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신뢰받지 못 

한다.

3. 잔업의 상관의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가?
- 잔업은 업무내용과 예정시간 등을 상관에게 보고 

한후 허락을 받는다.

4. 지시받을 때는 메모하는가?
- 정확하게 일하기 위해 메모한다.

5. 언제나 수동적으로 적당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 일은 계획을 세워 한다.

6. 마감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일에는 반드시 끝내어야 할 기간이 있다.

7. 끝까지 듣지도 않고「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지 
않는가?
- 힘에 겨운 일이라도 우선 얘기를 듣고 대처하도록 

한다.

a  보고는 빠를수록 좋다.
- 보고를 마쳤을 때까지는 일은 끝난 것은 아니다.

9. 보고의 요령을 알고 있는가?
- 상대가 판단하기 쉽도록 사실을 정확히 전한다.

10. 술자리라 해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 역할과 입장을 생각하자.

11. 직장에 가정을 들고 오지는 않는가?
-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 역할과 입장을 생각하자.

1Z 부대행사에 함부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재미없어 빠진다는 생각은 어린애 같은 발상이다.

13. 동료일을 모른 척 하지 않는가?
- 이런 태도는 올바른 매너가 아니다.

14 멋대로 휴가를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휴가는 팀웍 (Team Work) 을 생각하고 얻도록 한 

다.

15. 만일의 경우에는 힘드는 일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가?

- 너무 양전을 빼도 빈축을 산다.

16. 혼자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 얘기하고 싶지만 듣는 일도 중요하다.

17. 동작이 느린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 조직은 재빠르고 활기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 조직은 재빠르고 활기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18. 중요할때 도움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 재치가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

19. 함께 살고 있는 장소와 설비를 제대로 손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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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 직장은 모두의 장소이다. 서로 깨끗이 손질하도록 

한다.

20. 출장이나 검열에서 돌아온 동료를 따뜻이 맞이하 
는가?
- 한마디 따뜻한 말이 직장을 밝고 활기있게 만든다.

21. 직장에서「목화 연애중」임을 자랑스레 내세우지 
는 않는가?
- 직장은 일하는 일터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2•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고 있는가?
- 건강치 못하면 동료에게도 폐를 끼치게 된다.

23•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가?
- 관혼상제 둥에 나와주신 분들에게는 고맙다는 인 

사를 하자.

24.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가?
- 체크하는 습관을 익히자.

25. 행동이나 업무처리가 거칠어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 상대방의 마음을 참작한 행동이 필요하다.

26. 사무실에서의 신발 잘못 되지는 않았는가?
- 슬리퍼 신고 질질，직장에 맞지 않는다.

27. 보기 흉할 정도로 다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 
닌가?
ᅳ 절도를 넘은 친숙한 태도는 직장에 적합하지 않다.

2a  무신경한 말로 타인을 상처받게 하지는 않는가?
- 정직한 말도 좋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다.

29. 감정을 업무에 끓어들이지 않는가?
ᅳ 싫은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이성j 이 필요하다.

30. 선배를 하석에 앉히지는 않는가?
- 말로는 하지않아도 마음에 옹어리가 남은 경우도 

있다.

31. 공군의 이미지를 떨구지 않는가?
- 여러분의 목소리, 표정, 태도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든다.

3Z 상대방의 이름을 묻지않고 연결하는 것은 아닌 
가?

-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부서명이나 이름을 확인 

하자.

3a  정확한 전화응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전화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실례이다.

34. 용건을 들어보지 않고 연결하는 것은 아닌가?
- ‘네 계십니다’ 는 곤란한 경우

35. 말할 순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가?
- 효과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메모하는 것이 중요 

하다.

36•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 「외출중입니다j 만으로는 유아의 웅대나 마찬가지 

이다.

37. 구두로 전달하여 접객중인 상관을 곤란하게 만들 
지는 않는가?
- 접객중에 슬며시 메모로 용건을 전달하자.

3公 방문객이나 전화에「회의중입니다」만으로 끝내는 
것은 아닌가?
- 책임을 지고 용건을 물어본 다음 적절한 대웅을 

하자.

39. 부대의 수치스런 일을 외부로 무심코「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ᅳ 거짓말도 때로는 방편이다.

40. 타 부서의 이의 제기를 피하고 있는가?
- 이의 제기는 진보의 근원, 두려워 하지 말고 도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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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1994년 겨울호(통권 제229호)

글을 기다립니다.
구 분 내 용 분 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 }̂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D1음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둥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卜 8매

기 타 -  공군정책 제안 
一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기 간:연중
►보낼곳: -  각부대 정훈참모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연락처 명기 
►전 화 ： (효)3532~4 (02)506-3532-4 

(042)552-3532-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일 ： 1995년 12월 30일
■ 인쇄처 : 종합인쇄 금성산업

1(042)254-7434, F. 256-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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